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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 강의명: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권역형)
- 강사명: 김지윤
- 구성: 총 10차시
- 분과: 고전문학
- 수준(난이도): 초급
- 특징: 권역형
- 수업방식: 강의형

- 강의 목표
  본 강의는 한국 고전 서사문학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장르 또는 

주제별로 묶어 감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품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와 작품에 반영된 사회
상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베트남‧일본 애정 서사와 한국 애정 서사를 비교하여 사랑의 
문학적 형상화에 나타난 동아시아적 보편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동시에 한국 애정 서사의 특
징적 면모에 대해 고찰해본다. 

- 강의 계획

순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1 역사 속의 사랑

① 강의 개관
② 삼국시대의 사랑 1 - 왕과 왕비의 사랑
③ 삼국시대의 사랑 2 - 여왕과 평민의 사랑
④ 삼국시대의 사랑 3 - 평민 부부의 사랑 
⑤ 요약 및 정리

2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

① 강의 개관
② 죽음을 초월한 사랑 1 - ｢수삽석남
③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1
④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2
⑤ 귀신과의 사랑 - ｢만복사저포기｣
⑥ 요약 및 정리

3 한국의 애정전기 1 : 이생규장전

① 강의 개관
② 애정전기란 무엇인가
③ 작가 김시습과 금오신화
④ ｢이생규장전｣ 1 - 이생과 최씨의 사랑
⑤ ｢이생규장전｣ 2 - 이생과 최씨의 이별
⑥ 요약 및 정리

4 한국의 애정전기 2 : 운영전

① 강의 개관
② 안평대군과 수성궁
③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④ 사랑의 조력자 자란과 악인 특(特)
⑤ 사랑의 비극
⑥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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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 유의사항
1.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퀴즈, 토론, 보고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강좌 내용 및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K-MOOC 강의 게시판 또는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
다.

5 한국의 애정전기 3 : 주생전

① 강의 개관
② ｢주생전｣의 창작 배경
③ 주생과 배도의 사랑
④ 주생과 선화의 사랑
⑤ 현실 속의 사랑과 이별
⑥ 요약 및 정리

6 사랑과 자유 - 기생의 사랑

① 강의 개관
② 평양 기생의 사랑 - ｢소를 탄 여자｣
③ 황진이의 사랑
④ 기생의 사랑 노래
⑤ 요약 및 정리

7 춘향전 - 사랑, 인간의 권리

① 강의 개관
② 춘향전의 역사
③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④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과 이별
⑤ 춘향의 저항과 사랑의 완성
⑥ 춘향 사랑의 의미
⑦ 요약 및 정리

8 야담 속의 사랑

① 강의 개관
② ｢환처｣ - 내시 아내의 사랑
③ ｢청상｣ - 청상과부의 사랑 
④ ｢천변녀｣ - 평민 소녀의 사랑
⑤ 요약 및 정리

9 동아시아 속의 한국 애정서사

① 강의 개관
② 베트남의 전기소설
③ 죽음보다 깊은 사랑 - ｢여랑전｣
④ 17~19세기 일본 애정서사
⑤ 주인과 하인의 비극적 사랑 -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⑥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 - ｢아오야 모노가타

리｣

10
시와 산문으로 읽는 부부의 

사랑

① 강의 개관
② 조선시대의 결혼
③ 신혼의 사랑
④ 해로의 기쁨과 슬픔
⑤ 사별 뒤의 그리움
⑥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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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1차시> 역사 속의 사랑

▪ 학습목표

1.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고 부부의 사랑에 대
해 생각해 본다.

2. 수이전에 실려 있는 지귀의사랑 이야기를 감상하고 열정적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도미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고 부부간의 사랑과 의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삼국시대의 사랑 1 - 왕과 왕비의 사랑
3. 삼국시대의 사랑 2 - 여왕과 평민의 사랑
4. 삼국시대의 사랑 3 - 평민 부부의 사랑 
5.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
은 김지윤입니다. 저는 앞으로 10주 동안 여러분께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
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이라는 강좌에 대해 간단
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고전문학 가운데서 사랑, 그중에서도 남
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한국 고전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 어떤 장르의 문학에서 사랑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시습(金時習)이라는 작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시습이 쓴 소설 
중에 <이생규장전>(李生窺墻傳)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생규장전>은 한국 고전소설에서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춘향전>(春香傳)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향전>은 소설 형식으로도 전해지고, 판소리 <춘향가>의 형식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춘향과 
이몽룡(李夢龍)의 사랑 이야기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이렇게 고전소설 속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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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역사책에도 사랑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

國遺事) 같은 역사책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기록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동화로 읽어보았을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원래 역사서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이 이야기 외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다른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또 조선시대 평민의 사랑 이야기와 기녀(妓女)들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실제 부부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
현했는지, 부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가 한국인은 물론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수강자들을 위해 준비된 강의인만
큼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와 동아시아 다른 나라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비교
해 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여러분께서
는 제가 소개해 드리는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시면서 남녀 주인공이 어떤 개성을 가진 인물인
지, 이들의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 또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하는 점 등을 생각해 보
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 사람이 
60억 명이 있다면 최소한 이 세상에는 60억 개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
든 사람에게 사랑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한국 사람들은 어
떤 사랑을 했고, 사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들이 꿈꾸었던 사랑은 어떠한지 여러
분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역사 속의 사랑
인데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에 나와 있는 사랑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
겠습니다. 

삼국시대는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 남쪽에는 가야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보통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에 주몽(朱蒙)이 세운 나라입니다.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뒤에는 
동명왕(東明王)이 됩니다. 2006년에 방영되었던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
르겠습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당시에 시청률이 
아주 높았고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수출이 되어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고구
려는 주몽이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압록강 유역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유명한 왕으
로는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과 장수왕(長壽王) 이런 분들이 있지요. 이때가 고구려의 전성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수왕은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고구려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구
려는 70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서기 668년에 멸망을 합니다. 

백제는 기원전 1세기에 온조(溫祚)가 세운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서울, 그러니까 한
강 유역에 건국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영토를 확장해서 지금의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
도, 전라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백제의 수도는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에 있었습니다. 
백제도 700년 정도 유지되다가 66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백제의 유적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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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령왕릉(武寧王陵)이 유명하죠. 무령왕(武寧王)이라고 하는 왕의 
무덤이 상당히 온전한 형태로 최근까지 남아 있어서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
다. 지금 충청남도 공주시에 가시면 무령왕릉을 보실 수 있고요. 왕릉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보
실 수는 없습니다만 왕릉의 내부를 복원한 모형은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라(新羅) 역시 기원전 1세기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박혁거세(朴赫居世)가 한반도의 동남
부,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도 지역에 세운 나라고요. 신라의 수도는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였습
니다. 경주에 가시면 신라 유적을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왕릉은 물론이고, 불국사(佛
國寺)나 석굴암(石窟庵) 같은 불교 관련 유적도 보실 수 있고요. 첨성대(瞻星臺)라는 천문 관
측 기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세 나라를 통일합
니다. 그래서 통일한 이후의 신라는 통일신라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통일신라는 935년에 멸
망을 했는데요. 신라는 이렇게 한반도에 천 년 동안 있었던 나라입니다. 역사가 아주 길지요. 

이렇게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함께 있었던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합니
다.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9, 10세기까지 정도가 되겠네요.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두 편 있는데요. 하나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유사>(三國遺事)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사랑 이야기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몇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옛날에는 어떻게 사랑을 했는
지 궁금하시지요?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삼국시대의 사랑 1 - 왕과 왕비의 사랑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랑 이야기는 삼국시대 왕과 
왕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의 사랑 이야기는 대부분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
다. 그렇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랑 이야기보다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범하
지 않은 사랑 이야기가 주로 실려 있습니다. 역사서에 실린 사랑 이야기 중에 먼저 소개해 드
릴 이야기는 왕과 왕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수로왕(首露王)과 허왕후(許王后)>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수로왕은 금관가야(金官伽倻)를 건국한 김수로왕을 말합니다. 제가 앞서서 삼국시대에 
한반도에는 가야(伽倻)라는 작은 나라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가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야는 신라 유리왕(儒理王) 19년인 서기 42년, 그러니까 신라가 건국된 뒤에 한반도 남쪽
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이나 경상남도 함안, 김해 같은 지역에서 가야 
유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세워진 작은 나라이고요. 대가야(大伽倻)나 금관가야
처럼 가야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작은 나라들의 연맹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바로 
옆에는 신라라는 큰 나라가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562년에 가야는 신라에 병합이 되었습니
다. 가야는 한반도 남부에 500년 정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읽을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로왕은 가야에 속한 여러 나라들 중에 금관가야를 세운 
사람입니다. 수로왕이 금관가야를 건국할 때의 이야기와 수로왕이 왕비를 맞아들인 이야기는 
모두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해 드려야겠죠?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
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편찬된 역사서입니다. 삼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한반도에는 고려(高麗)
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고려의 승려인 일연(一然)이 편찬을 했습니다. 삼국의 역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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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있는 기록들을 모아서 <삼국유사>라는 책을 엮은 것이죠. 이 <삼국유사>라는 책 속에는 
가야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락국기>(駕洛國記)가 바로 가야의 역사입니다. 가야
를 옛날에는 ‘가락국’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야’라는 한국어 발음을 한자를 빌려 
‘가락’(駕洛)으로 표기한 것이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글자를 
한자, 한문으로 표기했습니다.

<삼국유사> 속의 <가락국기>에는 가야를 세운 김수로와 그의 아내 허황옥(許黃玉)의 사랑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김수로가 왕이 된 뒤에 허황옥을 왕비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 이야
기의 제목을 <수로왕과 허왕후>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로왕이 어떻게 허황옥
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왕비로 삼게 되었는지 작품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수로왕이 42년에 금관가야를 건국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때 수로왕
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수로왕은 보통의 평범한 남성이 아니
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가야라는 나라에 왕비가 없다는 것을 뜻
합니다. 옛날의 왕조 국가에서 왕비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국가의 권위와 직
결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가야의 신하들이 수로왕께 왕비를 얻으시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 일은 서기 4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품의 해당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왕께서 강림(降臨)하신 후로 좋은 배필을 아직 얻지 못하셨습니다. 신들이 기른 처녀 중
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궁중에 뽑아 들여 왕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말했다.
“내가 이곳에 내려옴은 하늘의 명령이다. 내게 왕후로 삼게 할 배필 또한 하늘이 명령할 것

이니 그대들은 염려하지 말라.”

신하들은 수로왕에게 신하들의 딸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서 왕비를 삼으라고 권합니
다. 다시 말해서 가야 귀족 여성을 왕비로 삼으라고 권하는 거죠. 그런데 수로왕은 이렇게 말
합니다. 나는 하늘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했다, 그러니까 왕비도 하늘에
서 점지해 주실 것이다라고요. 수로왕이 좀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신비
한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수로왕의 혼인
에 대한 기록이 실제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고 믿었던 이
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에는 지금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
면서 작품을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요. 수로왕은 정말 신의 계시를 받았던 것일까요? 신하를 보내서 한 
여성을 맞이하게 합니다. 수로왕은 신하에게 가벼운 배와 빠른 말을 주어서 망산도(望山島)로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남쪽 바다 저 멀리서 배가 한 척 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붉은 
빛의 돛을 달고 붉은 빛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가야 영토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수로왕의 
신하들은 이 배를 향해서 횃불을 올렸습니다. 배에 이쪽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배
는 결국 가야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대궐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 9 -

 “나는 너희들과 본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어찌 경솔하게 따라가겠느냐?”

이 여성,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차게 말하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자존감이 높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환영한다고 해서 처음보는 사람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죠? 
이것은 이 여성이 신중한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배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수로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한 말도 보고했
습니다. 그래서 수로왕은 직접 여성을 만나러 갑니다. 대궐의 서남쪽에 장막을 쳐서 임시 궁
전을 설치한 다음, 수로왕은 임시 궁전에서 여성을 기다립니다. 

여성은 나루터에 배를 매어두고 육지에 있는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여인은 많은 신하를 거
느리고 왔습니다. 또 진귀한 비단과 보석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요? 수
로왕은 직접 나와서 여성을 맞이하여, 임시 궁전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수로왕에
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許)라 하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열여섯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올 5월에 부왕(父王)과 모후(母后)께서 제게 ‘우리 내외가 어젯
밤 꿈에 함께 하늘의 상제(上帝)를 뵈었는데, 상제께서 가락국왕(駕洛國王) 수로(首露)는 하늘
이 내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 신성한 분이고, 새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직 배필을 정하
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배필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느니
라. 꿈에서 깬 뒤에도 상제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부모와 작별하고 가락
국을 향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허황옥(許黃玉)이고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아유타국은 지금의 인도에 위

치한 지역입니다. 한반도에서 인도는 아주 멀죠. 그래서 이 아유타국이 진짜 인도에 있었던 
아유타국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비
합리적인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점을 계속해서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허황옥이라는 여인이 가야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황옥의 부모님, 다시 말해서 아유타국의 왕과 왕비죠. 허황옥의 부모님은 신비한 꿈을 꾸
었습니다.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수로는 하늘의 명을 받아 
가야를 건국한 신성한 사람인데 아직 아내가 없다, 아유타국의 공주를 가야로 보내서 수로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요. 그래서 아유타국의 왕과 왕비는 자기 딸인 허황옥을 가야로 보냅니다. 
가서 수로왕의 아내가 되라고 딸을 가야로 보낸 겁니다. 이런 계시를 받고 허황옥은 가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수로왕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신하들이 왕비를 맞이하라고 권했을 
때, 수로왕은 나의 배필은 하늘이 명령해줄 것이다라고 했었죠? 수로왕의 말은 사실이었습니
다. 하느님이 수로왕의 아내를 정해 준 것입니다. 수로왕은 허황옥, 즉 아유타국의 공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성하여 공주가 먼 곳에서 올 것을 미리 알았기에, 신하들이 왕비를 
맞이하자고 청하였지만 굳이 듣지 않았소. 이제 현숙한 그대가 스스로 왔으니 나로서는 다행
한 일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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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수로왕은 하늘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느님의 생각을 직접 알 수 있는 신
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정해준 때를 기다려서 하늘이 정해준 여인인 허황옥을 
아내로 맞게 됩니다. 이렇게 수로왕과 허황옥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신성한 결혼을 합니다. 
이제 허황옥은 가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수로왕은 혼인을 한 뒤에 국가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수로왕이 세운 금관가야는 작은 나라
였지만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춘 나라가 된 것이죠. 바로 옆에 있던 큰 나라인 신라라든가, 당
시 중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한(漢) 나라의 제도를 도입해서, 금관가야를 떳떳한 국가로 만들었
습니다. 수로왕은 허왕후와 혼인한 뒤에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수로왕이 결
혼한 뒤에 나라와 집안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니, 일부러 엄하게 하지 않아
도 왕의 위엄이 서고, 정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는 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이 왕후와 함께하는 삶을 비유하면 하늘에 대해 땅이 있고, 해에 대해 달이 있고, 양(陽)
에 대해 음(陰)이 있음과 같으랴! 

수로왕과 허왕후는 하늘과 땅이나 해와 달, 양과 음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
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해와 달, 양과 음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죠. 
하늘과 땅, 해와 달처럼 수로왕과 허왕후는 결혼을 해서 함께 있음으로써 완전해진 그런 존재
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서 완벽을 만든 부부라니, 참으로 이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허왕후의 내조에 대해 말합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이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왕이 있죠. 바로 우(禹) 임금과 순(舜) 임금인
데요. 허왕후는 우임금과 순임금의 아내처럼 수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
다. 또 허왕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태자를 낳아서 왕권을 안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허왕후를 좋아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허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땅
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했다고 합니다. 허왕후는 하늘이 가야의 왕비로 정해준 사람인 만큼, 
가야국 왕비로서의 역할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국모(國母)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왕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수로왕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왕비가 죽고 나서 10
년 후에 수로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고 합니다. 수로
왕과 허왕후의 무덤은 지금 경상남도 김해시에 가시면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왕과 허왕후는 가야라는 나라의 체제를 함께 정비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
다. 새로 세워진 나라를 진정한 국가로 만들어간 왕과 왕비인 것이죠. 수로왕과 허왕후의 사
랑은 일단 왕과 왕비의 사랑이고, 이들의 사랑에는 하느님의 뜻, 그러니까 신성성(神聖性)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부부의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는 없지만요. 이들의 
사랑은 동반자적 부부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부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 삼국시대의 사랑 2 - 여왕과 평민의 사랑



- 11 -

삼국시대의 사랑 이야기 중에는 왕족과 평민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에는 왕족과 평민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작품은 <선덕여왕(善德
女王)을 사랑한 지귀(志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수이전>(殊異傳)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수이전>은 신라 시대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책인데요. 지금 <수이전>이 전
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신라는 천 년 전에 멸망한 나라
죠.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 옛날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이전>이라는 책은 현재 전해
지지 않고요. <수이전>에 수록되어 있던 이야기 중에 몇 편이 후대의 책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볼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는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이라는 책
에 실려있습니다. <대동운부군옥>은 일종의 백과사전입니다. 조선 후기에 권문해(權文海)라는 
사람이 편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은 한반도에 1392년에 
건국되어서 1910년까지 지속된 나라입니다. 권문해는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가 원
래 <수이전>에 실려 있었다고 밝혀두었습니다. 

<대동운부군옥>에는 이 이야기의 제목이 ‘심화요탑’(心火繞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 
속의 불길이 탑을 두르다’라는 뜻입니다. 대체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랑 이야기이기에 이런 제
목이 붙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귀(志鬼)라는 남성과 선덕여왕이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덕
여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선덕여왕의 삶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진 적도 있
는데요. 2009년에 방영되었고, 이 드라마도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선덕여왕은 신라의 27번
째 왕입니다. 신라의 26대 왕인 진평왕(眞平王)의 딸이죠. 아버지인 진평왕이 사망하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맏딸인 선덕여왕이 왕위를 계승
한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서기 632년에서 647년까지 1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선덕여왕
은 한국 역사에서 최초의 여왕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여왕은 참 드물지요. 신라 시대에만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을 주인공으로 한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
을 해 봅니다. 그럼 이제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귀(志鬼)는 신라 활리역(活里驛) 사람이다. 지귀는 선덕여왕의 미모에 반해서 근심하며 우
느라 모습이 초췌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이 절에 행차하여 향을 사르려 했는데, 마침 지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지귀를 오게 하였다. 

지귀는 활리역 사람이라고 했지요. 활리역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중심부에 있었던 역인데
요. 경주의 중심부에는 신라의 왕궁인 월성(月城)도 있었죠. 지귀는 선덕여왕의 미모에 반했다
고 했는데요. 지귀가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중심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덕여왕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선덕여왕의 미모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겠
죠. 어쨌든 지귀는 선덕여왕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귀의 사랑은 
아주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지귀는 근심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
까? 왜 그랬을까요? 지귀는 선덕여왕을 사랑하죠. 그런데 선덕여왕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선덕여왕을 마음대로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선덕여왕은 왕인데, 평민 남성이 어떻게 선덕여
왕에게 사랑의 마음을 직접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랑이죠.

그렇지만 선덕여왕은 지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거겠죠. 지귀라는 남성이 여왕님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선덕여왕은 어느 날 궁
궐 밖으로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절에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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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는 불교국가입니다. 특히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중국 수(隋) 나라와 당(唐) 
나라를 거쳐서 신라에까지 전파되었는데요. 불교가 신라의 토착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진평왕
은 불교를 신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진평왕의 딸인 선덕여왕도 
아버지를 따라서 신라에 불교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선덕여왕 재위 중에 
영묘사(靈妙寺)라는 절이 지어졌는데요. 영묘사는 경주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 
영묘사에 가서 향을 사르고 불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지귀를 영묘사로 
오게 한 겁니다. 

지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귀
는 선덕여왕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이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혼자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귀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귀는 절에 가 탑 아래에서 여왕을 기다리다가 문득 깊은 잠에 빠졌다. 여왕은 팔찌를 벗
어 잠든 지귀의 가슴 위에 두고 궁궐로 돌아갔다.

얼마 뒤 지귀가 잠에서 깨어났다. 지귀는 여왕이 이미 다녀갔음을 알고 혼절했다. 이윽고 
마음에서 불길이 활활 일어나 탑을 다 태우더니 그만 불귀신이 되고 말았다.

지귀는 영묘사로 가서 선덕여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을 했던 탓일까요?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지귀는 선덕여왕을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은 왜 지귀가 잠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답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선덕여왕은 지귀가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귀를 깨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귀의 
가슴에 팔찌를 올려두고 다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차고 있던 팔찌를 벗어서 지귀에
게 준 것을 보면 선덕여왕도 지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요? 지귀를 깨우지 않고 다만 
팔찌를 올려두고 돌아갔다는 서술을 보면, 선덕여왕의 사랑에는 여운이 남습니다. 애틋함 같
은 감정도 조금 느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귀입니다. 지귀는 잠에서 깨어 선덕여왕이 이미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애태우며 기다리던 여왕을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가 잠이 들어
서 만나보지 못한 겁니다. 지귀는 혼절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이렇게 격정적인 지귀의 마
음은 불이 되었습니다. 지귀의 마음에서 불길이 활활 일어나 탑을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
래서 <대동운부군옥>의 편찬자인 권문해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심화요탑’, 즉 ‘마음속의 불길
이 탑을 둘렀다’라고 붙인 것입니다. 

선덕여왕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지귀의 마음에는 거센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
은 탑을 다 태웠고요. 지귀는 결국 불귀신이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불이 자기 몸을 다 
태우고 만 것이죠. 지귀의 사랑은 이렇게 보면 열정적인 것을 넘어서 격정적인 것 같습니다. 
불로 변해버릴 만큼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여왕은 지귀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술사를 시켜서 주문을 짓게 했습니다. 그 
주문은 이렇습니다. 

“지귀 마음속의 불길이 / 불귀신으로 만들었네 / 먼바다 밖으로 가 / 보이지도 말고 가까
이 오지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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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은 불귀신을 쫓아버리는 주문을 짓게 했네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결국 
불귀신이 된 지귀는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이 주문을 
벽에 붙여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짧지만 아
주 강렬하고 격정적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과 평민의 사랑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여성과 평범한 남성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누군가가 만들어
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지귀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 이야기는 짧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인 신라 시대에 창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많이 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귀라는 남성이 실존 인물인가 하는 점도 우
선 의문이고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선덕여왕이 왜 지귀를 영묘사로 오게 
했을까? 여왕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평범한 남자를 한 번 보기 위해서 불렀을까? 여왕은 왜 
평범한 남성의 사랑을 받아주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선덕여왕의 지귀에 대
한 마음을 여러분께서 한 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4. 삼국시대의 사랑 3 - 평민 부부의 사랑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랑 이야기는 백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도미(都彌)라는 남성
과 그 아내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을 이 강의에서는 <도미 부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三國史記)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우선 <삼국사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시대에 김부식(金富軾)이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고려는 고
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이 멸망한 뒤에 한반도에 건국된 나라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려의 
임금인 인종(仁宗)이 신하 김부식에게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쓰라고 명을 내렸는데요. 김
부식을 비롯해서 모두 11명의 신하들이 여러 문헌을 참고해서 이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이 
완성된 것은 1145년입니다. 똑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지만, 앞서 말씀
드린 <삼국유사>가 일연이라는 승려 개인이 쓴 책인 반면에, <삼국사기>는 고려라는 국가의 
주도하에 편찬된 책입니다. 두 역사서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미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시작 부분을 읽어볼까요?

 도미(都彌)는 백제 사람으로, 평민이었지만 자못 의리를 알았다.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 
절개가 있어 당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도미는 남성의 이름입니다. 평민이었다고 하지요.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도미는 평민이지
만 의리를 알았다고 합니다. 의리를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알았다는 말이겠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행
동했다는 말입니다. 도미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에서는 이어
서 도미의 아내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데 절개도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리가 있었다는 말이죠. 도미의 아내는 아름다



- 14 -

웠지만 다른 남성에게 한눈팔지 않고 남편만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읽은 두 문장은 간략하지
만 남녀 주인공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미와 도미 아내의 성격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작품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루왕(蓋婁王)이 그 소문을 듣고 도미를 불러 말했다.
“부인의 덕(德)은 굳은 정조와 깨끗한 행실을 최고로 친다. 하지만 그런 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곳에서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드문 법이
다.”

도미는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만, 제 아내라면 죽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

니다.”

개루왕은 백제의 제4대 왕입니다. 128년부터 166년까지 왕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가 아름답고, 또 행실이 바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유혹
하려 했습니다. 개루왕은 백제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죠. 평민 여성을 유혹하는 일을 
아주 쉬운 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왕조 시대에 평민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
운 일이었으니까요.

개루왕은 도미를 불러 놓고 ‘내가 네 아내를 유혹할 것이다, 아무리 남편에 대해 의리가 있
고 행실이 바른 여성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권력자가 좋은 말로 유혹을 하면 넘어오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엄포를 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도미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제 아내는 죽어도 임금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도미는 자기 
아내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은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깊어야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도 생겨나
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미는 자기 아내가 유혹에 넘어갈 리 없다고 말했지만, 개루왕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도미의 
아내를 유혹해 보기로 합니다.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시험해 보려고 도미를 다른 일로 궁궐에 머물러 있게 했다. 그러고
는 측근인 신하를 왕으로 꾸몄다. 신하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시종을 
따르게 하여 밤에 도미의 집으로 가게 했다. 도미의 집에는 사람을 미리 보내 왕이 온다고 알
리게 했다. 

어떻습니까? 개루왕의 계획이 치밀하죠? 개루왕은 우선 도미의 아내가 유혹에 흔들리는 사
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하를 왕으로 분장시켜서 도미
의 아내를 유혹해 보게 한 거죠. 도미가 이런 계획을 알면 방해가 될까봐, 개루왕은 도미를 
궁궐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다고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개루왕으로 분장을 한 신하는 도미의 아내를 유혹합니다. 도미의 아내는 이 유혹에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으로 꾸민 신하는 도미의 아내에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네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네 남편과 내기를 해서 너를 얻었다. 내일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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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로 들여 궁녀로 삼을 것이다. 이제부터 네 몸은 내 것이니 그리 알라.”
마침내 도미의 아내를 유린하려 하자 도미의 아내는 말했다.
“국왕께서 허튼 말씀을 하실 리 없으니 제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드십시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물러나와 여종에게 치장을 하게 하여 잠자리에 들여보냈다.

왕으로 분장한 신하는 도미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남편, 즉 도미와 내기를 해서 
내가 이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차지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또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
를 궁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궁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궁궐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여성을 
말하죠. 궁녀는 원칙적으로 모두 왕의 여자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고요. 왕 이외의 
남성과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루왕은 신하에게 도미의 아내를 겁탈하라고 명을 내린 것 같습니다. 도미 아내가 
남편 이외의 남성과 잠자리를 함께할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권력을 가진 남성이 상
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신분이 낮은 여성을 힘으로 겁탈하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
다. 

그렇지만 도미 아내는 권력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분장한 신하가 자신을 
유린하려 하자, 일단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한 것이죠. 도미 아내는 왕께서 거
짓말을 하실 리 없으니,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는 핑계
를 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다음에 여종을 변장시켜서 자기 대신 들여보냅니다. 왕도 
신하를 분장시켜서 도미 아내를 속이려고 했는데, 도미 아내도 여종을 분장시켜서 왕을 속였
네요. 서사적으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담긴 의미는 흥미롭지 않습니다. 

도미 아내는 자신을 겁탈하려고 한 남성이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도 겁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 꾀를 내서 그 상황을 벗어납니다. 대담한 여성이죠. 그
렇다면 도미 아내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
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미의 아내는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가 유혹을 해도, 권력을 바탕으
로 엄포를 놓아도 흔들리지 않죠.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왕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개루왕은 도미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덕이나 의리를 중시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았으니까요. 개루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개루왕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격노했다. 개루왕은 도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도미의 두 
눈을 뽑았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도미를 끌고 가서 작은 배에 태워 강물에 띄워 보내게 했
다.

어떻습니까. 참혹하지요. 개루왕은 자신이 속은 것에 분노해서 도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미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도미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일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거의 2천 년 전, 너무나 오랜 옛날을 배경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의 사건인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삼국사기> 외에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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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서 도미 이야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
분은 권력자의 횡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천 년 전의 왕은 아마도 절대 권력자였
을 겁니다. 누구도 왕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도미의 아내는 자신의 사
랑을 지키기 위해 왕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남편인 도미가 벌을 받게 되었습니
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도미나 도미의 아내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도미에게 벌을 주고 나서도 개루왕은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루왕은 도미의 아
내를 붙잡아 옵니다. 작품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윽고 개루왕이 도미의 아내를 붙잡아 와 강제로 능욕하려 하자, 도미의 아내가 말했다. 
“남편 잃은 홀몸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처지에 어찌 감히 대왕의 궁녀가 되는 것을 거스

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월경 중이라 몸이 깨끗하지 않으니 며칠 뒤로 미뤄 주시면 향기로
운 물에 목욕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개루왕은 그 말을 듣고 허락했다.

도미는 이제 참혹한 형벌을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죠. 개루왕은 욕심을 멈
추지 않았습니다. 도미 아내를 잡아와서 궁녀로 만들고 능욕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미
의 아내는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지금 자신의 몸이 깨끗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이 
상황을 모면한 겁니다. 도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곧바로 달아나 강어귀에 이르렀지만,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 하늘을 향해 울
부짖으며 통곡했다. 그때 문득 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 흘러오는 것이 보였다. 도미의 아내가 
올라타자 배는 천성도(泉城島)에 이르렀다. 그곳에 남편이 있었다. 도미는 풀뿌리를 캐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땅인 산산(䔉山) 아래에 도착했다. 고구려 사람들은 도미 
부부를 애처롭게 여겨 옷과 음식을 주었다. 두 사람은 근근이 목숨을 부지하며 살다가 객지에
서 생을 마쳤다.

도미 아내는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능욕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도망칠 결심을 한 거겠죠. 도미 아내는 도
망쳐 나와서 강가에 이르렀는데요.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도
미 아내는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강가에 있다가는 개루왕에게 다시 잡혀갈 것이 뻔하
지 않겠습니까. 그 뒤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배 한 척이 흘러왔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일단 배에 올라탔습니다. 가능한 멀리, 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쳐
야했으니까요.

배에 올라탄 도미의 아내는 천성도(泉城島)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도미가 있었던 겁니다. 참혹한 형벌을 받아서 두 눈을 잃은 도미는 천
성도에서 풀뿌리를 캐 먹으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신
기한 이야기지요. 어떻게 때마침 강가에 배가 흘러온 건지, 어떻게 그 배가 도미 아내를 도미
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준 건지,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2천 년 전의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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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서 작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도미와 도미의 아내가 다시 만났죠. 정말 갖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도미와 도미 아내는 다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두 사람은 고구려 땅에 
도착했는데요. 백제 사람인 이들이 왜 고구려 땅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백제의 개루왕이 영향
을 미칠 수 없는 곳에서 살기 위해 고구려로 간 것 같습니다. 도미와 도미 아내는 원래 백제 
사람이었지만, 백제 왕의 횡포를 피해서 고구려로 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와 도미 아내는 고구려 땅인 산산(䔉山)에 이르렀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도미 부부를 
애처롭게 여겨서 옷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도와주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도미 부부의 삶이 편
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미 부부는 근근이 목숨을 이어갔다고 하지요. 그리고 결국 백제로 
돌아오지 못하고, 객지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백제 왕의 횡포를 피해서 고구려로 갔지만, 
이들의 삶은 피난 후에도 고단했습니다. 이 점이 더 여운을 남기는데요.

도미 부부는 권력자의 횡포를 이겨내고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작품이 마무리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구려로 피난을 갔지
만 평민이었던 도미 부부의 삶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도 도미 아내의 남편에 대한 정절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을 겁니다. 도미
의 아내는 왕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정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
면서 동시에 이 작품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삼국시대 평민의 삶을 일깨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권력이 없는 평민의 삶은 고단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도미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
다. 

5. 요약 및 정리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역사 속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삼국시대를 배
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 세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읽은 작품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수로왕과 허왕후>였습니다. 금관가야를 
건국한 수로왕과 그의 아내인 허왕후의 사랑 이야기였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왕비가 된 허황
옥이라는 여성이 아주 당차고 신중한 여성으로 묘사되었지요? 저는 이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로왕과 허왕후는 가야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국가를 함께 통치하
는 왕과 왕비로 그려졌는데요. 이 부부는 동반자로서의 면모가 강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적
인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작품은 <수이전>에 실려 있는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였습니다. 이 작품
은 신라의 여왕과 평민 남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흥미로웠고요. 지귀의 격정적인 
사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불길이 되어 자신의 몸을 태우고 결국 불귀신이 
된 지귀 이야기였는데요. 선덕여왕의 지귀에 대한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상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작품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도미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도미 부부
는 백제의 평민이었죠. 백제 왕은 도미의 아내를 탐했는데요. 권력자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을 지킨 도미 부부의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고단한 평민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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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여러 편의 사랑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로 알고 있는 이야기도 <삼국사기>에 실려 있
는데요. 고구려의 공주와 평민 남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공주가 별로 보잘것없는 평
민 남성인 온달에게 시집을 가서, 온달을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오늘 강의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삼국시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 이야기 두 편과 삼국시대를 배경으
로 한 사랑 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세 작품을 흥미롭게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
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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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수로왕과 허왕후> 이야기에서 수로왕은 아유타국 공주를 왕비로 삼았다. (O/X)
정답: O

2.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는 <수이전>(殊異傳)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었다. 
(O/X)

정답: O

3. <도미 부부>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O/X)
정답: X

4. <도미 부부> 이야기에서 개루왕은 도미의 아내를 시험하기 위해 밤에 도미 집으로 갔다. 
(O/X)

정답: X

5. 세 이야기는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에 나와 있는 사랑 이야기들이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수로왕과 허왕후> 이야기에서 두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수로왕은 망산도(望山島)에서 신하들과 함께 허황옥이 타고 온 배를 맞이하였다.
② 수로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성한 사람이므로 배필을 맞이할 때를 알고 기다렸다. 
③ 허황옥은 꿈을 통해 하늘의 계시를 받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가락국으로 향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이야기에서 두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귀는 영묘사에 향을 사르러 가던 선덕여왕을 우연히 보고 여왕의 미모에 반했다. 
② 선덕여왕은 탑 아래에서 잠든 지귀의 가슴 위에 자신의 팔찌를 올려두고 돌아갔다. 
③ 선덕여왕과 직접 만날 기회를 놓친 지귀는 결국 탑을 다 태우고 불귀신이 되었다. 
정답: ①

3. 다음 중 <도미 부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왕으로 분장한 신하는 도미 아내를 유혹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② 개루왕은 도미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도미의 두 눈을 뽑았다.
③ 도미 아내는 천성도(泉城島)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남편과 재회하여 함께 도망쳤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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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세 이야기 나오는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로왕과 허왕후는 혼인 후 함께 금관가야를 건국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② 선덕여왕은 지귀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술사를 시켜서 주문을 짓게 했다.
③ 도미는 자신의 아내가 개루왕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정답: ① 

5. 다음 중 세 이야기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은 동반자로서의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② 불귀신이 되어도 지귀의 열정적인 사랑은 신라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었다.  
③ <도미 부부> 이야기는 삼국시대 평민의 삶을 일깨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삼국유사> 속의 <○○○○>라는 역사기록에 가야를 세운 김수로와 허황옥의 사랑 이야
기가 실려 있다.

정답: 가락국기

2. <대동운부군옥>에는 선덕여왕과 지귀의 사랑 이야기의 제목이 ‘○○○○’이라고 되어 있
다. 

정답: 심화요탑

3. 도미 부부는 ○○ 왕의 횡포를 피해서 ○○○로 간 후에도 고단한 삶을 보냈다. 
정답: 백제 - 고구려

나. 토의 (30분)
1. <수로왕과 허왕후>,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 <도미 부부> 이야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

은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2. 사랑의 결말에 따라 세 이야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다. 과제 (60분)
<선덕여왕을 사랑한 지귀>와 <도미 부부> 이야기에는 평민 인물을 대하는 권력자 인물의 

태도가 상반되게 그려지고 있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두 이야
기 중 한 편을 골라, 각 이야기에 나타난 사랑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본인의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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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2차시>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

▪ 학습목표

1. 이승의 인간과 저승의 귀신 사이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감상한다.
2. <수삽석남>, <하생기우전>, <만복사저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본

다.
3. <수삽석남>, <하생기우전>, <만복사저포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죽음을 초월한 사랑 1 - <수삽석남>
3.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1
4.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2
5. 귀신과의 사랑 - <만복사저포기>
6.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한국문학으
로 읽는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사랑, 그중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승에 있는 사람들, 여기 우리처럼 살
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문학작품 속에서 사랑은 꼭 이승에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작품 속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개봉되었던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봉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되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영화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남자 주인공이 영혼이 되어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성 곁을 맴돈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의 영혼과 여자 주인공의 사
랑은 너무나도 절절하게 그려지는데요. 이러한 애절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이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 이야기,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한국 고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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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고전문학 작품 가운데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두 
편과 귀신과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
랑 이야기는 <수삽석남>(首揷石枏)과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이라는 소설이고요. 귀신과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는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한국 고전 서사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세 
작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읽고, 이 작품들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작품들이 말하고자 했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강의
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죽음을 초월한 사랑 1 - <수삽석남>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작품은 <수삽석남>(首揷石枏)입니다. <수삽석남>이라
는 제목은 “머리에 꽂은 석남 꽃가지”라는 뜻입니다. <수삽석남>은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
群玉)이라는 책에 실려있습니다. <대동운부군옥>은 일종의 백과사전입니다. 조선 후기에 권문
해(權文海)라는 사람이 편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은 한반
도에 1392년에 건국되어서 1910년까지 지속된 나라입니다. 권문해는 <수삽석남> 이야기가 원
래 <수이전>(殊異傳)에 실려 있었다고 밝혀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이전>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소설집(小說集)입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기원후 935년까지 천 
년 정도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인데요.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는 <수이
전>을 소설집이 아니라 설화집(說話集)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이전>이라는 책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이전>에 실려있었던 작품 중
에 몇 작품만이 <대동운부군옥> 같은 후대의 책에 흩어져서 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형태의 
책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이전>을 누가 지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
지만 <대동운부군옥>의 편찬자 권문해의 말을 통해서 <수삽석남> 이야기가 본래 <수이전>에 
실려있었던 이야기라는 점과, 신라 시대부터 전해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점을 알 수 있
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수삽석남>은 분량이 짧고 내용이 상당히 간략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수삽석남>을 연구자에 따라서 소설로 분류하기도 하고 설화(說話)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수삽석남>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사람 최항은 자(字)가 석남(石枏)이다. 최항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러나 부
모가 금지하여 몇 달 동안 만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항이 갑자기 죽었다.

<수삽석남>의 주인공은 최항이라는 남성입니다. 신라 시대 사람이고요. 최항에게는 사랑하
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항의 부모가 아들의 사랑을 반대합니다. 무슨 이유로 사랑을 
반대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항은 부모의 반대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하
다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별의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갑자기 죽고 말았
다니, 슬프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수삽석남>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지 8일 후 최항이 밤중에 여인을 찾아갔다. 여인은 최항이 죽은 줄 모르고 뛸 듯이 기
뻐하며 맞이했다. 최항은 머리에 꽂고 있던 석남 꽃가지를 여인에게 나눠 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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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사는 걸 허락해 주셔서 왔소.”
최항은 여인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최항이 먼저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

어간 뒤에 밤이 새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최항은 이미 죽었는데, 8일 뒤에 여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항의 연인은 최항이 
죽은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찾아간 것은 대체 누구일까요? 최항의 모습으로 나타난 
남성은 여인에게 석남 꽃가지를 나누어 줍니다. 석남은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름
입니다. 흰색이나 자주색, 또는 비취색의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꽃송이가 모란처럼 크고 예쁘
다고 합니다. 

석남 꽃가지는 아마도 사랑의 증표였던 것 같습니다. 최항의 모습으로 나타난 남성은 부모
님이 우리가 함께 사는 걸 허락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
는데요. 최항의 모습을 한 남성은 집안으로 들어간 뒤에 밤새도록 나오지 않습니다. 연인을 
집 밖에 홀로 두고 나와보지 않았다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
다.

최항 집안의 사람이 나와서 여인을 보고는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다. 여인이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집안사람이 말했다.

“항이 죽은 지 8일이 되어 오늘 장례를 지내려 하는데 무슨 괴이한 말인가?”
“낭군께서 머리에 꽂고 있던 석남 꽃가지를 제게 나눠주셨으니, 이게 증거가 될 겁니다.”

최항 집안의 사람이 집 밖에 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미 최항이 8일 전
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인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지난 밤에 최항
이 자신을 찾아와서 석남 꽃가지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인이 본 최항은 귀신
이었던 걸까요? 여인은 최항이 준 석남 꽃가지를 보여주면서, 이 꽃이 최항이 살아있다는 증
거이자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관을 열어 보니 시신의 머리에 석남 꽃가지가 꽂혀 있고, 옷은 이슬에 젖었으며, 
발에는 신발이 신겨 있었다. 여인은 최항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다가 혼절하려 했는
데 그때 최항이 다시 살아났다. 그 뒤 두 사람은 20년 동안 해로하고 생을 마쳤다.

집안 사람은 여인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최항의 관을 열어봅니다. 죽은 최항이 나타나서 
석남 꽃가지를 주었다니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
데 관을 열어 보니 시신의 머리에도 석남 꽃가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최항의 시신을 관에 넣
을 때는 없었던 꽃가지입니다. 그리고 최항의 시신에 입혔던 옷이 젖어 있었고, 발에는 신발
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항이 다시 살아나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옷에 밤이슬을 
묻혀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최항은 살아나서 움직였던 겁니다. 최항은 다시 살아나서 사
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생전에는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살아난 최항은 여인과 사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항과 여인은 죽는 날까지 사랑
하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수삽석남> 이야기는 기이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진실한 
사랑에 대한 바람 같은 것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최항은 부모의 반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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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최항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을 사랑
하는 최항의 마음은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최항을 다시 
살게 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결
국 죽음을 초월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수삽석남>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3.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1

다음으로 감상해 볼 작품은 신광한(申光漢)의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입니다. 우선 이 소
설의 작가 신광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신광한은 조선 초기의 양반사대부입니다. 호가 기
재(企齋)이고요. 1484년에 태어나서 1555년에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숙주(申叔舟)
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참여했던 신하 신숙주 
말입니다. 신광한은 바로 신숙주의 손자입니다. 신광한은 이렇게 조선 초기의 명문가 출신이
었습니다. 신광한은 한시를 잘 지어서 중국에서 온 사신과 시를 주고받는 관직을 지내기도 했
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났던 신광한은 <기재기이>(企齋記異)라는 소설집을 창작했는데요. <기재
기이>에는 모두 4편의 소설이 실려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중의 한 편인 <하생기우전>을 읽어보
도록 하겠습니다.

<하생기우전>이라는 제목은 “하씨 성을 가진 젊은 선비의 기이한 만남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인데요. 하생이 어떤 기이한 만남을 가졌는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이루었는지 살
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생기우전>의 시작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하생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작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려 때 하생(何生)이란 사람이 평원(平原)에 살았다. 대대로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지냈다. 혼인하고 싶었지만 딸을 주려는 집이 없었고, 가난해서 혼자 먹
고살기도 버거웠다. 그러나 하생은 풍채가 대단히 좋고 재주가 빼어나서 마을에서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칭찬이 자자했다. 고을 사또는 하생의 명성을 듣고 태학(太學) 학생으로 추천하였
다.

<하생기우전>은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
도에 세워졌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남자 주인공 하생은 평원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원은 지금의 북한 평안남도에 속한 고을입니다. 평양에서 가까운 곳이지요. 하생의 집안은 
명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한미한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하생은 일찍 부모를 여의
었고 무척 가난했습니다. 한미한 집안 출신에 부모도 안 계시고, 가난하기까지 한 하생을 사
위로 삼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생이 이런 조건 속에서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생은 인물이 좋고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생은 글을 짓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하생의 글재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원 사또가 
하생을 태학(太學)의 학생으로 추천했겠죠. 태학은 고려의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
발된 사람만이 입학할 수 있는 고등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하생은 고향을 떠나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가서 태학에 다니게 됩니다. 태학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글재주를 겨루어보니 자신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생의 글재주가 아주 대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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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죠. 하생은 당연히 과거에 급제해서 부귀와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서 인재 등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담한 하생은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갑니다. 점술가는 하생에게 이렇게 말합
니다.

“부귀는 분명히 누리시게 되어 있군요. 다만 오늘 운이 몹시 불길합니다. 명이(明夷)가 가인
(家人)으로 가는 점괘예요. ‘명이’라는 것은 밝은 빛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상(像)이고, ‘가인’이
라는 것은 정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는 상입니다. 어서 도성 남문으로 나가서 해가 
지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액땜을 할 뿐 아니라 좋은 배필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점술가의 말은 하생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점술가의 점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
랍니다.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이 점괘에 들어 있습니다. 하생은 점술가의 말대로 
도성을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환하게 뜬 밤에 하생은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산속에서 
집을 한 채 발견합니다. 화려하게 꾸민 집 안에는 열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미녀가 앉아 있었
는데요. 이 미녀는 한숨을 쉬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를 읊습니다. 하생은 
이 여인을 몰래 지켜봅니다.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낀 여인은 어젯밤에 멋진 선비를 만나게 되
리라는 꿈을 꾸었는데, 그 멋진 선비가 오신 것일까라고 말합니다. 하생은 여인의 말을 듣고 
점술가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어둑한 밤에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입니다. 

하생은 여인에게 하룻밤 재워줄 것을 청합니다. 여인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하생을 맞
아들입니다. 하생은 여인의 집에 이르게 된 사정을 자세히 말하는데요. 하생이 점술가의 말을 
듣고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하자, 여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 점술가의 말을 믿고 액운을 피해 이리로 왔으니 오늘의 만남은 참으로 우연이 아
닙니다.”

여인도 점술가의 말에 따라 이곳에 왔다고 말하다니,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
생과 여인의 기이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점술가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하생과 여인은 시
를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합니다. 한국 고전소설, 그중에서도 한문으로 창작된 
애정소설에는 한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문 애정 소설에서 한시는 남녀 주인
공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하생기우전>을 소개하면서 하생의 글재주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했었지요? 하생은 글재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시를 지어 여인에게 보냅니다. 하생의 시에는 여인과 사랑을 이루고 싶
다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생은 “밤새 애간장 끊으며 외로이 잠드나니, 양대(陽臺)
로 가는 길 없음을 슬퍼하노라”라는 시를 썼는데요. 여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애가 끊어질 듯
이 슬퍼하다가 외로이 잠들 것이라고 썼습니다. 

‘양대’라는 말은 한국 고전문학을 읽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관련된 
고사(故事)가 있는 말입니다.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옛날 중국 초(楚)나라 회왕(懷
王)이 양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꿈에 무산(巫山)의 여신을 만나 남녀 간의 정을 나누
었는데요. 이후로 양대는 남녀 간의 애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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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양대로 가는 길이 없어 슬퍼한다라고 썼는데요. 회왕과 무산 여신이 양대에서 사랑을 
나누었듯이, 자신도 여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
다. 

이에 여인은 “달을 기다려 밤늦도록 창문을 열어두었거늘”이라는 시 구절을 하생에게 보내
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다는 말은 바로 지금, 늦은 밤에 열린 창문을 통해 나를 찾아오세요
라는 의미죠. 하생에게 자신을 찾아오라는 내용의 시를 보낸 것입니다.

하생은 여인의 방을 찾아갑니다. 여인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미 인연이 닿았으니 피할 수 없군요”라고 말하면서 하생과 사랑을 나눕니다. 서로
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한국 고전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
는 마음을 확인한 뒤에, 곧바로 함께 잠자리에 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남
녀가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함께 한 뒤, 새벽에 여인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侍中)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
사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어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좋은 벼슬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
는데, 아버지에게 밉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이 몹시 많았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5남 1녀를 
두셨지만, 다섯 오빠는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저 혼자 아버지 곁에 남아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금 놀라지 않으셨나요? 이 여인은 
사실 귀신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죽은 여인의 혼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
는 것이죠. 여인이 귀신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나왔던 점술가의 예언이 꼭 들어맞았다는 점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점술가는 하생에게 명이가 가인으로 가는 점괘가 나왔다고 말해주었습니
다. ‘명이’는 밝은 빛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상이고, ‘가인’은 정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
다는 상이라고 말해주었는데요. 하생이 밝은 인간 세상에서 어두운 땅속의 귀신 세상으로 가
서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을 만났으니까 점괘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여인이 죽음에 이른 사정을 살펴봅시다. 여인은 시중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시중은 고
려시대에 가장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상(首相), 또는 총리에 해당하는 관직
입니다. 여인의 아버지는 고려의 높은 벼슬을 역임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버지
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
력들에 해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권세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일
을 했겠지요. 이런 죄를 지은 여인의 아버지는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바로 자식들이 모두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형벌이고 고통입니다. 

하생이 만난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일찍 죽은 여인의 혼령이었습니다. 이 여인
의 말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네 부친이 큰 옥사(獄事)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로

써 지난날 뭇 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다섯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
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이승으로 돌려보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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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절하고 물러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

날 가망이 없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여인은 믿기 어려운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바로 옥황상제가 자신에게 환생의 기회를 주었
다는 것이죠. 여인의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죄 없이 죽을 뻔한 사람들을 구해준 일도 
있었기에 옥황상제는 그에 대한 보답을 하기로 합니다. 사흘 전에 죽은 여인을 다시 살려주기
로 한 것이죠. 여인은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산속에 있는 이 집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하생을 만나 사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4. 죽음을 초월한 사랑 2 - <하생기우전> 2

<하생기우전>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은 하생과의 만남, 그리고 사랑을 운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주신 환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하생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은 하생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생 역시, 여인과의 사랑을 운명으로 여겼
습니다. 그래서 하생은 여인의 말을 믿고 여인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생은 어떠한 어려
움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인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사랑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
다. 

여인은 환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하생에게 금척(金尺), 즉 금
으로 만든 자를 주면서 큰길에 나가 이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옥황상제가 
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생은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이 장면을 <하생기우전>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생이 문 밖으로 몇 걸음을 나가 뒤돌아보니 갓 만든 무덤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하생은 
서글피 눈물을 닦으며 걸었다.

하생이 그 집의 문을 나와 뒤돌아보니 집은 없고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덤이 있다고 했
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중의 딸을 묻은 무덤이었습니다. 하생은 귀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
로 나온 것입니다. 인간 세계로 돌아온 하생은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큰길로 나가 금
척을 꺼냅니다. 큰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금척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낮이 되어서야 금척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금척은 사실 시중의 딸을 장사지낼 
때 무덤에 함께 묻은 물건이었습니다. 시중 집안의 사람이 금척을 알아보고, 수상하게 생각해
서 하생을 끌고 갑니다. 하생이 시중 딸의 무덤을 파헤쳐 금척을 훔쳤다고 오해한 것이죠. 시
중의 집으로 끌려간 하생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시중은 하생의 말이 사실인지 확
인하기 위해 직접 딸의 무덤으로 갑니다. 시중이 하생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합니다. 죽어서 장사지낸 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딸의 무덤에 도착한 시중은 무덤을 파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의 딸은 살아 있는 사람
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에 온기도 조금 있었고요. 시중은 딸을 가마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
다. 그리고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질 무렵에 딸이 깨어났습니다. 옥황상제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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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지켜 시중의 딸을 환생하게 해 준 것입니다. 시중의 딸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부모에
게 이야기했고, 시중은 잔치를 열어 하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시중의 딸은 부모에게 하생과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합니다. 하생
에 대한 사랑을 부모에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시중은 하생의 집안이 한미하다는 사실을 알
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가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니, 이 일을 이유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 같소. 그래서 나는 재물이나 후하게 주어 
사례하고 끝냈으면 하오.”

하생과 시중의 딸은 죽음을 넘어서서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운
명으로 여기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은 딸의 사랑
을 지켜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도 넘어선 사랑은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장애
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인의 아버지, 시중이 만든 장애였습니다. 시중은 딸의 마음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나 소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생의 집안이 고귀한 자신의 
가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근대 시기에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가문 사이에서 이
루어졌습니다. 하생의 집안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시중은 자신의 딸을 하생에게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아들 다섯이 일찍 죽는 벌을 받을 만큼 시중이 부정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딸은 아버지가 하생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중의 행동은 하생의 은혜
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생이 아니었다면 시중의 딸이 환생할 수 있었을까
요? 하생이 여인에게서 금척을 받아 이승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도굴꾼이라는 오해를 받아
가면서 여인의 사정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여인이 환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행동은 모
두 하생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딸의 목숨을 다시 살려준 
하생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집안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하생과 딸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된 여인은 당장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간곡하게 표현한 시를 지어 부모님께 올립니다. 이 시의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
다.

“밝은 달 떠오른 밤 / 사랑하는 님을 만나 / 사랑의 맹세 굳게 맺고 / 평생을 약속했답니
다 / 서로의 마음 허락하여 / 한 몸으로 생사를 함께하자 했지요.”

시중의 딸은 자신과 하생이 굳게 사랑을 맹세하였다고 말합니다. 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
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
를 또 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시여 / 지금부터 이제 /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 자식을 편안하게 해 주세
요 / 어찌 운명을 거역하시며 / 제 마음을 몰라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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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딸은 부모님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자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달라
고 부탁합니다. 자신과 하생의 사랑, 그리고 하생 덕분에 자신이 환생한 것은 모두 운명인데, 
운명을 거역하면서 자신과 하생의 사랑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지
요. 시중의 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습니다.

“이리될 줄 알았다면 / 살아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예요 / 공강(共姜)의 혼령 있으리니 / 
그 손잡고 함께 갈까 해요.”

시중의 딸은 이 시를 통해 결연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하생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할 줄 알
았더라면, 차라리 환생하지 말고, 그대로 죽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강은 <시
경>(詩經)에 나오는 <백주>(柏舟)라는 시를 지은 중국 춘추시대의 여성인데요. 남편이 죽은 뒤
에 남편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수절하려고 했습니다. 공강이 수절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시가 바로 <백주>입니다. 그런데 시중의 딸은 공강이 남편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수절했던 
것처럼, 자신도 끝까지 하생과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공강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다
는 말은, 이미 죽은 공강의 혼령을 따라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곧 자결하겠다는 말
이죠. 여인은 하생과 혼인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딸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된 시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생과 딸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딸과 하생의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혼인하게 된 하생과 여인은 너무
도 기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과 
하생이 전생(前生)에도 부부였고 현생(現生)에도 부부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죽어 혼령이었을 
때를 전생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미 전생에서도 사랑을 이룬 것이 됩니다. 여인이 환생해서 
현생에 다시 태어난 뒤에도 사랑을 이루었으니, 여인의 말대로 전생과 현생에서 모두 사랑을 
이룬 셈이 됩니다.

혼인한 뒤에 하생 부부는 서로를 지극히 공경하고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다
음 해에 하생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게 됩니다. 하생과 시중의 딸은 40여 년을 함께 살
면서 아들 둘을 두었고, 아들들은 모두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된 것이
죠. 

<하생기우전>에서는 하생과 여인의 사랑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생이 산속의 집에서 
귀신이었던 여인을 만난 일, 하생과 여인이 사랑에 빠진 일, 여인이 하생의 도움으로 환생한 
일, 또 아버지의 반대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혼인하게 된 일, 이 모두가 운명이라고 말하
고 있습니다. 이는 <하생기우전>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생기우전>
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생은 여인과 정혼하던 날 예전의 그 점술가를 찾아가 보았으나, 점술가는 이미 다른 곳으
로 점집을 옮긴 뒤였다고 한다.

하생은 여인과의 혼인이 결정되었던 날, 예전의 그 점술가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신의 운명
을 알려준 점술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갔던 것일까요? 어쨌든 <하생기우전>은 점술가
가 예언했던 하생의 운명이 현실이 되는 것으로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겨내고 결국 귀신과의 사랑을 이루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 <하생기우전> 잘 감상해보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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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는 작가 신광한의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하생은 재주와 실력이 뛰어났지만, 태학의 학생으로 있을 때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인재 등용이 공정하게 이루어
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멋대로 정치를 했던 것이죠.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의 딸은 아버지가 멋대로 권력을 휘
두르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했기 때문에, 그 벌로 요절하게 된 것입니다. 

시중은 딸이 환생해서 돌아온 뒤에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하생 덕분에 딸이 환생했지만 시
중이 그 은혜를 갚지 않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었죠? 하생의 가문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딸과 
하생의 결혼을 반대한 것이 그 사건입니다. 아마도 시중은 딸을 다른 권력자의 가문에 시집 
보내서, 즉 정략결혼을 시켜서 자기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중
은 당시의 권력자들이 가졌던 부도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생은 능력이 있지만 
가문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권력자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세하지 못
했던 젊은 선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광한은 당시의 정치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제멋대로 정치
를 하고, 또 권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해치는 일들에 대해 비판적인 생
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생기우전>이라는 소설을 통해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허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을 환생시켜 사랑을 이루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 즉 죽음을 초
월한 사랑 이야기인 <하생기우전>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5. 귀신과의 사랑 - <만복사저포기>

다음으로는 귀신과의 사랑을 다룬 소설인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를 감상해보겠습니
다. 이 작품은 조선 초기의 문인인 김시습(金時習)이 지었습니다. 김시습은 1435년에 태어나
서 14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시습은 <금오신화>(金鰲新話)라는 소설집을 창작했는데요. 
<금오신화>에는 모두 다섯 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시습은 한국 고전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김시습과 <금오신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만복사저포기>라는 제목은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樗蒲) 놀이를 한 일을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제목의 뜻을 알고 나니 만복사는 어디에 있는 절인지, 저포 놀이란 무엇인지, 왜 저
포 놀이를 한 일을 기록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 의문들을 하나
씩 해소해 보겠습니다. <만복사저포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원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아직 미혼인 채 만복사
(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목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니 가련도 하지 /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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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은 양씨 성을 가진 젊은 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생은 남원에 있는 만복사라는 절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복사는 전라북도 남원시 기린산에 있었던 절입니다. 고려시대에 
문종(文宗)이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복사는 매우 큰 규모의 절이었지만 1597년 정유재
란 때 일본군에 의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만복사 터를 찍은 사진입니다. 다행히 보시는 대로 오층석탑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만복사저포기>는 바로 이 만복사라는 절을 배경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인공 양생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사는 고독한 남성입니다.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연인도 없
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생은 봄날 밤에 자신의 고독함을 시로 읊조립니다. 봄은 원래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특징이 있죠. 한국어에 ‘봄을 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듯
한 봄기운으로 인해서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기분이 들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젊은 남녀들은 봄이 되면 들뜬 마음에 괜히 더 연애가 하고 싶어진다고 하지 않나요? 

봄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옛날 어느 때에 살았
던 양생도 봄이 되자 외로움을 더욱 격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이 환하게 뜬 봄날 
밤에 혼자 창가에 누워 고운 님의 피리 소리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의 시를 지은 것이죠. 그리
고 양생은 내 인연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며 바둑알로 점을 쳐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생
은 외로운 남성입니다. 

그리고 양생이 시를 읊고 났을 때, 공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양생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양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떠올려 봅시다. 바로 만복사 옆이었지
요. 양생이 시를 읊자 대답을 해 준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다음 날 양생은 만복사 불상(佛像)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樗蒲) 놀이로 내기를 해 보렵니다. 제가 진다면 법회(法會)를 베
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미녀를 점지해 주셔서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하옵니다.”

양생은 참으로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부처님과 내기를 해서라도 연인을 얻고 싶어 했으니까
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만복사 터에 남아있는 석조(石造) 불상의 사진입니다. 한국의 보물로도 
지정되어 있어요. 양생이 이 불상을 향해서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조선 초기
의 기록에 의하면 만복사에는 금동으로 만든 아주 커다란 불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금동 
불상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복사 불상 사진을 보시면서 양생의 행동을 한 번 상상해 
보시죠.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합니다. 저포 놀이가 정확하게 어떤 놀이였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 놀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포 놀이는 윷놀이와 비슷한 
놀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윷놀이는 일종의 보드게임이지요. 저포는 윷놀이처럼 나무로 
만든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말을 옮겨가며 승부를 다투는 놀이였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선 말기의 화가 기산(箕山) 김준근(金俊根)이 그린 풍속화인데요. 윷놀이 하는 모습
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포 놀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해서 이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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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서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기다려 보
기로 합니다. 그때 열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은 하늘의 선녀처
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불상에 절을 한 다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날 변방을 잘 지키지 못해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백성들이 노략질당하였습니다. (…) 저는 연약한 여
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스스로 규방(閨房) 속에 들어가 끝내 정절을 지켜서 무도한 
재앙을 피했습니다.”

여인은 왜구가 침략해서 전쟁이 났을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란으로 인해서 백성
들이 살던 집은 불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백성들은 가진 것을 전부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폭력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인은 그때 전란을 피해 
도망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정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지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인은 성폭력이라는 무도한 재
앙을 피해 정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를 지킨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 저는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합니다. (…) 바라옵나니 부처님이
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
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도 알고 보니 부처님께 소원을 빌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는 슬픈 사연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왜구의 위협으로부터 정절을 지켰다고 말했었지요. 여인의 부모
님은 여자가 절개를 지킨 일을 옳게 여겨서 외진 풀밭에 여인의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귀한 딸의 거처를 외진 풀밭에 만들어주었다니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외떨어
진 집에서 3년이나 머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혼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헛되이 흘
러가는 세월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인연을 점지해 기쁨을 
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여인도 실은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어 있던 양생은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는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양생에게 사랑의 열정이 솟구칩니다. 양생은 이 여인이 바로 부처님이 점지해 준 연인임을 알
아챘습니다. 양생은 여인에게 말을 걸고, 양생과 여인은 결국 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인 
또한 양생과 인연을 맺은 뒤에, “부처님이 도우셔서 좋은 님을 만나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다”
고 말합니다. 여인 또한 양생을 부처님이 점지해 준 연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양생과 여인은 이렇게 사랑을 맺습니다. 양생은 여인이 대접한 술이 인간 세계의 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인을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여인은 양생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양생을 알아보고 말을 걸었지만, 양생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생과 여인은 개녕동(開寧洞)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양생은 개녕동에 있는 여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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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안 머무는데요. 여인은 양생을 돌려보내기에 앞서, 개녕동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양생
에게 소개합니다. 이웃들은 모두 여인의 친척 여성들입니다. 전부 성품이 온화하고 자태가 빼
어나게 아름다우며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척 여성들과 양생은 모두 한시를 한 편씩 짓
습니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사대부와 같은 식자층(識字層)들은 누군가를 전송할 때 한시를 
써 주곤 했습니다. 이런 시를 전별시(餞別詩)라고 하지요. 네 명의 친척 여인들은 각자 한시를 
한 편씩 짓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들은 혼자 쓸쓸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나 님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친척의 시에는 “젊은 나이에 박명(薄命)해 
눈물이 글썽”이라는 구절도 들어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이별하면서 양생에게 은그릇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이 보련사(寶蓮寺)에서 제게 밥을 주실 거예요.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가 함께 절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인의 부모님은 왜 보련사라는 절에 가서 여인에게 밥을 주는 것일까요? 작품을 계속 읽
어보지요. 양생은 다음날 여인이 준 그릇을 들고 길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상(大祥)을 지내
러 보련사로 향하는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상이란 사람이 죽은 지 2년 만에 지내는 제사
를 가리킵니다. 대상을 지내러 가던 일행은 양생이 들고 있던 은그릇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대상을 지내러 가던 일행은 바로 여인의 부모였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양생에게 왜 이 은그릇
을 들고 있는지 묻습니다. 양생이 여인과 있었던 일을 말하자 여인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
다. 

“우리 외동딸이 노략질하던 왜구의 손에 죽었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임시로 개녕
사(開寧寺) 골짜기에 매장했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장례를 지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
르게 되었소이다. 오늘이 벌써 세상을 뜬 지 2년이 되는 날이라 절에서 재(齋)를 베풀어 저승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참이라오. 청컨대 딸아이와 약속했던 대로 여기서 기다렸다가 함께 절
로 와 주었으면 하오.”

여인의 부모가 한 말 잘 들으셨지요? 여인은 바로 2년 전에 죽은 귀신이었습니다. 왜구가 
침략해서 여인을 겁탈하려고 했을 때 여인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려다가 여인은 죽고 만 것입니다. 여인이 부처님 앞에서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여자는 함부로 집을 나설 수 없다는 여성 규범을 지키기 위해 여인은 왜구를 피해 도망
가지 못하고 집 안에 숨어 있다가 죽음을 맞은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여인의 부모는 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임시로 개
녕사 골짜기에 매장했다고 했지요. 여인이 양생을 데리고 갔던 개녕동은 바로 여인이 매장되
어 있던 외진 산골짜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개녕동에서 양생이 만났던 친척 여인들 또한 왜구
의 침략 와중에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의 혼령이었던 거죠.

이제 양생은 여인이 2년 전에 죽었다는 것, 자신이 만난 여인은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
다. 그렇지만 양생은 놀라지도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양생에게 여인은 다만 연인, 사랑하는 사
람이었습니다. 양생은 여인이 오기를 기다려서, 여인의 손을 잡고 보련사로 갑니다. 물론 보련
사에 있던 어느 누구에게도 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은 양생의 눈에만 보일 뿐입니다. 
그날 밤 여인은 양생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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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절에서 소원을 빌고 불전(佛殿)에 향을 사르며 제 기구한 일생을 한탄하던 중에 
문득 삼세의 인연을 이루게 되었어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나무 비녀를 꽂고 백 년 동안 시
부모님을 모시면서 음식 시중과 옷시중을 들며 평생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스럽게도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넘을 수 없군요. 기
쁨이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슬픈 이별이 눈앞에 이르렀어요. (…) 지금 이별하고 나면 다시 만
나긴 어렵겠지요. 이별할 때가 되니 너무도 서글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황량한 들판에 버려진 
채 살다가, 우연히 양생을 만나 끓어오르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생에 
대한 사랑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인의 양생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
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오직 양생만을 사랑했습니다. 평생 양생의 아내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2년 전에 죽은 여인의 혼령이 양생을 사
랑했던 겁니다. 

전근대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만 2년 동안 죽은 사람에 대한 상례를 행했습니다. 좀 전
에 오늘이 여인의 대상(大祥) 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오늘은 여인의 상례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여인의 혼령은 더 이상 이승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인의 혼령은 이제 저승으
로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과 양생은 슬픈 이별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인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결국 울면서 이승을 떠났습니다. 

양생은 이제야 여인이 귀신임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양
생은 여인과 함께 지내던 개녕동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과연 임시로 만들었던 여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양생은 여인의 무덤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문(祭文)을 지어 읽으면서 여
인의 혼령을 위로했습니다. 양생이 지은 제문에는 여인의 삶과 사랑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문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따뜻하고 고왔으며, 자라서는 맑고도 순수하였소. 그대의 모
습은 서시(西施)처럼 아름다웠고, 글 짓는 재주는 주숙진(朱淑眞)보다 뛰어났소. 

규방(閨房)을 나서지 않고 부모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따르며 살다가, 전란 속에 몸을 보존하
던 중 왜구를 만나 스러지고 말아, 쑥대밭에 홀로 던져져 꽃과 달을 보며 상심하였소.”

양생은 여인이 중국 월(越)나라의 미녀인 서시만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또 중국 송나라 때
의 여성 문인인 주숙진보다 글재주가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행실 또한 훌륭해서 부모
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여성 규범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여인이 전쟁 중에 정절
을 지키려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생은 자신과 여인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룻밤 만남으로 우리 두 사람 마음의 실이 얽히게 되었소.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알면서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함께 즐기기를 다하였소. 백년해로하자 했건만 하루
아침에 슬픔과 고통이 닥칠 줄 어찌 알았겠소? (…)

집에 들어와서는 말없이 망연자실할 뿐이요, 밖에 나가서는 멍하니 갈 곳을 모르겠소. 그대 
영혼 앞에 서니 흐르는 눈물 감출 수 없고, 술 한 잔 따르자니 더욱 아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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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알았지만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인과 양생
의 사랑은 가벼운 우연 같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실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
인과 이별한 뒤 양생은 그 상실감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망연자실하고 멍하게 있을 뿐입
니다. 양생은 또 무덤 앞에 서 있으니 여인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고, 여인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여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지만 양생은 이제 여인의 혼령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여인을 위해 여러 번 제사를 지내
서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혼령을 달래줍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하늘에서 여인의 목소리
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의 정성을 입어 다른 나라에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
져 있지만 서방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수 없군요.”

여인은 양생이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준 덕에 윤회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는 복을 받은 겁니다. 또 여인이 생전에 훌륭한 삶을 살았기에 그 보답으로 윤회할 수 있었다
고도 생각됩니다. 양생의 사랑은 여인의 윤회를 가능하게 할 만큼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 윤회를 했지만, 이승에 남겨진 양생의 삶은 쓸쓸하기
만 합니다. <만복사저포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양생은 이후 혼인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캤는데, 그 뒤에 어찌 됐는지 알 수 없
다.

양생은 처음부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지 않았습니
까. 양생은 이러한 처지 때문에 혼인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고아에게 딸을 시집보내려는 부
모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생은 부처님께 연인을 점지해 달라고 빌었고,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귀신이었지만, 양생에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진심
으로 사랑한 단 한 사람이 바로 그 귀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생에게 귀신 여인은 단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생은 여인의 혼령이 저승으로 완전히 떠나버린 뒤에도, 다른 사랑
을 찾지 않습니다. 양생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면서 혼자 쓸쓸히 살았습니다. 양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복사저포기>는 이렇게 쓸쓸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6. 요약 및 정리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두 번째 시간에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주제로 한 한
국 고전문학 작품 세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읽어 본 세 작품은 신라 시대의 소설집인 
<수이전>에 실려 있었다고 전해지는 <수삽석남>, 조선 초기에 신광한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 
<하생기우전>, 역시 조선 초기에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 <만복사저포기>입니다. 

먼저 <수삽석남>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수삽석남>이라는 제목은 “머리에 꽂은 석남 꽃
가지”라는 뜻입니다. 남자 주인공 최항이 부모의 반대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하다가 죽
은 뒤에 환생을 하여 연인과 다시 사랑을 이루고, 오래도록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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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였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석남 꽃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환생한 최항이 관을 
빠져나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전해 주고 온 것이 바로 석남 꽃가지였습니다. 여인은 석남 꽃가
지를 증거로 결국 최항이 환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게 되지
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수삽석남>은 죽음을 넘어서서 사랑을 이루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생기우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하생이라는 남성의 기이한 만남에 
관한 소설입니다. <하생기우전>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여성이 환생을 하
여, 자신의 환생을 도와준 하생과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하생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여인의 환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생이 처음 만난 여인
은 죽은 지 며칠 지난 귀신이었지만, 하생의 진실한 사랑이 여인을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겁니
다. 그래서 하생과 환생한 여인은 혼인하여 오래도록 함께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생기우전>
의 남녀 주인공은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을 이루고 해피엔딩을 맞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복사저포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우선 남자 주인공 양생이 부처
님과 내기를 한다는 설정이 흥미롭습니다. 저포 놀이에서 진 부처님이 외로운 양생에게 연인
을 점지해준다는 설정이 재미있지요. 그러나 양생이 사랑하게 된 여인은 바로 귀신이었습니
다. 양생은 정절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죽은 여성의 혼령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삽석남>이나 <하생기우전>은 죽었던 연인이 환생을 하여, 결국 이승에서 사랑을 완성한
다는 설정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만복사저포기>에서 환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
짜가 되자 여자의 혼령은 결국 저승으로 떠납니다. 고아였던 양생은 여인의 혼령이 저승으로 
떠난 뒤에 다시 또 혼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로운 양생입니다. 양생은 귀신과 사랑
에 빠지며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
지 못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영원히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여인과의 짧았던 만
남은 행복했지만, 그 뒤에는 기나긴 이별만이 남았습니다. 양생의 사랑은 아주 절실했지만 결
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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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수삽석남>(首揷石枏)의 주인공 최항은 생전에는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

만, 다시 살아나 결국 사랑을 이룬다. (O/X)
정답: O

2.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의 주인공 하생은 인물이 좋고 재주가 있으며 명문가 출신이
다. (O/X)

정답: X

3.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에는 권력자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공정하게 인재를 등
용하지 않는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O/X)

정답: O

4.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에서 여인이 양생에게 준 은그릇은 양생이 진실을 알게 되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O/X)

정답: O

5.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속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수삽석남>(首揷石枏)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삽석남(首揷石枏)’이라는 제목은 ‘머리에 꽂은 석남 꽃가지’라는 뜻이다.
② 작품 속에서 석남 꽃가지는 최항과 여인 간의 비극적인 사랑을 상징한다.
③ 본래 <수이전>(殊異傳)에 실려 있던 이야기로, 조선후기 권문해(權文海)가 편찬한 <대동

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2. 다음 중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하생과 여인은 점술가의 말로 인해 첫 만남을 이루게 된다.
② 여인은 권력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해친 아버지의 죄로 인해 일찍 죽었다가, 옥황상제

의 용서를 받아 이승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는다.
③ 여인의 아버지는 여인이 살아나자 하생에게 고마워하며 혼인을 허락한다.
정답: ③

3. 다음 중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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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인공 양생은 부처님과의 저포 놀이에서 이긴 대가로 연인을 점지 받는다.
② 양생과 사랑을 나눈 여인은 2년 전 왜구가 침략해 겁탈하려 했을 때 정절을 지키려다가 

죽은 귀신이었다. 
③ 양생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귀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크게 놀라고 실망한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의 작가는 조선 초기의 양반사대부로 신숙주(申叔舟)의 손자인 
○○○이다.

정답: 신광한(申光漢)

2. ○○는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그곳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에 무산(巫山)의 여신을 만나 남녀 간의 정을 나누었다고 하여, 남녀 간의 애정이 이루어지
는 장소를 의미한다. 

정답: 양대(陽臺)

3.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는 한국 고전문학의 대표적 작가 김시습(金時習)의 소설집
인 <○○○○> 가운데 한 편이다.

정답: 금오신화(金鰲新話)

나. 토의 (45분) 
1) <수삽석남>(首揷石枏),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세 작

품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그려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지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2)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에 담긴 다양한 비판의식이 신광한(申光漢)이라는 작가와 가지
는 관련성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3)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의 결말이 어떤 여운을 주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
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다. 과제 (45분) 
<수삽석남>(首揷石枏),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는 모두 생

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이러한 공통점 속에서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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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3차시 <한국의 애정전기 1: 이생규장전>

▪ 학습목표

1.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을 살펴본다.
2. 한국 고전문학의 대표적 작가 김시습에 대해 알아본다.
3. <이생규장전>에 형상화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애정전기란 무엇인가
(3) 작가 김시습과 <금오신화>
(4) <이생규장전> 1 - 이생과 최씨의 사랑
(5) <이생규장전> 2 - 이생과 최씨의 이별
(6)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애정
전기(愛情傳奇)에 대한 첫 번째 강의이고요. 총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한국의 애정전기소설
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정전기소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이 강의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전기소설은 고전소설의 하위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문학에만 있는 장르는 아니고요. 동아시아 문학이 공유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漢
文)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에도 애정전기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애정전기
소설이라는 장르의 기원은 중국 문학에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부터 3회에 걸쳐서 한국의 대표적인 애정전기소설을 깊이 있게 감상해 보는 시
간을 가질 텐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정전기소설은 본래 한문으로 창작된 소설이지
만, 이미 현대 한국어로 모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작품들은 한국 고전문
학에서 아주 문학적인 성취가 높은 작품들로 인정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 번역본
도 여러 종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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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의 애정전기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인 만큼, 애정전기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인 작품이자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생규장전>(李生窺墻傳)을 감상하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은 조선 초기의 문인 김시습(金時習)이 쓴 소설입니다. 김시습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함께 읽었던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의 작가이기도 하지요.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는 모두 김시습이 창작한 소설집인 <금오신화>(金鰲新話)에 실려 있는 소설입
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작가 김시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작가 김시습과 김시습의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면 이제부터 오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 애정전기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정전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이 강의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전기는 애정전기소설을 줄여
서 부르는 말입니다. 애정전기는 소설에 속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정전기는 한국 
문학에만 있는 장르는 아닙니다. 동아시아 문학이 공유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근대시기에 한문(漢文)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했던 중국, 한국, 베트남 등에서 애정전기가 활
발하게 지어졌습니다. 

애정전기라는 장르의 기원은 중국 문학에 있습니다. 애정전기는 소설 중에서도 ‘전기소설’
(傳奇小說)에 속합니다. 애정전기에 대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전기소설에 대해 간략히 말씀
을 드려야겠지요. 먼저 ‘전기’라는 한자어를 살펴봅시다. 전할 전(傳) 자와 기이할 기(奇)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전기라는 말은 ‘기이한 것을 전한다, 기이한 일을 기록해서 전한다’라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중국 당나라 때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나라 때 아주 성행을 해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고, 전기소설이라는 장르가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글을 쓰는 동
아시아 국가들로 전파가 되어서 한국에서도 전기소설이 창작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는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전기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기
원후 935년까지 천 년 정도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고려는 신라가 멸망할 무렵
인 918년에 한반도에 세워진 나라의 이름이고요. 중국 당나라가 618년에 건국되어서 907년까
지 지속되었으니, 신라와 당나라는 같은 시기에 한반도와 중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다고 하고, 신라의 문인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당나라에서 발생한 전기가 자연스럽게 신라로 전해졌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고려의 문인들도 전기소설을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들이 별로 없어서 소개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안타깝습니
다. 

한국에서는 특히 조선시대에 전기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습니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
어서 1910년까지 지속되었는데요. 조선 초기인 15세기부터 조선 후기인 19세기까지, 조선 시
대 내내 전기소설이 창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던 <하생기우전>과 <만복사
저포기>도 모두 장르적으로는 전기소설에 속하는 작품들입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
의를 통해서 조선 시대에 창작된 전기소설을 여러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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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한국 전기소설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라는 말이 ‘기이
한 것을 전한다, 기이한 일을 기록해서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요? 전기소설은 이러한 명칭에 걸맞게 초현실성(超現實性), 환상성, 낭만성을 특징으로 합니
다. <하생기우전>과 <만복사저포기>를 떠올려 보면 이러한 특징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
습니다. <하생기우전>과 <만복사저포기>에는 이승에 살아있는 남자 주인공이 죽은 여인의 혼
령과 사랑에 빠집니다. 심지어 <하생기우전>의 여자 주인공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환생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소
설에 초현실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소설의 환상성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하생기우전>의 주인공 하생은 여인의 
혼령을 만난 뒤에 인간 세계가 아닌 곳을 방문하여 사랑을 나눕니다. <만복사저포기>의 주인
공 양생도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서 인간 세계가 아닌 귀신의 세계를 방문했었지요. 그리고 하
생과 양생은 모두 현실 세계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두 작품의 이러한 면모는 전기소설이 가
진 환상성을 보여줍니다.

전기소설에는 낭만성도 있습니다. <하생기우전>의 하생과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사랑에 
빠질 때는 상대가 귀신인 줄 몰랐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난 뒤에야 상대 여성이 혼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생이나 양생은 사랑하게 된 상대가 귀신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상대가 귀신이라
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만을 중시합
니다. 이것이 전기소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낭만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전기소설에는 대부분 한시가 여러 편 삽입되어 있습니다. 주로 남녀 주인공이 자신
의 솔직한 마음을 한시를 통해 표현하곤 합니다. 또 남녀 주인공은 한시를 지어 주고받으면서 
상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 역시 <하생기우전>과 <만복사저포
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전기소설은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
이 많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초현실적인 사랑, 또 비극적인 사랑을 주요한 모티프로 삼은 작
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전기소설 가운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애
정전기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에게는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남녀 주인공 모두 젊습니
다. 요즘으로 치면 청년기, 청춘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재능이 많
고, 여자 주인공은 아름답습니다. 재능, 그중에서도 특히 글재주가 뛰어난 남성을 재자(才子)
라고 하고요. 아름다운 여성을 가인(佳人)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
을 보통 재자가인형(才子佳人型)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기소설의 주인공을 ‘전기적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전기적 인간은 고독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하생기우전>의 하생과 <만복사저포기>의 양생 또한 고독했습니
다. 하생과 양생 모두 부모님을 일찍 여읜 고아였고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외로운 남성들이었습니다. 

전기소설의 여성 주인공은 대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기소설에서 애정을 주도하는 인물은 여성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애정전기소
설에서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은 바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소설, 그리고 애정전기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
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만복사저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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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생기우전>,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함께 읽어볼 <이생규장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생규
장전>은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 작품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오늘의 강의를 통해 한국 애
정전기소설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을 읽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전형적 작품과는 조
금 다른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애정전기소설 몇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작가 김시습과 <금오신화>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 작품인 <이생규장전>을 읽기에 앞서서, <이생규장전>의 작가 
김시습과 김시습의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시습은 조선 초기인 1435년에 태어났고 1493년에 사망했습니다. 매월당(梅月堂) 또는 동
봉(東峰)이라는 호를 썼고요. 문집으로 <매월당집>(梅月堂集)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초상화 속의 인물이 바로 김시습입니다. 김시습 초상은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무량사(無量寺)
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김시습은 세종대왕이 조선의 임금이었을 때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글을 잘 짓기로 유명했습니다. 김시습은 다섯 살 때 세종대왕으로부터 글재주에 대
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시습은 오세(五歲)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시습의 신분은 
물론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입니다만, 김시습 집안이 그리 명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무관(武官), 
요즘으로 치면 군인 장교 집안이었다고 해요. 김시습의 조상이 고위 관직을 지내지는 못했습
니다. 그렇지만 김시습이 워낙 신동(神童)이라고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김시습은 당시의 훌
륭한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시습의 생애는 별로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열다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강릉에 있
는 외가에 가서 잠시 살았다고 합니다. 스무 살 때에 무관 집안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
활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또 김시습은 과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
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인정해 주었던 세종대왕은 김시습이 15세 되던 해인 1450년에 승하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김시습의 일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계유정난(癸酉靖難)입니
다.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계유정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
유정난을 소재로 해서 <관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수양대군(首
陽大君) 역할을 맡은 배우가 관상가(觀相家)에게 “내가 왕이 될 상(相)인가”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내가 왕이 될 상(相)인가”라는 대사는 계유정난의 핵심이 담겨 있는 대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장면을 한 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계유정난은 계유년인 1453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세종대왕의 손자인 단종(端
宗)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한 뒤에 세종의 아들 문종(文宗)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문종이 
병에 걸려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승하합니다. 그래서 1452년에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
이 열두 살의 나이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왕의 나이가 너무 어리지요. 그러다 보니 왕의 자
리를 탐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1453년에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단종과 가까운 신하들을 살해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결국 1455년에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2년 뒤인 1457년에 유배지에서 죽고 맙니다. 이 일은 당시
의 조선을 뒤흔든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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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유정난은 김시습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시습이 스물한 살 때에 계유정난이 
일어났는데요.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김시습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통곡하다가 
읽던 책을 모두 태우고 중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가 스님이 된다는 것은 
사실 당시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儒敎) 국가였기 때문에 스님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시습은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중이 됩니다. 말할 수 없
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김시습은 중이 된 뒤에 ‘설잠’(雪岑)이라는 법명을 썼습니다. 10년 정도 전국 각지를 떠돌다
가 31세 때부터 7년 동안은 경주 금오산(金鰲山)에 머물렀습니다. 금오산은 지금 경주 남산이
라고 불립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경주 금오산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김시습이 경주 금오
산에 살 때 용장사(茸長寺)라는 절에 거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김시습이 7년 내내 용장사
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용장사라는 절도 지금은 없어져서 절터와 석탑만이 남아있
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용장사 터의 모습입니다. 김시습은 경주 금오산 어딘가에 
머물면서 소설집 <금오신화>를 창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오신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습이 서른세 살 되던 해인 1468년에 김시습의 인생을 뒤흔든 인물인 세조가 승하합니
다. 김시습은 38세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정
치를 하는 세상에 순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습은 계유정난 이후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
고 평생을 떠돌았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과 김시습은 불화를 한 것이죠. 달리 말
하면 김시습은 평생 자신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김시습은 59세에 충남 부여에 있는 무량사에서 생을 마칩니다. 지금도 부여 무량
사에는 김시습 부도(浮屠)가 남아있습니다. 김시습이 스님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
지요? 그래서 김시습이 사망한 뒤에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처하
던 곳이 절이기도 했고요. 김시습의 시신을 화장(火葬)한 뒤에 유골 등을 모아서 부도에 모셔
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김시습 부도입니다. 부도 앞에 세워진 비석에 ‘오
세 김시습의 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시습의 삶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김시습은 양반사대부로 태어났지만 사대부로서
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수양대군과 수양대군을 따르는 권력자들이 멋대로 다스리는 세상을 벗
어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김시습은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벗어나 고독한 삶을 
살았던 지식인입니다.

김시습은 세상과 갈등하는 자신의 마음을 문학으로도 표현했습니다. 김시습의 삶과 마음이 
반영된 문학 작품이 바로 <금오신화>(金鰲新話)입니다. 좀 전에 김시습이 30대에 경주 금오산
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금오신화>는 이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시습이 
몇 살 때 <금오신화>를 창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
다. <금오신화>라는 제목은 ‘금오산에서 지은 새로운 이야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래서 김시습이 경주 금오산에서 <금오신화>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금오신화>는 소설 모음집입니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소설들은 모두 전기소설입니다. <금
오신화>에는 다섯 편의 소설이 실려있는데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
기>(醉遊浮碧亭記),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용궁부연록>(龍宮赴宴錄)이 그 다섯 편의 제
목입니다. <만복사저포기>는 지난 강의에서 함께 읽어보았고, <이생규장전>은 오늘 강의에서 
함께 읽어볼 것이까요. 나머지 세 편의 소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취유부벽정기>는 홍생(洪生)이라는 남성이 평양(平壤) 부벽루(浮碧樓)에서 기씨(箕氏)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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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령을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 역시 살아있는 남성과 여성 귀신 사
이의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남염부주지>는 박생(朴生)이라는 남성이 꿈속에서 저승에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박생은 
꿈에서 저승사자의 부름을 받고 염라국(閻邏國), 바로 저승에 가게 되는데요. 저승에 간 박생
은 염라국의 왕과 토론을 하고 이승으로 돌아옵니다. 흥미로운 설정의 소설입니다.

<용궁부연록>은 한생(韓生)이라는 남성이 꿈속에서 용궁에 다녀온 일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
다. 한생은 글재주가 뛰어났는데요. 어느 날 용왕의 초대로 용궁에 가서 글을 지어주고 진귀
한 선물을 받아오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깬 한생이 문득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고 산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춘다는 것이 이 소설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
들을 겪는 것이죠. 전기소설의 특징이 초현실성과 환상성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금오신화>
에 실린 소설들은 이런 전기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시습은 해소할 수 없는 
답답함과 현실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것을 초현실적인 소설을 통해 풀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생규장전>의 작가 김시습과 김시습의 소설집인 <금오신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4. <이생규장전> 1 - 이생과 최씨의 사랑

지금부터는 김시습이 지은 또 한 편의 애정전기소설인 <이생규장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이라는 제목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생은 이씨 성을 
가진 젊은 선비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은 이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송도(松都)에 이생(李生)이라는 사람이 낙타교(駱駝橋) 옆에 살았다. 나이가 열여덟이었는
데, 신선처럼 맑은 생김새에 빼어난 자질을 타고났다. 국학(國學)에 가면서 늘 길에서도 책을 
읽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송도, 바로 지금의 북한 개성입니다. 이생이라는 젊은 선비는 개
성에 있는 다리인 낙타교 옆에 살았습니다. 나이가 열여덟 살이라고 했으니, 푸릇푸릇한 청년
입니다. 게다가 이생은 외모가 빼어났습니다. 신선처럼 맑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준수한 
외모의 남성에 대한 칭찬입니다. 또한 이생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글을 잘 짓는 재주가 있었
던 모양입니다. 이생이 국학에 다닌다고 했는데요. 국학은 고려 시대의 국립 교육기관인 국자
감(國子監)을 말합니다. 이 점을 통해서 <이생규장전>의 시간적 배경이 고려 시대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도에 세워졌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고려의 국학은 글을 잘 짓고 공부를 잘하는 젊은 선비들이 가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던 곳
입니다. 이생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
교에 해당하는 국학에 가면서도 길에서도 책을 읽었다고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생은 외모
가 준수한 데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글을 짓는 재주가 있는 젊은 남성입니다. 이생이 바로 
‘재자’(才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생규장전>의 여자 주인공 최씨(崔氏)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생규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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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죽리(善竹里)에는 명문가의 처녀 최씨가 살았다. 나이는 열대여섯에, 아리땁고 자수를 잘
했으며 시 짓는 데에도 뛰어났다.”

최씨는 개성의 선죽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죽리는 선죽교(善竹橋) 부근에 있던 마을인데
요. 지금 보시는 화면 속의 사진이 선죽교를 찍은 사진입니다. 선죽교라고 적힌 비석 사진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이는 선죽교 주변이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이 주변 어딘가에 
최씨의 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이생규장전>을 계속 감상해 보겠습니다. 

최씨는 명문가의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열대여섯이라고 했으니 이생보다 두어 살 어립니
다. 이생과 최씨 모두 청춘 남녀입니다. 최씨는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수를 잘 놓았
다고 합니다. 솜씨가 좋은 여성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씨와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씨는 시를 잘 지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최씨는 당연히 한문으로 시를 지었을 겁니다. 최
씨는 한시를 잘 짓는 여성이었던 거지요. 최씨는 젊고 아름다웠으니까 가인(佳人)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능까지 있었으니, 정말 최고의 여성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생규장전>
의 남녀 주인공은 이렇게 재자와 가인으로 설정이 됩니다. 애정전기소설이 재자와 가인을 주
인공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생과 최씨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생이 국학으로 가는 길에 최씨의 집이 있었
습니다. 이생은 어느 날 국학에 가다가 최씨 집 담장 안을 넘겨다봅니다. 바로 <이생규장전>
이라는 이 소설의 제목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생은 담장 안쪽에서 수를 놓고 있던 
여성을 발견합니다. 이 여성이 바로 최씨인데요. 최씨는 수를 놓다가 시를 두 편 읊습니다.

“홀로 비단 창에 기대어 수놓기도 지루한데 / 꽃송이마다 꾀꼬리 지저귀네 / 괜히 봄바람 
원망하다가 / 말없이 수놓던 바늘 멈추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네.”

“길 가는 말끔한 선비, 어느 댁 분이신지 / 파란 옷깃 넓은 띠 버드나무 사이로 어른거리네 
/ 내가 제비가 될 수 있다면 / 주렴 헤치고 나가 담장을 넘으리.”

 첫 번째 시에서 최씨는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최씨는 수를 
잘 놓는다고 했었죠? 최씨는 늘 창가에 홀로 앉아서 수를 놓았던 모양입니다. 최씨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최씨의 마음을 동요
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계절이 봄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어에 ‘봄을 
탄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지요? 봄이 와서 사람의 기분이 들뜬다는 뜻인데요. 최씨
는 봄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와서 들뜬 최씨의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습니
다. 수를 놓다가 말고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에서 최씨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밝혀집니다. 
그는 바로 최씨 집 담장 밖을 걸어가는 얼굴이 말끔한 선비입니다. 얼굴이 말끔하다는 말은 
얼굴빛이 환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비는 파란 옷깃이 달린 옷을 입고 있습니
다. 그리고 넓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복장은 바로 국학에 다니는 젊은 선비의 복장
입니다. 최씨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생이었습니다. 이생이 늘 최씨 집을 지나 국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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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았습니까? 또 이생은 종종 최씨 집 담장 밖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했습니
다. 최씨는 아마도 자기 집 앞을 지나 국학에 가는 선비 이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말끔한 용모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씨가 지은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씨는 제비가 되어서 담을 넘어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최씨는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생을 만
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마음대로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습
니다. 가족 이외의 남성을 만나는 일도 여성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최씨는 언제나 집 안에서 
수를 놓으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 최씨가 이생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새가 
되어 담을 넘어서 사랑하는 이생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최씨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최씨는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대담하게 드러낼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생은 담장 밖에서 최씨가 지은 시를 모두 듣고, 마음이 들떴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여인
이 시를 지어 자신에 대한 호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남성이 있을까
요? 그렇지만 이생은 바로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최씨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최씨
의 집이 명문가라서 그 집의 담장 또한 아주 높았기 때문이죠. 대신 이생은 시를 지어서 최씨
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시를 적은 종이를 기와 조각에 묶어 최씨 집 담장 안으로 던진 것입니
다. 최씨는 이생이 보낸 시를 읽고 답장을 보냅니다. 최씨 또한 작은 쪽지에 몇 글자를 적어 
담장 밖으로 던집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쪽지를 던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글을 주고받는다
니 낭만적이지요? 

그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씨가 던진 쪽지에는 “의심 마시고 
밤에 이리로 오셔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생은 쪽지에 적힌 말대로 밤에 최씨 집 
담장 아래로 갑니다. 그랬더니 담장에 밧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생은 밧줄을 타고 올라
가 담을 넘어서 드디어 최씨를 만납니다. 이생과 최씨가 만남에 이르는 과정은 너무도 낭만적
이고 아름답습니다. 소설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면 그 아름다움이 더욱 잘 느껴지
실 것 같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간 이생은 최씨를 만났습니다. 최씨는 이미 꽃밭 안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이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생은 최씨와의 만남을 기뻐하면서도 한편
으로 걱정을 합니다. 이 만남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만남이었기 때문이죠. 이생과 최
씨는 부모님 몰래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생은 “훗날 우리의 사랑 누설되어서 무정
한 비바람 맞을 테니 가련하여라”라는 시를 읊습니다. 이생은 만일 우리의 사랑이 부모님께 
들켜서 비바람을 맞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우리의 사랑을 반대하신다면 슬퍼서 어
쩌나 하는 내용의 시를 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들은 최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최씨는 
왜 굳은 표정을 지었을까요? 최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모시며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건만, 서방님께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여자인 저도 마음을 태연히 먹고 있거늘, 대장부가 그런 말을 하다니요? 훗날 
이곳에서의 일이 발각되어 부모님의 질책을 받게 된다 한들 제가 감당하겠어요.”

최씨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멋지지 않으신가요? 최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생을 사랑
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씨는 이생을 평생 사랑할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은 이런 최씨의 마음도 모르고, 만약 우리가 몰래 시작한 사랑이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최씨는 이생에게 조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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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씨는 내가 선택한 사랑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
다. 부모님께 들켜서 질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겠다고, 내 사랑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연한 모습을 최씨는 보여줍니다. 최씨는 이생보다 두어 살 어리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더욱 
어른스럽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생규장전>의 최씨는 사랑에 적극
적이고 사랑을 주도하는 멋진 여성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최씨는 지금 있는 장소가 어머님이 계신 안채에서 멀리 떨어진 정원이어서, 어머니
가 이 정원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없다고 이생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생에게 술을 
권하죠. 이생과 최씨는 또 시를 주고받으며 오늘의 아름다운 만남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최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생을 정원 안에 있는 정자로 안내합니다. 

“우리의 오늘 만남은 작은 인연이 아닐 겁니다. 정을 남김없이 나누시려거든 제 뒤를 따라
오세요.”

최씨는 다시 한번 이생과의 만남이 작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을 남김없이 나
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생과 최씨가 시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그치
지 않고 더욱 깊은 애정을 나누는 사이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생
규장전>에서는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도 여성 주인공인 최씨입니다. 

최씨는 이생을 정원에 있는 정자로 인도합니다. 이 정자에 있는 모든 물건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자의 벽에는 유명한 그림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여러 편 걸려
있었습니다. 최씨가 고려 명문가의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게다가 최씨는 외동딸이었습
니다. 높은 벼슬을 하고 부유한 명문가의 부모가 외동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그
래서 최씨가 머무는 정자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생과 최씨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이생과 최씨는 정자에 딸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동
침을 합니다. 사랑이 극에 달한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이상 깊어질 수 없을 만
큼 깊어졌습니다. 이생은 최씨의 집에 사흘 동안 머물며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실 이생은 부모님께 며칠 어디 다녀오겠습
니다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고 집을 나와서 사흘이나 외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생은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최씨의 집을 찾아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이생이 밤마다 집을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으니, 이 일이 부모님께 들키지 않을 
리 없겠지요? 어느 날 이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는 건 무슨 일 때문이냐? 내 생각엔 필시 경박한 녀석
들처럼 남의 집 처녀를 넘보기 위해서인 듯하다. 나중에 모든 일이 탄로 나면 남들이 모두 내
가 자식 교육을 엄하게 시키지 못했다고 욕할 거다. 게다가 만일 그 처녀가 훌륭한 가문의 여
성이라면 너 때문에 자기 가문이 더럽혀졌다고 여기지 않겠느냐! 남의 가문에 죄를 짓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이 연애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일까요?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이 밤마다 
외출을 하는 것이 어떤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생의 아버지는 아
들이 여성을 만나 연애하는 일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요? 전근대 한국에서는 남녀 간의 자유로
운 연애가 거의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유로운 연애는 꿈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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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요. 결혼 전에는 이성을 만나지 않고, 부모님이 정해준 이성과 결혼을 해서 결혼한 사
람과 평생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생의 아버지 또한 이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태학에 다니는 사대부인 아들이 
늦은 밤에 나가서 남몰래 여성을 만나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겠지요. 당시의 관점에서 이생의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었으니까요. 만일 이생이 남몰래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고 이생의 아버지를 비난할 것이 분명
했습니다. 또 이생과 연애를 한 여성도 세상의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혼의 여성
이 함부로 연애를 하는 것은 정숙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울산으로 보내버립니다. 울산은 지금 한국의 경상도에 속해있습니
다. 이생이 살던 개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로운 연
애를 막기 위해서 아들을 먼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최씨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최씨는 매일 밤 이생을 기다렸습니다. 두세 달
이 지나도 이생이 오지 않자, 최씨는 여종을 시켜서 이생의 소식을 알아봅니다. 여종은 최씨
에게 이생이 아버지께 벌을 받아 울산으로 쫓겨 갔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최씨와 이생의 사랑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애를 부정
적으로 보는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자유로운 연애를 막기 위해 강제로 이별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생과 최씨의 사랑에 부모에 의한 이별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씨는 이별의 
충격으로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병이 들어 버립니다. 최씨의 부모는 최씨에게 왜 병이 
났는지 묻습니다. 최씨의 부모님은 당연히 의문이 생기겠지요. 엊그제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내
던 외동딸이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으니 애가 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최씨는 아무 대
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최씨의 부모가 상자 속에서 이생이 지은 시를 발견합니다. 이생의 
존재를 부모에게 들킨 것이죠. 그제야 비로소 최씨는 입을 엽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길러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숨길 수가 없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녀
가 만나는 데는 정이 가장 소중해요. (…)  스스로 낭군을 찾고자 위당(渭塘)의 처녀처럼 좋지 
못한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차고 넘치며 집안까지 치욕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 마음을 훔치고서 일생의 원한을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외롭고 약한 제가 홀로 
근심을 견뎌 보려 해도 사랑하는 마음은 날로 깊어가고 병은 날로 악화되어, 이제 거의 죽어
서 귀신이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 소원을 들어 주신다면 남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저
승에서 그이와 다시 만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으렵니다.”

최씨의 말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씨는 남녀가 만나는 데는 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합니
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남녀 사이의 만남에서는 정, 바로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
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의 한국에서는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연애를 할 수 없었습니
다. 남녀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혼인 밖에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씨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애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
게요. 부모님이 조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준 상대와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과 혼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씨는 갖고 있었습니다. 

최씨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이자 남편이 될 사람을 찾은 겁니다. 최씨는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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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사랑을 찾았습니다. 최씨는 아주 대담하고 용감한 여성입
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용감한 
여성이 바로 최씨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씨가 사랑에 빠진 남성이 바로 이생이었죠? 최씨는 이미 이생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최씨의 이생에 대한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씨는 사랑하는 이
생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다른 남성에게 시집가지 않
겠다고요. 이렇게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에게 사랑은 단 하나뿐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의 
사랑이 있습니다.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에게 사랑은 평생 변하지 않는 신의(信
義)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최씨는 비로소 평생을 사랑할 남성을 찾았습니다만,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
로 이생 아버지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결국 최씨입니다. 최씨는 
부모님께 이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최씨는 이생을 사랑할 수 없다
면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부모님께 말하는데요. 부모님 앞에서도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최씨입니다.

최씨의 부모님은 최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나뿐인 딸이 이생과 혼인하지 못하면 
죽겠다고 하는데, 딸의 목숨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씨의 부모는 이생 집에 매파(媒婆)
를 보내 혼인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의 집안이 대단한 명문가
라는 것을 알고 혼인을 허락해도 될는지 고민을 합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사대부이기는 했지
만 벼슬을 하지 못했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생은 가난한 학생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최씨 집에서는 혼례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니 이생의 아버
지도 혼인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지요. 결국 최씨와 이생은 혼인을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여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으니 최씨와 이생은 얼마나 행
복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공경했습니다. <이생규장전>은 “양홍(梁鴻)과 맹광(孟
光) 부부도 이생과 최씨의 절개와 의리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들
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양홍과 맹광 부부는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이자 서로 공경하는 부부
로 동아시아의 고전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부부입니다. 부부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의 작가 김시습은 양홍과 맹광 부부보다 이생과 최씨 부부가 서로에 대해 더 
신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씨와 이생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생규장전>에 그려진 이생과 최씨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 <이생규장전> 2 - 이생과 최씨의 이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생규장전>에서 이생과 최씨는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문제를 잘 극복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혼인한 다음 해
에 과거에도 합격해서 좋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이생과 최씨에게는 이렇게 행복만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요. 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홍건적(紅巾賊)의 침략입니
다.

홍건적에 대해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건적은 중국 원나라 말기인 1355년에 
허베이성(河北省) 일대에서 일어난 반란군입니다.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르고 활동을 했기 때
문에 홍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홍건적이 원나라의 진압에 쫓기게 되자 고려를 침략



- 52 -

합니다. 특히 1361년에 침략한 홍건적이 이생과 최씨의 사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
킵니다. 홍건적은 지금 한국의 북한 지역을 함락시키고, 고려의 수도인 개성까지 쳐들어왔습
니다. 고려의 임금이 개성을 떠나 피란을 갈 정도였으니 홍건적의 위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
다. 홍건적의 침략이 이생과 최씨의 사랑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
습니다. 

홍건적은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과 가축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생 부부와 친척들 또한 위
험을 피할 길이 없어 이리저리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다. 

이생은 가족을 이끌고 깊은 산에 들어가 숨으려 했다. 이때 홍건적 하나가 나타나 칼을 뽑
아 들고 쫓아왔다. 이생은 있는 힘껏 달려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씨는 결국 홍건
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홍건적이 최씨를 겁탈하려 하자 최씨는 큰소리로 꾸짖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나를 죽여라! 죽어서 승냥이의 밥이 될지언정 내 어찌 개돼지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느냐?”

홍건적은 노하여 최씨를 죽이고 난도질하였다.

홍건적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고려를 침략한 홍건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전부 죽였습니
다. 가축을 죽이고 집을 불태웠습니다. 홍건적이 침략한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홍
건적의 위협이 닥쳐오자 이생의 가족은 당연히 피난을 가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맙니다. 최씨가 홍건적의 손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무도한 홍건적은 
최씨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씨는 절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씨는 홍건적에게 저항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홍
건적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한 것입니다. 최씨는 이생 아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할 만큼, 이생에 대한 신의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생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최씨는 저항을 한 겁
니다. 그렇지만 홍건적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최씨를 가만히 둘 리가 없겠지요? 결국 최씨는 
홍건적의 칼에 찔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최씨의 죽음은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강의에서 함께 읽었던 <만복사저포기>의 여자 주인공도 
침략한 왜구의 손에 죽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만복사저포기>의 여자 주인공도 왜구가 성
폭력을 가하려고 했을 때 정절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만복사저포기>의 여인과 <이생규장
전>의 최씨는 모두 아무 잘못도 없이 죽었습니다. 예상치 않게 일어난 전쟁은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폭력적입니다. 

더구나 <이생규장전>의 이생과 최씨는 전쟁으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씨가 죽었
으니 영원한 이별을 한 것이죠. 이생의 슬픔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생은 발길을 돌려 최씨의 집으로 갔다. 황량한 집에 쥐가 찍찍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
리만이 들려왔다. 슬픔을 가눌 수 없어 작은 정자에 올라가 눈물을 훔치며 길게 한숨을 쉬었
다. 날이 저물도록 이생은 덩그러니 홀로 앉아 있었다. 멍하니 예전에 최씨와 함께 즐겁게 지
낸 시간들을 회상하노라니 한바탕 꿈을 꾼 듯싶었다.

이생은 피난을 떠나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숨어 있다가 홍건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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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성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개성의 집은 이미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최씨의 흔
적도, 다른 가족들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건적의 침략이 남긴 것은 황폐함, 그 자
체였습니다. 이생은 아마도 이때 짐작을 했겠지요. 최씨가 죽었다는 것을요. 

그러고 나서 이생은 최씨의 집에 가 보았습니다. 최씨의 집도 황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
다. 이생은 정자에 올라가 봅니다. 최씨 집의 정자는 어떤 장소였지요? 바로 최씨와 이생이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한 장소입니다. 최씨와 이생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인 겁
니다. 그런데 이제 최씨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생이 최씨를 그리워하며 최씨
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이생은 최씨와
의 추억이 한바탕 꿈 같다고 느꼈습니다. 최씨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생규장전>의 다
음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덧 밤 10시 무렵이 되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보를 비추었다. 문득 행랑 아래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다. 최씨였다. 이생은 
최씨가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까닭에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
게 물었다.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소?”

지금까지 <이생규장전>이라는 소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홍건적의 침략이라는 실제의 사건을 소재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이제부터는 초현실적인 면모, 환상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전기소설의 특
징이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생규장전>의 초현
실성은 죽은 최씨가 혼령이 되어 나타나는 데서 드러납니다. 

최씨는 이미 홍건적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최씨의 집에서 최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는 이생 앞에 최씨가 나타납니다. 이생은 최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
다. 그렇지만 최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최씨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서 눈앞
에 보이는 혼령을 최씨라고 믿었습니다. 혼령이 아니라 최씨가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믿었습
니다. 그래서 최씨의 혼령에게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소?”라고 묻는 것입니다. 최씨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오히려 회피하는 이생의 마음이 너무도 아프게 느껴집니다. 저
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생이 최씨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으면 진실을 외면하는 데까지 이르
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씨의 혼령은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사대부 가문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놓고 옷 짓는 일을 
열심히 익혔고, 시 짓기며 글씨 쓰기며 인의(仁義)의 도리도 배웠어요. 하지만 오직 규방 여성
의 일이나 알 뿐 바깥세상의 일이야 아는 것이 없었지요.

그러던 터에 어쩌다 붉은 살구가 있는 담장을 넘겨다보고는 그만 제가 먼저 마음을 바치고 
말았고, 꽃 앞에서 한 번 웃음 짓고는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되어 백 년의 정을 쌓았습니다. 처
음 만나던 시절을 얘기하다 보니 슬픔을 견딜 수 없군요.

백년해로할 것을 약속하고 함께 살았지만, 도중에 일이 어그러져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
찌 생각이나 했겠어요. 끝내 승냥이의 손에 몸을 망치지 않고, 저 스스로 모래 구덩이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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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찢기는 길을 택했지요. 이는 하늘의 이치로 보자면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의 정으로는 견
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깊은 산에서 우리 부부가 헤어진 뒤 결국 서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두 마리 새와 같이 영영 떨어지게 되었으니, 한스럽고 한스러울 뿐이에요.”

최씨의 말 속에는 최씨의 삶, 이생과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일에 대한 원한도 담겨 있습니다. 최씨가 어떤 연유로 이생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최씨는 자신이 홍건적의 손에 몸을 망치지 않고, 스스로 
살이 찢겨 죽임을 당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비록 이치로 따져 보
았을 때는 옳은 일이지만, 더이상은 살아서 이생을 사랑할 수 없기에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도 말합니다. 

또 최씨는 깊은 산에서 이생과 헤어진 뒤,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새처럼 영영 떨어지게 되
었으니 한스러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고 들판에 
널브러져 있다고도 말합니다. 최씨의 마음에 맺힌 원한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이생에게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말합니다. 최씨는 죽었지
만, 억울하게 죽어서 원한이 너무 깊게 맺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생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
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혼령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생은 최씨의 말을 듣고 한없이 기뻤습니다. 비록 혼령이지만 최씨와 함께 다시 살 수 있
게 되었으니까요. 이생과 최씨는 기쁨에 겨워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헤어져 있던 동안에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하지 못한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최씨와 
이생은 최씨가 살아있을 때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즐거움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최씨와 이
생이 다시 만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생규장전>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최씨와 함께 집에서 지냈다. (…) 이생은 이제 세상사에 
관심을 두지 않아 친척이나 어르신들의 경조사에도 가지 않았다. 집 안에 틀어박혀서 언제나 
최씨와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주고받을 뿐이었다. 이렇게 부부가 금실 좋게 지내는 동안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최씨의 혼령과 다시 만난 이생은 최씨에게만 온 마음을 집중합니다. 벼슬도 하지 않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최씨와의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최씨가 살아있을 
때처럼, 이생과 최씨 부부는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이생의 세계에는 오
로지 최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씨는 갑자기 떠
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저를 다시 내려보내신 것은 서방님
과 저의 연분(緣分)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제가 죄 없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게 
인간의 형체를 빌려주셔서, 잠시 이별의 아픔을 누그러뜨리게 하신 거지요. 그렇지만 오래도
록 인간 세상에 머물러서 산 사람을 미혹해서는 안 된답니다.”

최씨는 옥황상제의 명으로 잠시 사람의 몸을 빌려 이승에 온 것이었습니다. 최씨가 살아있
을 때 이생과 사랑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억울하게 죽은 최씨를 잠시 이생 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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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다 누리지 못한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렇지만 이 사랑은 끝이 정해진 사랑이었습
니다. 옥황상제가 허락해 준 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혼령이기에 인간 세상을 
떠나 저승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최씨는 옥황상제가 정한 운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이생은 자신도 최씨를 따라 저승으로 가겠다고, 최씨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
겠냐고 말합니다. 또 최씨에게 인간 세상에 더 머물러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기도 합니다. 그
렇지만 최씨는 저승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씨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의 수명은 아직 수십 년이 더 남아 있어요.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名簿)에 이름이 올
라 있어 더이상 머물 수가 없답니다. (…)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제 시신이 아
무 곳에 흩어져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바람과 햇빛에 나뒹굴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해요.”

최씨의 마지막 부탁이 저는 너무나도 슬프게 느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모든 것
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슬픕니다. 최씨는 이 
말을 남기고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이생은 최씨의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주었고요. 최씨가 사
라진 뒤 이생이 느꼈을 쓸쓸함을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씨의 장례를 끝낸 뒤에, 이생은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어 두 달 후에 죽습니다. 이
렇게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생에게는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아내를 향한 그리
움을 견디지 못하고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생 또한 최씨를 따라서 저승으로 간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죽음을 통해 영원해졌습니다. 지금
까지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이생규장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6.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애정전기소설인 <이생규장전>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생규장전>을 감상하기에 앞서서 전기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전기소
설 가운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애정전기소설이라고 부른다는 점,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은 대개 재자가인으로 설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 나타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
다.

또 오늘 강의에서 <이생규장전>의 작가인 김시습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고요. 김시습의 
전기소설집인 <금오신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 애정전기소설 중에 전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생규장전>을 감
상해 보셨는데요. 이생과 최씨의 사랑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과 최씨의 사랑은 단 하나뿐인 사랑이지요. 이들에게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낭만적인 사랑
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최씨가 먼저 죽었지만, 이들의 사랑은 초현실적으로 다시 이루
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애정전기소설이 보여주는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을 <이생규장전>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으로 이생과 최씨의 사랑은 비극적이지요? 이 두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써 사랑을 이어
갔고 사랑이 영원해졌습니다. 이생과 최씨의 사랑에 나타나는 비극성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생규장전>에 이러한 비극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작가 김시습의 경험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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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기도 합니다.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김시습은 숙부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 계유정난
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 충격으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운
명이나 세계 앞에 인간은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비극적인 인식이 <이
생규장전>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최씨와 이생은 상대방에 대한 절의(節
義), 즉 절개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합니다. 이것도 인간은 모름지기 절의를 지켜야 
한다는 작가 김시습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오늘의 강
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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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조선시대에는 전기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O/X)
정답: O

2. 한국 애정전기소설은 한글로 창작된 낭만적인 사랑에 관한 소설이다. (O/X)
정답: X

3.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의 <금오신화>(金鰲新話)에 실려 있다. (O/X)
정답: O

4.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소설은 모두 다 살아있는 남성과 여성 귀신 사이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다. (O/X)

정답: X

5. 이생은 명문가 출신으로 국학에 다니는 젊은 선비이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이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생은 최씨에게 먼저 시를 주고 자기의 호감을 표현했다.
② 이생은 최씨 집 담장 밖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쉬곤 했다.
③ 이생은 최씨와의 사랑을 부모님께 들켜서 질책을 받을까봐 걱정했다.
정답: ①

2. 다음 중 최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최씨는 사랑에 적극적이고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 주인공이다.
② 최씨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길을 택했다.
③ 죽은 최씨는 저승에서 이생을 만날 수 있었다.
정답: ③

3. 다음 중 <이생규장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이생규장전>의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② 이생의 부모는 최씨 집에 매파(媒婆)를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
③ 이생과 최씨는 전쟁으로 인해 이별하게 되었다. 
정답: ③

4. 다음 중 <이생규장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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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생은 최씨와의 관계를 부친에게 들키자 사랑의 의지를 굽혀서 울산으로 갔다. 
② 이생과 최씨는 모두 다 사랑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았다. 
③ 죽은 최씨는 혼령이 되어 이생과 함께 몇 년간 살았다. 
정답: ①

5. 다음 중 <이생규장전>이 갖고 있는 한국 애정전기소설로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남녀 주인공이 한시 교환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다. 
② 변함없는 사랑을 위해 현실적인 장애문제를 다 해결하여 행복을 누린다. 
③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 잘 나타난다.
정답: ②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이생규장전>의 제목은 ‘이생이 ○○ 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다.
정답: 담장

2. 김시습은 숙부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는 ○○○○의 사건 이후 충격을 받아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중이 되었다. 

정답: 계유정난

3. 애정전기소설은 ○○와 ○○을 주인공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정답: 재자 - 가인

나. 토의(30분)
1) 이생과 최씨의 사랑을 통해 작가 김시습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

가.
2) 작품 속에서 이생과 최씨가 서로 한시를 주고받는 장면이 많다. 전기소설에 삽입된 한시

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 과제(60분)
<이생규장전>은 한국 애정전기소설 중에서도 전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은 만큼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하여 글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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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4차시> 한국의 애정전기 2 - 운영전

▪ 학습목표

1. <운영전>의 시공간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2. <운영전>에 등장한 안평대군, 자란, 특의 인물 형상에 주목한다.
3.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비극성을 띠게 된 원인을 알아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안평대군과 수성궁
3.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4. 사랑의 조력자 자란과 악인 특(特)
5. 사랑의 비극
6.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을 계속 감
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전기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기소설’(傳奇小說)은 
‘기이한 것을 전하는 소설, 기이한 일을 기록해서 전하는 소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
씀드렸었지요. 전기소설은 중국 당나라 때 쓰이기 시작했고, 한문으로 문학을 창작하는 동아
시아 여러 나라에 전파된 소설 장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소설 가운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애정전기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이 대개 
재자가인(才子佳人)으로 설정된다는 점, 그리고 애정전기소설에는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 
나타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 작품으로 알려진 <이생규장전>(李生窺墻傳)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생규장전> 이후에 등장한 애정전기소설인 <운영전>(雲英傳)을 읽어볼 
텐데요. <운영전>과 <이생규장전>이 어떤 점이 같고, 반대로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보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생규장전>과 마찬가지로 <운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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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래 한문으로 쓰인 소설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운영전>도 한국 고전문학에서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이 아주 다양하
게 나와 있습니다.

2. 안평대군과 수성궁

오늘 강의에서 읽어볼 애정전기소설은 <운영전>입니다. 운영(雲英)은 이 작품의 여자 주인
공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전>이라는 제목은 ‘운영의 이야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설
의 제목을 짓는 방식이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저포기>, 또 <하생기우전>과는 다르지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소설들은 작품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읽어볼 <운영전>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운영전>은 17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조선 중기 정도에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전>을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서 그렇습니다.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 여러분이 <운영전>의 작가가 누구인지 추정하
는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아직 <운영전>의 작가가 누구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전>은 조선 초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안평대군이라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소설의 리얼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던 전기소설에는 전부 
허구적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운영전>과 다른 애정전기소설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 기억해 두
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운영전>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성궁(壽成宮)은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옛집으로, 서울 서쪽의 인왕산 아래에 있다. 이곳은 
산천이 수려하며,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형상을 하고 있다. 그 남쪽에 사직단(社稷壇)
이 있고, 동쪽에는 경복궁이 있다.

우선 안평대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평대군은 조선의 왕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도 잘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름은 이용(李瑢)이라고 하고요. 1418년에 
태어나서 1453년에 사망했습니다. <운영전>에는 이렇게 조선 전기에 실존했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점이 일단 흥미롭지요. 소설의 리얼리티를 높여주는 인물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안평대군은 살아 있을 때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늘 독서를 하며 학업을 닦았고 시도 잘 지
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붓글씨를 아주 잘 써서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그림이나 음
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예술가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안평대군은 당대에 이름난 
문인 사대부들을 불러서 함께 시를 짓거나, 문학과 예술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즐겼다고도 합
니다.

안평대군은 왕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지만 안평대군이 왕과 함께 대궐에 살지는 않았습
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열세 살에 대궐을 나와서 집을 짓고 살았
는데요. 왕자가 사는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수성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운영전>은 안평대군의 집인 수성궁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습니다. 수성궁은 서울 서쪽에 있
었다고 합니다. 작품에서는 수성궁 동쪽에 경복궁이 있다고 했고, 남쪽에 사직단이 있다고 했
습니다. 경복궁과 사직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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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진 조선의 대궐입니다. 조선의 임금이 거처하시
던 가장 큰 궁궐이죠. 지금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光化門)과 경복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 할 수 있는 근정전(勤政殿)입니다. 근정전
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거행하던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경복궁은 누구나 관람을 할 수 있죠.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한 번쯤은 들러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유물입니다. 

사직단도 국가적인 의식을 거행하던 곳입니다. 토지를 관장하는 신과 곡식을 관장하던 신께 
제사를 올리던 제단인데요. 조선은 농경국가였기 때문에 토지신과 곡식신을 숭상했습니다. 그
래서 정기적으로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올려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사직단의 모습이고요. 사직단에서 제사를 올리던 의식을 재현한 모습도 지금 사
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직단도 지금 서울 종로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평대군이 살던 수성궁이 어디쯤에 있었을지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
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서울의 지도입니다. <수선전도>(首善全圖)라는 지도인데요. 자세히 보
시면 지도 속에 경복궁과 사직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 오른쪽에 붉은 색으로 길쭉한 테두리
가 쳐져 있는 곳이 경복궁이고요. 지도 아래 쪽에 붉은 테두리로 작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사
직단입니다. 사직단 북쪽으로 인왕산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에 파란 동그라미를 하
나 그려두었는데요. 안평대군의 집은 파란 동그라미 부근에 있었을 겁니다. 

실제 안평대군의 집터는 지금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안평대군이 살던 집은 없어졌고요. 다른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혹시 사진 속의 
바위에 ‘무계동’(武溪洞)이라고 새겨진 글자가 보이시나요? 안평대군이 서예가로 유명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안평대군이 직접 쓴 글씨를 저 바위에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안평대군의 서예 
작품이 많았을 텐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쉽
습니다. 

수성궁에는 왕자인 안평대군의 시중을 드는 궁녀(宮女)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궁녀에 대
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궁녀는 조선왕조 시대에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의 시중을 
들었던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궁녀들은 채 열 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궁궐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궁녀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궁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궁
녀들을 나인[內人]이라고 하고요. 나인들이 15년쯤 경력을 쌓으면 상궁(尙宮)으로 승진을 합니
다. 혹시 조선시대 궁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다면, 궁녀의 모습을 많이 보셨
을 텐데요.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등
장을 합니다. 

수성궁에 있던 궁녀들은 젊은 궁녀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어느날 궁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재주를 내리시매 어찌 남자에게만 넉넉하고 여자에게는 인색하게 하셨겠느냐? 지금 
세상에 문장으로 이름을 내세우는 이들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 그만그만한 수준이어서 
우뚝 빼어난 이가 없구나. 너희들은 분발하도록 해라!”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신분이 높은 양반 
여성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요. 궁녀들은 대부분 평민 출신이었는데요. 안평대군은 궁
녀들에게 너희 같은 여성도 문장을 잘 지을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받고 문
장을 짓는 훈련을 하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글을 잘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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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평대군은 궁녀 중에 나이가 어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열 명을 뽑아 교육을 시켰습니

다. 물론 이 열 명 안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운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우선 열 
명의 궁녀에게 <소학>(小學), <대학>(大學), <논어>, <맹자> 같은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한시를 궁녀들에게 가르쳤습
니다. 이렇게 5년 동안 교육을 한 결과 궁녀들은 모두 수준 높은 한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행동을 아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운영은 안평대군에 대해 이
렇게 말합니다. 

“대군은 열 사람 모두를 매우 아껴서, 항상 궁중에 가두어 기르며 다른 사람과는 마주하여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외부인들이 혹 저희들의 존재를 알까 염려했기 때문이지요. 이
런 분부를 내린 적도 있으니까요. ‘궁녀가 한 번이라도 궁궐 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음에 해
당한다. 외부인이 궁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죄 또한 죽음에 해당한다.’”

안평대군이 너무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궁녀에게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 
궁녀는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왕이나 
왕자에게 선택되어 후궁(後宮)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궁녀는 혼인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런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안평대군은 유독 궁녀들을 통제한 것 같습니다. 

어느날 안평대군의 명령으로 궁녀들이 모여서 시를 한 수씩 지었습니다. 운영의 시에 “바람 
맞으며 홀로 서러워 하니 / 날아가 무산(巫山)에 떨어지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안평대군
은 이 구절을 문제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유독 운영의 시만은 서글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이거늘 그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엄하게 캐물을 일이지만 시 짓는 재주가 아까워 그냥 덮어두기로 한다.”

운영이 지은 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운영이 지은 시의 화자는 미인입니다. 그 미
인이 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러워한다는 내용인데요. 왜 여인은 혼자 있는 것을 서러워할까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나오는 무산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도 무산과 관련
된 고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중국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양대(陽臺)에서 낮잠
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회왕의 꿈에 무산(巫山)의 여신이 나타났고, 회왕과 무산 여신은 
꿈속에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무산은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운영의 시 속에서 미인의 마음은 무산으로 날아갑니다. 운영의 시에는 사실 무산의 여신처
럼, 남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안평대군은 이것을 문제
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은 궁녀들 중에서도 유독 운영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안평
대군은 운영이 어떤 남성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의심을 한 거죠. 운영에게는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요? 작품을 더 읽어가면서 운영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운영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이제 운영의 진심을 들어볼 차례입
니다. 수성궁의 궁녀 중에 자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란은 몰래 운영에게 이런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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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여자로 태어나 시집가서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야. 네가 사모하
는 이는 어떤 사람이니? 네 모습이 날로 예전만 못해지는 게 보기 안쓰러워 진심으로 묻는 
것이니 숨기지 마.” 

자란의 질문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행복
하게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 대부분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녀는 한 남성에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궁녀는 사실 왕이나 왕비에게 예속된 존재지요. 운영이나 자란은 모두 안평
대군에게 예속된 존재이자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상하게 운영의 마음을 헤아
려주는 자란에게 운영은 고백을 합니다. 

“궁궐에 사람이 많으니 누가 엿들을까 싶어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어. 지금 이렇게 정성스레 
물으니 어찌 감히 숨기겠니?”

운영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운영이 숨기고 있었던 마음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
습니다. 운영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가을, 노란 국화가 갓 피어나고 단풍잎이 시들려던 때였지. 대군께서 홀로 서재에 앉
아 궁녀에게 먹을 갈게 한 다음, 흰 비단 한 폭을 펼쳐서 시 10수를 쓰고 계셨어. 그때 아이
종이 밖에서 들어와 ‘김진사(金進士)라는 젊은 선비가 뵙기를 청합니다’하고 아뢰더라. 대군이 
기뻐하며 ‘김진사가 왔군!’ 하시고 맞이하게 하셨어. 베옷을 입고 가죽 띠를 두른 선비가 빠른 
걸음으로 공손히 들어와 계단을 오르는데,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치는 것 같았어. 대군이 계신 
자리에 와서 절을 하고 앉는데, 얼굴과 몸가짐이 신선 세계의 사람이었어.”

 
운영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김진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운영은 김진사를 처음 본 

순간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사라는 젊은 선비는 얼굴과 행동이 신선 같은 사람
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신선같다는 표현은 조선시대에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원래 궁녀들이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었지요? 그런데 이때만
큼은 궁녀들을 김진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곁에 있던 궁녀들과 얼굴을 마주했지만, 대군은 진사가 나이 어
린 선비인지라 마음속으로 만만히 여기고는 우리더러 자리를 피하라 하지 않으셨어. (…) 대군
께서는 금련(金蓮)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부용(芙蓉)에게는 거문고를 타게 하고 보련(寶蓮)
에게는 퉁소를 불게 하셨어. 비경(飛瓊)에게는 술을 따르게 하시고 나에겐 벼루 시중을 들게 
하셨어. 그때 나는 나이 어린 여자로 낭군을 한번 보고는 넋이 나가버렸고, 낭군 또한 나를 
돌아보며 웃음을 머금고 자주 눈길을 보냈지.”

안평대군은 김진사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궁녀들과 김진사를 한자리에 있게 했습
니다. 또 궁녀들을 시켜서 김진사를 대접하게 했지요. 운영은 김진사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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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니다. 김진사 또한 운영이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김진사는 운영에게 눈길과 웃음을 보냈
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장면에는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이 시작되는 순간이 섬세하게 묘
사되어 있는데요. <운영전>은 한국 고전소설 중에서도 감정이나 상황을 특히 섬세하게 묘사하
는 소설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평대군은 김진사에게 시를 짓게 합니다. 김진사의 시
는 역시 뛰어났습니다. 안평대군은 김진사의 글재주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칭찬합니다. 안평대군 같은 사람이 극찬을 할 정도이니, 김진사의 글재주는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이 재자(才子)와 가인(佳人)이라는 것 기억하시지요? 남자 주인공은 
재능이 뛰어난 재자로, 여자 주인공은 외모가 아름다운 가인으로 설정이 되지요. 김진사는 말 
그대로 재자였습니다. 외모가 신선처럼 맑고 아름다운데다가 글재주가 대단하니까 재자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김진사는 서예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김진사에게 붓글씨를 
써보라고 합니다. 김진사가 붓글씨를 쓸 때 운영과 김진사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
다. 이 장면이 <운영전>에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군이 이번에는 초서(草書)를 쓰게 하셨어. 진사가 붓을 휘둘렀는데, 그만 먹물이 잘못 튀
어 내 손가락에 작은 먹점이 묻게 되었지. 나는 그걸 영광으로 여겨 닦아 없애지 않았어. (…) 
나는 이때부터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는 것이 줄었으며 마음이 답답하여 모르는 
사이에 옷과 허리띠가 헐렁해졌단다.”

 
김진사가 붓글씨를 쓸 때 먹물이 튀었고, 그 먹물 방울이 하필이면 운영의 손에 묻게 되었

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연애를 시작할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감정이 싹
트기 시작할 때는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에 관심을 쏟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요. 
운영은 먹물 방울이 자기 손가락에 묻은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사
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게 되지요. 

운영은 김진사를 생각하느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상사병(相思病)이 난 겁니다. 그
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은 궁녀로서 주인인 안평대군에게 예속되어 있었고, 자유
롭게 바깥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를 그리워하며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죠. 

운영은 김진사에게 어떻게든 사랑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시를 써서 김
진사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안평대
군은 종종 김진사를 수성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진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 궁녀들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은 숨어서 몰래 김진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영은 대담하게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이 장면이 <운영전>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
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이미 다하여 손님들이 모두 취했을 때입니다. 제가 벽에 구멍을 뚫고 엿보니 김진사 
역시 제 뜻을 알고 모퉁이를 향해 앉아있더군요. 저는 봉한 편지를 구멍 사이로 던졌습니다. 
김진사는 편지를 주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평대군이 주최한 잔치에 김진사가 참석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안평대군은 궁녀들을 



- 66 -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잔치에 참석했던 손님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을 때, 운
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벽에 구멍을 뚫어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
한 것입니다. 김진사도 운영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운영의 편지를 주워서 집으
로 갔으니까요. 

지난 강의에서 한국 애정전기 소설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애정을 주도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
씀드렸었지요? <운영전>에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이 먼저 김진사에게 편지를 
보내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은 안평대군의 감시를 피해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성, 애정에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진사의 마음을 확인해볼까요? 김진사는 운영이 던진 편지를 주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운영의 편지를 뜯어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운
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도 운영을 처음 보고 난 뒤로 운영을 계속 그리워했
습니다. 운영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영
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을 겁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했지만, 김진사는 운영에게 편지를 전할 수도 없었고 운영을 만날 수도 없었
습니다. 운영은 수성궁 안에 갇혀 사는 궁녀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운영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한 김진사는 운영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궁궐에 드나들던 무당을 통해 운영에게 편지를 전하기로 한 것이죠. 김진사는 
무당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무당은 수성궁으로 가서 운영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어 김
진사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김진사의 편지를 한 번 읽어볼까요.

한 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넋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어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편지를 미처 열어 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
고, 채 절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으려 해도 음식이 목에 걸립니다. 병이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무효한 지경이랍니다.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천지신명이 도우시어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마땅히 이 
몸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김진사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김진사 또한 운영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
니다. 늘 운영이 있는 서울 서쪽의 수성궁을 생각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 운영의 편지를 받았으니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영을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김진사는 병에 걸립니다. 신이 도우셔서 한 번이라도 운영을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의 목
숨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운영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간절합니다. 

여러분 김진사의 편지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운영전>은 조선시대에 한문으로 쓰인 소설입
니다. 그런데 현대에 쓰인 애정 소설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감정 묘사가 섬세하다
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김진사라는 남자 주인공의 사랑을 아주 섬세하게 또 절절하게 표
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전>의 매력입니다. 

편지를 읽고 김진사의 사랑을 확인한 운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운영과 김진사는 만날 수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운영은 김진사를 생각하며 바보
처럼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진사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시를 지어서 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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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의 의심을 받은 거지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작품을 계속해
서 읽어보겠습니다.

4. 사랑의 조력자 자란과 악인 특(特)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은 슬픈 사랑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많기 때문
입니다. 우선 김진사와 운영은 신분이 다릅니다. 김진사는 상층인 양반이고 운영은 평민입니
다. 게다가 운영은 궁녀로서 안평대군이라는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이었지요. 운영은 깊은 궁
궐에 갇혀 사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운영전>에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도와주는 조력자와 운영과 김진사
의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자가 등장합니다. 

우선 운영과 김진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전>에서 운영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인물은 바로 궁녀 자란(紫鸞)입니다. 운영은 김진
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김진사의 편지를 전해주었던 무당을 통해 답장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수성궁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운영이 궁궐 밖에 있는 무
당을 찾아가야만 했는데요. 자란은 운영이 무당을 만날 수 있도록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자란
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궁중 사람들이 해마다 추석이면 탕춘대(蕩春臺) 아래 시냇가에서 빨래하며 술자리를 벌인
단다. 올해는 그리로 가지 말고 소격서동(昭格署洞)에서 놀자고 해서, 오가는 사이에 그 무당
을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좋은 계책일 거야.”

우선 탕춘대와 소격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곳이 탕춘대 
부근인데요. 산 아래로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아 보이지요? 탕춘대는 지금 서울 종로구 신영
동에 있던 평평한 바위 이름입니다. 아쉽지만 탕춘대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
다. 소격서동은 지금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습니다. 삼청동도 당시에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탕춘대와 소격서동은 모두 서울 종로구에 속해 있지만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자란의 말을 다시 살펴보면요. 궁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 년에 한 번 궁궐 밖으
로 나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수성궁의 궁녀들은 탕춘
대에 가서 빨래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란은 탕춘대가 아닌 소격서
동으로 외출을 해서 무당을 만나보자고 말합니다. 소격서동으로 가야만 운영이 무당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란은 다른 궁녀들을 설득합니다. 운영이 김진
사를 그리워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던 다른 궁녀들은 운영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결국 궁녀들
은 추석에 소격서동으로 놀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란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드디어 추석이 되어 궁녀들은 수성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영과 자란은 함께 무당을 찾아
갑니다. 운영은 무당에게 김진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당이 김진사 집으로 사
람을 보냈고, 김진사는 무당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운영과 김진사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
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서로 마주 보고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기쁨, 그리고 
그동안 서로의 마음에 쌓인 그리움과 슬픔, 이런 감정들로 얼마나 감정이 복잡했을까요. 하지
만 운영은 곧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김진사에게 미리 써온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운영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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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에게 밤을 틈타 수성궁 서쪽 담장을 넘어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말합니다. 
김진사는 다음 날 밤, 담장을 넘어 수성궁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란은 계속해서 운영을 도

와주었습니다. 자란은 몰래 수성궁에 들어온 김진사를 맞이해 줍니다. 또 운영과 김진사를 위
해 술과 음식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운영과 김진사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
기도 합니다. 김진사는 매일 밤 운영을 찾아와 밤을 함께 보내고 새벽에 돌아갔습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서 비밀스런 만남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
다. 수성궁 담장 안쪽에 쌓인 눈에 발자국이 남아서, 김진사가 수성궁에 들어오는 것을 궁녀
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비밀스런 사랑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안평대군이 수성궁 안의 비해당(匪懈堂)이라는 건물에 좋은 시를 적어서 걸
어두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해당에 대한 시를 지었지만, 안평대군의 마음에 드는 시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은 김진사에게 시를 부탁했습니다. 김진사는 수성궁으로 와서 
비해당에 대한 시를 지었지요. 김진사의 시는 역시 훌륭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김진사의 시를 
몹시 칭찬하면서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담장 넘어 몰래 멋스러운 노래를 훔
치네”라는 구절인데요. 안평대군은 이 구절을 읽고는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김진사는 사실 매일 수성궁의 담장을 넘어 운영을 만나고 있었지요. 그리
고 운영의 주인은 원래 안평대군 아니겠습니까. 김진사는 몰래 수성궁의 담장을 넘어 안평대
군으로부터 운영을 훔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진사는 비밀로 지켜져야 할 일을 
시에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총명한 안평대군이 의심을 하지 않을 리 없겠지요.

안평대군의 의심을 받게 된 김진사는 운영과 함께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은 자매와 같
은 자란에게 도망칠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자 자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즐긴 지 오래되더니 스스로 재앙을 앞당기려는 거니? 한두 달 사귀었으니 만족할 만
도 한데, 담장을 넘어 달아나겠다니 사람이 차마 할 짓이니? (…) 더구나 하늘과 땅이 하나의 
그물 속에 들어있는데, 하늘 위로 오르거나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디로 달아날 수 있
겠니? 만일 잡히면 그 재앙이 네 몸에만 그치겠어?”

자란은 사랑에 눈이 멀어 충동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운영에게 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만
일 운영이 김진사와 도망을 친다면 안평대군이 크게 노할 것이고, 안평대군은 운영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이죠. 안평대군은 조선의 왕자입니다. 아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궁녀 운영을 찾아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이 도망을 친다면 수성궁의 다른 궁녀들도 무사할 리가 없겠지요. 다른 궁녀들
은 운영의 도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란은 운영과 
김진사의 계획이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자란은 운영
이 나이가 들어서 안평대군의 운영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안평대군
이 운영을 자유롭게 놓아주면 그때 김진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라고 조언해줍
니다. 자란은, 사랑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은 운영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진
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운영의 비밀스런 사랑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칩니다. 어느날 안평대군이 궁녀
들에게 시를 짓게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운영이 지은 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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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의 글이 날로 훌륭해져 내 마음이 무척 기쁘구나. 그러나 다만 운영의 시에는 누군
가를 그리워하는 뜻이 뚜렷하구나. 전에 읊은 시에서도 살짝 그런 생각이 보이더니만 지금 또 
이러하니 네가 따르려는 자가 대체 누구냐? 얼마 전 김진사가 지은 글에 이상한 글귀가 있어 
의심스럽던데, 혹시 네가 김진사에게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냐?”

안평대군은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운영의 시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 담겨 있었고, 김진사의 시에는 담장을 넘어 몰래 누군가를 만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운영은 주인의 의심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
니다. 억울하지만 죽어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다면 죽겠다고 하면서 난간에 수건을 걸
어 목을 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운영을 도운 사람은 자란이었습니다. 운영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안평대군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인데요. 결국 자란은 운영의 목숨까지 구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로 김진사는 수성궁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수성궁에 갔다가는 운영과의 사랑이 탄로날 것 뻔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병까지 얻었습니다. 이때 김진사의 하인 특(特)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상사병으로 맺힌 원한 때문에 (…) 천금 같은 목숨을 스스로 버린
단 말입니까? 이제 계책을 부리면 궁녀를 취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없
는 때에 제가 담을 넘어 들어가서 솜으로 입을 틀어막은 뒤에 업고 나오면 누가 감히 뒤쫓겠
습니까?”

특은 김진사의 상사병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깊은 밤에 수성궁 담을 넘어 들
어가서 몰래 운영을 업고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특은 주인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
람 같지요? 사실 특은 김진사가 몰래 수성궁에 들어가서 운영을 만나는 데에도 도움을 준 일
이 있습니다. 

추석날 무당의 집에서 운영이 김진사에게 수성궁 담을 넘어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김진사는 그날 밤에 당장 수성궁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성궁의 담장
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크게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특이 김진사의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는 “진
사님께서는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웁니다. 특이 울자 마음이 동요된 
김진사는 사정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원래 유능하고 술수가 많은 특은 김진사의 문제를 해결
해 줍니다. 

특은 김진사에게 사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다리는 접을 수 있고 가벼워서 들고 다
니기 좋았습니다. 접은 사다리를 펴면 아주 높은 담장에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가 길
었고요. 특은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김진사가 수성궁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특은 김진사에게 가죽 버선을 주었습니다. 그 가죽 버선을 신으면 걸어도 발소리가 나
지 않았습니다. 사다리와 가죽 버선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수성궁으로 들어가야 하는 김진
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죠. 김진사는 특의 도움을 받아 수성궁 안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
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특은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도와주는 조력자 같지요? 그런데 사실 
특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의 속셈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은 비밀스런 사랑입니다. 김진사는 운영을 만나지 못하면 깊은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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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것 같았지만, 운영을 몰래 만나는 것이 안평대군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
었습니다. 걱정하는 김진사에게 특은 운영을 몰래 빼내서 도망을 치라고 권합니다. 김진사는 
특의 계책을 운영에게 말하고, 김진사와 운영은 도망을 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김진사
와 운영이 만일 도망치는 데 성공한다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운
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옷과 비단, 또 보석을 미리 수성궁 밖으로 옮겨 놓아야겠다고 생
각합니다. 김진사는 운영의 생각을 특에게 전했고요. 특은 운영의 보물을 수성궁 밖으로 옮깁
니다. 운영이 갖고 있던 보물은 양이 아주 많았는데요. 특은 김진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보물을 진사님 댁에 쌓아두었다가는 큰 주인님께서 의심하실 것이요, 저의 
집에 쌓아두면 이웃 사람들이 의심할 게 틀림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으니 산속에 구덩이를 
파서 깊이 묻어 놓고 단단히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특은 운영의 보물을 김진사 집에 두었다가는 큰 주인님, 즉 김진사의 아버지가 의심을 할 
거라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김진사에게 갑자기 보물이 생겼다면, 김진사의 아버지가 이를 
알아채고 이 보물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겠죠. 그럼 곧 김진사와 운영의 관계가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진사의 아버지가 아들과 궁녀의 사랑을 허락할 리 없습니다. 궁녀 운영
은 양반 김진사에 비해 신분이 낮았으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조선 시대에 신분이 다른 남녀가 혼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를 한다는 것도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나 신분이 다른 남녀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은 운영의 보물을 자신의 집에 쌓아두어도 의심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특은 하
인이죠. 신분이 천한 사람입니다. 김진사와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김진사 집안을 위해 일
하는 하인이었는데요. 하인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갖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훔친 
것이라고 의심을 할 겁니다.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은 산속에 구덩이를 파서 재물을 묻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특의 말에 일
리가 있죠? 김진사도 특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특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 꾀가 이렇게 깊고 제 친구가 이렇게 많으니, 천하에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제
가 직접 긴 칼을 들고 밤낮으로 그 자리를 뜨지 않을 테니, 제 눈을 뽑아갈지라도 이 보물은 
빼앗을 수 없을 것이며, 제 발을 잘라갈지라도 이 보물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염려 푹 놓
으십시오.”

특은 산속에 보물을 숨겨두고, 자신이 밤낮으로 보물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도적이 와서 
자신을 위협하더라도 절대 보물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김진사를 안심시킵니다. 이 말
을 들으면 특은 아주 믿음직한 하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특은 산속에 보물을 숨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운영과 김진사를 
산속으로 유인한 뒤에 김진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운영과 보물을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진사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운영과의 사랑을 지
속하는 일에만 골몰해서, 사리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은 김진사의 이
런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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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빠져서 사리 판단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우는 운영에게 자란은 
충고를 했습니다. 현실을 알려주고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왔지요. 자란은 운영
과 김진사의 사랑을 진정으로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반면 특은 사랑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진 
주인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악인이었습니다. 

어느날 특은 스스로 옷을 찢고, 자기 코를 때려서 코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피를 
온몸에 칠한 뒤에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특은 김진사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
다.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한 것처럼 분장을 하고 운영의 보물을 도둑맞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김진사는 며칠 뒤에 강도 사건이 특이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특
의 집으로 찾아가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운영의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은 이미 
운영의 보물을 빼돌려 모두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진사는 운영과의 비밀스런 사
랑이 탄로 날까봐 특이 보물을 빼돌렸다고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은 김진사의 약점을 또 이용합니다. 김진사가 자신을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는 거
죠. 특은 김진사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헛소문을 냅니다. 또 특은 수성궁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보았다는 헛소문도 퍼뜨립니다. 이 헛소문은 결국 안평대군의 귀에도 들어가
게 되었는데요. 수성궁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방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의 보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지요. 결국 특이 퍼뜨린 헛소문을 
계기로 해서 안평대군이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몹시 화가 나
서 운영, 그리고 운영과 함께 지내던 네 명의 궁녀를 잡아 벌을 내립니다. 이 궁녀들이 죽을 
때까지 곤장을 치라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이라는 악인 때문에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안평대군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 사랑의 비극

안평대군은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알고 몹시 화가 나서 운영을 벌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함께 지내던 궁녀들에게도 벌을 내렸습니다. 운영은 수성궁 밖의 남성을 만나지 말라
는 안평대군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궁녀들은 운영의 사랑을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비롯한 궁녀들은 주인인 안평대
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녀들에게 과연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궁녀들은 
마지막으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궁녀 은섬(銀蟾)은 남녀의 정욕(情慾)은 사람이라면 누
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하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오직 주군의 위엄이 두려워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궁궐 안에서 말라 죽으리라 생각했던 것입
니다. 이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죽을 처지에 놓였으니, 저희들은 죽어서도 땅속에서 눈을 감
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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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섬은 궁녀에게도 정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궁녀도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은섬은 자신의 본성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은섬이 안평대군에게 예속된 궁녀였기 때문입니다. 은섬은 주군인 안평대군
의 엄포가 두려워서 스스로 정욕을 억누르고 궁궐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은섬은 그
렇게 살아왔는데도 죽을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억울할 겁니다. 

수성궁의 궁녀들에게 닥친 죽음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궁녀들이 신분이 낮기 때문입니다. 주
인인 안평대군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섬의 
말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정욕이 있지만 신분이 낮기 때문에 정욕을 억누르고 살아왔다
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자란 또한 궁녀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한탄을 합니다. 이전에 자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성궁의 궁녀 열 사람은 원래 하늘의 선녀였지만 잘못을 해서 인간 세계에 유배를 온 것일 
거라고 말이죠. 궁녀들은 깊은 궁궐에 갇혀 있으니 새장 속의 새와 같은 신세라고도 말했습니
다. 새들도 음양의 이치를 알아 서로 짝을 사귀는데, 궁녀들은 궁궐 깊숙한 곳에 갇혀 지내며, 
계절이 바뀌어도 늘 외로이 청춘을 보내다가 한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 신세라고 자란은 말했
습니다. 수성궁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했으면, 자신들이 벌을 받아 인간 
세계로 내려온 선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란 또한 인간의 본성인 정욕을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운영이 김진사와의 사
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처지의 궁녀로서 운영의 마음을 누
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 운영의 사랑을 도와주고 싶었을 겁니다. 자란은 안평대군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군은 어찌하여 운영에게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 김진사처럼 빼어난 
인물을 수성궁 내당(內堂)으로 끌어들인 것은 주군께서 하신 일이며, 운영에게 벼루 시중을 들
게 한 것 또한 주군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 운영이 하룻밤 사이에 아침 이슬처럼 홀연히 
스러지고 나면, 주군께서 비록 측은한 마음을 가진다 한들 무슨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제 어
리석은 생각입니다만, 김진사로 하여금 운영을 얻게 하여 두 사람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
면 주군의 적선(積善)이 더이상 클 수 없을 것입니다.”

자란은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에 안평대군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진사를 수성궁에 초
대해서 김진사와 운영을 마주치게 한 사람은 바로 안평대군이니까요. 그리고 자란은 안평대군
에게 왜 궁녀 운영의 사랑을 금지하는지 묻습니다. 또 자란은 운영이 죽고 난 뒤에 측은한 마
음을 가진다 한들, 죽은 운영을 살릴 수도 없으니 운영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안평대군께 
청합니다. 자란의 말은 조목조목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안평대군을 설득하고 있어요. 안평
대군은 자란의 말을 듣고 화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만 가두어 두고 나머
지 궁녀들은 풀어주었습니다. 자란은 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마운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자란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날 밤 운영은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
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더이상 사랑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운영은 목숨을 끊어 자신의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운영의 자결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린 김진사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운영의 혼령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하인 특을 다시 부릅니다. 괘씸하
기 짝이 없는 나쁜 하인이었지만, 운영과 김진사 사이의 사정을 잘 아는 하인이 특 말고는 없



- 73 -

었겠지요. 김진사는 특을 절로 보내서 운영을 위한 불공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처럼 
나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할 리는 없지요. 특은 절에 가서도 나쁜 짓을 했습니다. 특
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입니다.

나중에 김진사는 특이 저지른 일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직접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운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다음 생에는 운영과 부부로 살게 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김진사의 기도가 이루어졌
던 것일까요? 얼마 뒤에 특은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운영이 죽고 난 뒤에 김진사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김진사는 어느날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조용한 방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김진사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영과 김진사 모두 자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이지요. 대신 두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늘에서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운영과 김진사는 죽은 뒤에 
천상의 신선이 되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선이 된 운영과 김진사는 때때로 인간 세계에 내려와 수성궁을 다시 찾곤 했습니다. 시간
이 많이 흘러서 안평대군은 죽었고 수성궁은 황폐해졌습니다. <운영전>은 신선이 된 운영과 
김진사가 수성궁 터에서 유영(柳泳)이라는 선비를 만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는 설정을 
보여줍니다. 유영이 수성궁 터에 유람을 갔다가 잠깐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설정입니다. <운영전>은 소설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액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인 <운영전>을 읽어보았습니다.
 
6. 요약 및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의 애정전기소설 <운영전>을 읽어보았습니다. <운영전>은 운영과 김진
사의 사랑을 소재로 한 애정전기소설입니다. 그러면서도 조선 전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안평대군이라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현실성을 높인 애정전기소설인데요. 조선 궁녀의 억
압된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전의 애정전기소설에 비해 리얼리티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던 <이생규장전>에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에 장애를 가져온 사건은 전
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여자 주인공이 죽었고, 여자 주인공을 그리워하던 남자 주인공
도 결국 생을 마감했지요. 전쟁이라는 아주 비일상적인 사건이 사랑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것은 조선
의 사회 현실입니다. 물론 <운영전>은 사실이 아닌 허구, 즉 소설이지만 현실에 대한 문제의
식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평대군이라는 주인에게 예속될 수밖
에 없는 궁녀의 처지였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높은 신분의 주인에게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운영은 사랑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비극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운영전>을 뛰어난 소설로 평가합니다.

<운영전>은 현실성을 높인 애정전기소설이지만, 초현실성과 환상성도 보여줍니다. 지난 시
간에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이 초현실성과 환상성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운영과 김진사가 
죽은 뒤에 신선이 되었고, 인간 세계로 내려와 유영이라는 선비를 만났다는 구성이 <운영전>
의 환상성과 초현실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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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전>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자란과 특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랑의 조력자 자란과, 
사랑의 방해자이자 악인인 특이 등장하면서 소설이 아주 풍부한 구성을 갖게 됩니다. 이야기 
구조가 한층 복잡해졌지만, 그래서 소설의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운영전>에는 남녀 주인공의 감정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
시면 좋겠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 <운영전>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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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운영전>(雲英傳)은 17세기에 지어졌으며, 작가가 밝혀져 있다. (O/X)
정답: X

2. 궁녀 자란(紫鸞)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인물이다. (O/X)
정답: O

3. 김진사의 하인 특(特)은 김진사의 사랑을 도와주었으나, 사실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
다. (O/X)

정답: O

4. 특이 퍼뜨린 헛소문을 계기로 하여 안평대군이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O/X)

정답: O

5.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가 발각되자 안평대군은 운영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 지내던 궁녀들
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였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안평대군(安平大君)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대로 교육 받고 훈련하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글을 잘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② 궁녀들을 엄격히 통제하여 어떤 경우에도 외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았다.
③ 운영과 김진사가 지은 시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운영(雲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평대군이 특별히 선발하여 교육시킨 열 명의 궁녀 중 하나였다.
② 김진사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도해가는 적극적인 여성이다.
③ 안평대군의 강요에 의해 끝내 목을 매달아 자결하였다.
정답: ③

3. 다음 중 <운영전>(雲英傳)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초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안평대군이라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성을 높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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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인공의 사랑을 진정으로 돕는 조력자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방해자가 동시에 등장한다. 

③ 조선사회 현실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소설로, 초현실성과 환상성은 나타나
지 않는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운영전>의 공간적 배경은 안평대군의 집인 ○○○이다.
정답: 수성궁(壽成宮)

2.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가 발각되어 함께 처벌받게 된 궁녀들은 남녀의 ○○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정답: 정욕(情慾)

3. <운영전>은 신선이 된 운영과 김진사가 수성궁 터에서 유영(柳泳)이라는 선비를 만나 과
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는 설정으로, 소설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라고 할 수 있다.

정답: 액자구조

나. 토의 (45분)
1) <운영전>의 어떤 대목에서 특히 남녀 주인공의 감정이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는지 토의해 

봅시다.

2) <운영전> 속 궁녀들의 발화 속에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담겨있는지 토의해 봅시
다.

3) <운영전>의 어떠한 설정, 요소, 장면들이 작품 전체의 비극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토의해 
봅시다.

다. 과제 (45분) 
지난 강의에서 다룬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의 내용을 참고하여, <운영전>과 <이생규장

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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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5차시> 한국의 애정전기 3 - 주생전

▪ 학습목표

1. <주생전>의 작가 권필에 대해 알아본다.
2. <주생전>에 그려진 세 주인공의 사랑과 이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주생전>에 반영된 현실에 대해 알아본다.
4. <주생전>‧<이생규장전>‧<운영전>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주생전>의 창작 배경
3. 주생과 배도의 사랑
4. 주생과 선화의 사랑
5. 현실 속의 사랑과 이별
6.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한국문
학으로 읽는 사랑>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에 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에 대한 첫번째 강의에서는 전기소설의 특징, 그리고 그중에서
도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전기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기소설’(傳奇小說)은 ‘기
이한 것을 전하는 소설, 기이한 일을 기록해서 전하는 소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렸었지요. 전기소설은 중국 당나라 때 쓰이기 시작했고, 한문으로 문학을 창작하는 동아시
아 여러 나라에 전파된 소설 장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소설 가운데,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애정전기소설이라고 부르는
데요.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재자(才子)와 가인(佳人)으로 설정된다는 점 말씀드렸었
지요? 재자는 재주가 뛰어난 남성, 특히 글재주가 뛰어난 남성을 말하고, 가인은 외모가 아름
다운 여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정전기소설은 아무래도 기이한 일을 전하는 소설이라는 뜻의 
전기소설에 속하기 때문에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 나타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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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애정전기소설을 다룬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전형적 작품으로 알려
진 <이생규장전>(李生窺墻傳)을 읽어보았지요. 그리고 한국 애정전기소설을 다룬 두 번째 강
의에서는 <운영전>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두 작품은 애정전기소설답게 초현실성과 환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생규장전>에서는 여자 주인공 최씨가 홍건적(紅巾賊) 침략으로 인해서 죽
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씨의 혼령이 다시 살아생전의 최씨 모습으로 나타나서 남편 이
생과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죽어서 혼령이 된 아내와 살아 있는 남편이 사랑을 계속한다는 설
정에서 초현실성과 환상성이 나타났습니다. <운영전>은 어땠나요? 운영과 김진사는 사랑을 완
전히 이루지 못하고 죽었지만, 죽은 뒤에 천상에서 신선이 되었지요? 신선이 된 운영과 김진
사가 추억이 깃든 공간인 수성궁에 가끔 내려와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운영전>에도 
초현실성과 환상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국 애정전기소설은 현실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생규장전>에는 실제
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소재로 활용되었죠? 홍건적의 침략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홍
건적은 중국 원나라에서 일어난 반란군인데요. 이 홍건적이 원나라의 진압에 쫓기게 되자 고
려를 침략했습니다. 1361년에 고려를 침략한 홍건적이 소설 속에서 최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
지요. 

<운영전>은 어떻습니까? 물론 주인공 김진사와 운영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운영
전>에서는 실존했던 인물이 작품에 등장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자 
안평대군(安平大君)입니다. 여자 주인공 운영은 안평대군을 모시는 궁녀였습니다. 김진사와의 
사랑이 안평대군에게 발각되자, 결국 운영은 자결을 하고 말았죠.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비
극으로 만든 원인을 안평대군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평대군 한 사람이 원인이
라기보다는,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전>은 현실성을 가진 애정전기소
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 잠깐 복습을 해 보았고요. 오늘의 강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인 <주생전>(周生傳)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생
전>은 조선 중기에 한문으로 창작된 애정전기소설입니다. <이생규장전>이나 <운영전>과 마찬
가지로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의 번역본이 나와 있고요. 오늘 강의에
서는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주생전>을 읽어볼 겁니다. 

<주생전>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품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애정전기소설과는 다른 점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지금
까지 배웠던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주생전>은 <이생규장전>이나 <운영
전>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생전>의 특징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은 주인공이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모두 주인공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렇게 두 명이었
습니다. 그런데 <주생전>에는 한 명의 남자 주인공과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흥
미롭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주생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배도, 그리고 선화라는 두 사람의 여자 
주인공이 만들어 가는 사랑 이야기인 <주생전>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주생전>의 창작 배경

<주생전>은 ‘주생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주생은 주씨 성을 가진 젊은 남성을 뜻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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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죠. 이 소설도 <운영전>과 같이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작품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운영전>
을 떠올려 보면, <운영전>에서는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여자 주인공 운영이었지
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 운영의 이름을 따서 소설의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
생전>은 주생이라는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생의 
이야기가 소설로 창작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주생전>의 창작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작가와 작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고전소설 중에는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생전>은 작가
가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권필(權韠)이라는 분입니다. 권필은 조선시대의 문인(文人)입니다. 
신분은 양반이고요. 1569년에 태어나서 16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권필은 당대에 시인
으로 유명했습니다. 한시(漢詩)를 아주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주집(石洲集)이라는 문
집(文集)을 남겼습니다. 

권필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작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권필은 성격이 자유분방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해서 벼슬도 하지 않았습
니다. 대부분의 양반들은 벼슬을 하고 출세를 하고 싶어했지만, 권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리고 술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권필은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
고 있었고,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문학작품으로도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당시 조선의 왕
이었던 광해군(光海君)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필은 광해군에게 벌
을 받는데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배지로 가던 길에 권필은 사망합니다. 술을 너
무 많이 마셔서 갑자기 사망한 것인데요. 권필이라는 작가의 생애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
시죠? 

그렇다면 권필이라는 작가의 생애와 <주생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권필의 생애나 성
격보다 중요한 것은 권필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권필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임진년인 1592년에 왜국(倭國), 바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일으킨 전쟁을 말
합니다.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는 조선을 통해서 명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지리적 조건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이 명나라, 즉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궁극적으로는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우선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이 전쟁은 조선과 일본, 그리고 명나라가 얽힌 전쟁입니다. 조선
과 일본만의 전쟁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598년까지 
무려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동아시아 3국에 미친 영향은 정말 막대했습니다. 

1592년에 일본이 일으킨 이 전쟁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조선에서는 임진
년에 왜군이 침략해서 난리를 일으켰다는 의미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는 ‘분로
쿠(文祿)‧게이초(慶長)의 역(役)’이라고 합니다. 분로쿠는 1592년에서 1596년 10월까지 일본에
서 쓰던 연호(年號)이고요. 게이초는 1596년 12월부터 일본에서 쓰던 연호입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뜻으로 ‘분로쿠‧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역’(役)은 전쟁을 의미하는 
한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전쟁을 ‘만력(萬曆)의 역(役)’이라고 부르는데요. 만력은 중국 명나라의 신종
(神宗) 임금 때 쓰던 연호지요. 신종 임금의 재위 기간은 1573년에서 1620년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서 만력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에서 쓴 임진왜란이라는 표현은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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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전쟁은 사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죠. 일본은 무려 20만명의 군사
를 동원해서 1592년 4월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4월 14일에 처음으로 조선의 부산성을 공격
했는데요. 일본군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조선을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의 수도인 서울
을 점령하는 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피해는 정말 막심했습니다. 물론 조선 
사람들은 열심히 일본군을 막았습니다. 조선 각지에서 민간인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의병(義兵)
이 조직되어서 일본군에 맞섰고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바다에서 일
본 수군(水軍)을 무찔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땅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기는 어려웠는데요. 결국 조선은 명나라에 도
움을 요청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바로 이
런 상황에서 <주생전>의 주인공인 명나라 사람 주생이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작가 권필이 우연히 주생을 만나게 됩니다. 주생은 권필에게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
려주었는데요. 권필은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생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주생전>이 어떻
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권필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당시에 나는 마침 볼일이 있어 개성에 갔다가 그곳의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 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주생은 내가 한문을 잘하는 것을 보고는 퍽 후하게 대
우해 주었다. 내가 주생에게 병든 이유를 묻자 주생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
았다. 그날은 비가 내려 발이 묶였기에 밤에 불을 밝히고 주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
다. 주생은 <답사행>(踏莎行) 한 편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았다. (…) 나
는 그 노랫말에 담긴 뜻이 궁금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여러 번 간절히 물었다. 이에 주생이 
그 전말을 알려 준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이다.

권필이 주생을 만난 것은 1593년의 일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죠. 이때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파견을 와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권필이 1593년에 전쟁을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개성에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권필이 개성의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다
는 것은 사실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필은 조선 사람이고 주생은 명나라,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 말이 통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한문으로 글을 잘 짓는 문인(文人)이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글을 써
서 필담(筆談)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밤에 주생은 <답사행>이라는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주
생이 지은 노래 가사에는 외로움과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듣
고 권필이 주생에게 물은 것이죠.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런 노래를 지었는지, 또 왜 병
이 들었는지를요. 이 질문에 대한 주생의 대답을 듣고 나서 권필은 <주생전>을 지었다고 합니
다.

주생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지금까지 <주생전>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 살펴
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생전>을 읽으면서 주생의 사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3. 주생과 배도의 사랑

먼저 <주생전>의 주인공 주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생의 이름은 주회(周檜)입니다. 대
대로 중국의 전당(錢塘)에 살았다고 합니다. 전당은 지금 중국의 항저우(杭州)입니다. 주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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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은 벼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생은 사대부(士大夫)에 속합니다. <주생전>은 주생에 대
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시를 잘 지었다. 열여덟 살에 태학(太學)에 들어가서는 동급생
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 또한 작지 않았다. 

주생은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한시를 잘 지었다고 하지요. 열여덟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태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태학은 명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을 말합니다. 태
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주생은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생은 
왜 태학에 입학했을까요? 과거 시험을 보아서 벼슬을 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주생의 부친도 
지방에서 낮은 벼슬을 했는데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을 하는 것은 명나라 사대부의 꿈
이었습니다. 주생은 워낙 글재주가 뛰어났으니까 과거 합격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주생전>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태학에서 공부하는 몇 년 동안 연거푸 과거에 낙방하자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 속의 사람이란 티끌 속에 깃들어 사는 가녀린 풀잎과 같을 따름이야. 명성이라는 

굴레에 속박되어 티끌 속에서 골몰하다가 내 인생을 마쳐서야 되겠는가!”
그 뒤로는 마침내 과거 볼 생각을 완전히 끊어 버렸다.

주생은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몇 번이나 보았지만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과거 시험 보는 일을 그만 두기로 합니다. 과거 합격을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포기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의 인생은 이 넓은 세상 속의 작
은 풀잎과 같다고 말하면서요. 주생은 과거 합격에 매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덧없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부를 그만둡니다. 

그다음에 주생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작은 배 한 척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삽니다. 작은 배
에 잡화를 싣고 강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학에 다니며 공부
만 하던 사대부가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조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었는데요. 명나라에서는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주생은 어느 날 전당(錢塘)에 도착했습니다. 
전당은 바로 주생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당에는 주생이 어린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
들이 많이 있었겠죠? 주생은 친구들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주생의 어린 시절 친구 중에 배도
(裵桃)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주생과 배도는 어린 시절에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배도는 
기녀(妓女)였는데요. 재주와 미모가 전당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주생은 배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배도는 아주 정답게 주생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주생은 
배도에게 시 한 편을 지어줍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배도는 
그대로 있구나라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배도는 주생의 시를 보고 감탄합니다. 주생은 글재주
가 뛰어난 선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도는 주생에게 결혼을 했는지 묻습니다. 주생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배도는 주생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권합니다. <주생전>에서 
이 대목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배도가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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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님께선 배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저희 집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서방님을 위해 좋은 
짝을 구해 드릴게요.”

배도는 주생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주생 역시 배도의 고운 자
태에 흠뻑 반하여 웃으며 감사를 표했다.

배도는 주생이 지은 시를 보고, 주생에게 반하게 됩니다. 배도는 아마도 글재주가 뛰어난 
선비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배도가 주생에게 좋은 짝을 구해 준다고 했
지요? 그 좋은 짝은 바로 배도, 자신인 것 같습니다. 

주생도 배도를 보고 반했습니다. 주생은 배도의 미모에 반해서 배도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
다. 주생은 배도가 지은 시를 보게 되는데요. 배도 역시 시를 잘 지었습니다. 기녀는 주로 사
대부 남성에게 유흥을 제공하던 여성들을 말하죠. 기녀는 유흥의 자리에서 노래를 하거나 춤
을 추거나, 또는 악기 연주를 하기도 했지만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손님인 남성 사대부들과 
시를 주고받으면서, 술자리의 흥을 돋우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최고의 기녀였던 배도는 한
시를 잘 지었습니다. 배도가 지은 시를 본 주생의 마음이 <주생전>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주생은 배도의 미모에 반했던 데다 배도의 빼어난 시까지 보고는 마음을 온통 빼앗겨 머릿
속의 모든 생각이 하얗게 재로 변하였다. 차운시(次韻詩)를 지어 배도의 마음을 떠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생각을 모으며 고심했지만 끝내 시를 짓지 못했다.

주생 역시 시를 잘 짓는 여성, 그러니까 자신과 한시로써 통할 수 있는 여성을 찾고 있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자신과 취향이 비슷하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생은 시를 짓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으
니까, 배도의 시가 훌륭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시를 잘 
짓는 아름다운 여성 배도에게 반해버리고 만 것이죠. <주생전>에서는 배도에게 반해버린 주생
의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재처럼 변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각적인 묘사라고 생각이 됩니
다.

주생은 차운시를 지어서 배도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한시에
는 정해진 운자(韻字)가 있습니다. 시를 쓸 때 이런 한자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미리 정해두는 
것인데요. 어떤 시와 같은 운자를 써서 지은 시를 차운시라고 합니다. 주생은 배도의 시와 같
은 운자를 써서 시를 짓고, 그 시를 배도에게 보여준 뒤에 배도의 반응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
고 싶어했지요. 한시를 통해서 배도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
고 싶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주생전>에서는 한시가 남녀 주인공이 애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던 다른 애정전기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생기우전>이나 
<이생규장전>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상대방이 지은 한시를 보고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었
죠. 또 한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이 더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정
전기소설에서는 한시가 애정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 주인공이 시를 짓는 
솜씨가 훌륭한 인물들로 설정이 되는 것 같고요.

<주생전>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배도에게 보낼 차운시를 짓지 못해서 고심하던 주생
은, 밤이 되어 배도의 방으로 가 봅니다. 배도는 혼자 앉아서 노랫말을 짓고 있었는데요. 마지
막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생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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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방으로 들어가 노랫말을 마지막 부분을 지어줍니다. 배도는 주생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리고 주생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배도의 할아버지는 원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벼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
어서 신분이 평민으로 강등되었고 그 이후로 집안이 가난해졌습니다. 게다가 배도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배도는 결국 기녀가 된 것입니다. 배도가 원해서 기녀가 된 것
이 아니라, 집안이 가난했고 자신을 지켜줄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녀가 
된 것이었죠. 배도는 정절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의 신세
를 한탄했다고 말합니다. 기녀는 남성 손님의 성적인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러다 주생을 보고 배도는 영원히 주생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배도는 자신
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서방님의 훌륭한 풍채와 빼어난 재주를 보니, 제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잠자리 시중
을 들고 영원히 곁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방님께서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
에 오르신 뒤에 제 이름을 기적(妓籍)에서 빼내어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제 소원은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도는 주생의 외모와 글재주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생을 모시며 살고 싶다는 마음
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죠. 그리고 주생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나중에 높은 벼
슬에 오르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적에서 빼 달라고 말이죠. 기적은 기녀의 
이름을 등록해 놓은 명부를 말합니다. 전근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기녀는 국가나 지방 정부에 
의해 관리되던 사람들이었고요. 한 번 기녀로 등록이 되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기녀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죠. 

그래서 배도는 주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높은 벼슬에 올라 권력을 갖게 되면 자신
의 신분을 평민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배도가 신분을 바꾸기 위
해서 주생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도는 주생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주생
이라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사정이나 속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하
는 사람과 더욱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도에게 주생은 자신의 사
정과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생은 배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성 앞에서 감동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배도를 버리지 않
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배도는 기녀입니다. 주생에게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 
달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주생이 나를 그냥 기녀로만 여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겠죠. 주생
은 자신의 사랑을 밝은 달에 맹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제 주생과 배도의 
사랑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짝을 찾은 두 주인공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
습니다.

지금까지 <주생전>에서 주생과 배도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다른 애정전기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의 신분이 어땠는지를 한 번 생
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생기우전>과 <이생규장전>에서 두 남녀 주인공의 신분은 모두 
사대부층, 또는 귀족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의 집안이 여자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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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안에 비해 한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분은 사대부층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이었어요. 
<운영전>에서는 어땠습니까? 남자 주인공은 사대부였지만, 여자 주인공은 평민 출신의 궁녀였
지요? 남자 주인공은 지배계층이었지만, 여자 주인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
현하는 데에 신분의 차이가 장애가 되었습니다. <주생전>은 어떻습니까? 남자 주인공은 사대
부층으로 지배계층이지만, 배도라는 여성은 평민보다 아래에 있는 기녀 계층입니다. 남녀 주
인공의 신분의 차이가 <운영전>에 비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런 신분의 차이가 주생과 배도
의 사랑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주생전>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4. 주생과 선화의 사랑

주생과 배도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주생은 배도에게 빠져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배도의 집에 머뭅니다. 온종일 배도와 함께 비파를 연주하고 술을 마시며 웃고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배도를 찾아옵니다. 당시 전당에 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
의 남편은 성이 노씨(盧氏)이고, 승상(丞相) 벼슬을 지냈습니다. 승상은 명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총리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집안은 최고의 명
문가라고 할 수 있죠. 승상이 사망한 뒤에 그 부인은 아들, 딸과 함께 살았는데요. 연회를 여
는 것을 즐겼습니다. 

연회에는 춤과 노래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승상의 부인은 연회를 열 때면 기녀인 배도
를 불러서 춤과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배도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승상 부인댁의 하인이었는
데요. 배도에게 부인의 댁으로 와서 춤과 노래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배도는 명문가 
부인의 부름을 거절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배도는 부인 댁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도와 한시
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던 주생은 배도의 뒤를 따라갑니다.

부인 댁의 대문 밖에서 주생은 배도를 기다렸는데요. 한참을 기다려도 배도가 나오지 않자 
주생은 대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 몰래 숨어 들어간 주생은 마침내 배도가 있는 방을 
발견하는데요. 배도는 부인, 그리고 부인의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주생은 부인의 딸을 
보게 됩니다. 부인의 딸을 본 주생을 <주생전>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부인의 곁에는 열네댓 살쯤 된 소녀가 앉아 있었다. 구름처럼 풍성한 검은 머리에 두 뺨은 
취한 듯 연분홍색을 띠고 있었다. 반짝이는 눈을 옆으로 돌릴 때면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달 같고, 어여쁘게 웃음 지을 때마다 생기는 보조개는 봄꽃이 새벽이슬을 머금은 모습 같았
다. 

소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요? 주생의 눈에 비친 소녀는 참으로 아름다웠
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생은 배도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런 주생이 다른 여자를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생은 지금 대체 어떤 마음인 걸까요? 주생의 마음
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과 소녀의 사이에 앉은 배도의 모습은 봉황의 곁에 선 올빼미만도, 진주 곁에 놓인 조
약돌만도 못해 보였다. 

주생은 구름 너머로 넋이 날아간 듯, 하늘 위로 마음이 날아다니는 듯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방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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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은 소녀를 보고는 너무도 기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주생의 흥분과 환희를 <주
생전>의 작가 권필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름 위로 넋이 날아간 듯, 하늘 위로 마음이 
날아다니는 듯”하다고 서술하면서 주생의 마음에 일어난 엄청난 동요를 잘 표현했습니다. 소
녀에게 빠져버린 주생은 소녀와 배도를 비교합니다. 주생의 눈에 소녀는 봉황과 진주로 비춰
졌습니다. 반면에 배도는 올빼미와 조약돌로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봉황 그림을 보신 적
이 있습니까. 봉황은 상상 속의 새죠. 봉황은 동아시아에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상서롭고 아
름다운 새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할 만큼 고귀한 새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주생은 소녀를 봉황에 비유합니다. 또 아름답고 귀한 보석인 진주에 비유합니다.

이제 주생의 눈에 배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생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 읽었던 한국 애정전기소설에서 남자 주인공의 사랑이 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국 애정
전기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은 일평생 단 하나의 사랑을 했습니다. 또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영
원한 것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생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 주인공의 사랑이 하나가 아닙니다. 주생은 두 번의 사랑을 합니다. 

주생의 첫 번째 사랑은 끝났습니다. 이제 주생의 마음은 온통 소녀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
렇지만 주생은 일단 소녀에 대한 사랑을 숨깁니다. 주생은 소녀를 본 일을 배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자는 척을 합니다. 소설이 점점 재미있어지는데요. 주생은 자
는 척을 하다가 배도가 돌아오자 승상 부인 댁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소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죠. 배도는 소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가 끝난 뒤 부인께서 다른 기녀들은 모두 돌려보내고 그 댁 따님 선화(仙花)의 방에 
저만 따로 남게 하시더니 작은 술상을 또 베푸셨기에 조금 늦게 됐어요. (…)

선화는 자(字)가 방경(芳卿)이에요. 나이는 이제 막 열다섯이 되었지요. 용모와 자태가 곱고 
우아해서 속세의 사람이 아닌 듯해요. 노랫말도 잘 짓고 자수도 잘하니 저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소녀는 바로 부인의 딸 선화였습니다. 선화는 나이가 열다섯 살이고 외모가 고왔으며 게다
가 우아했습니다. 그런 자태에 주생이 마음을 빼앗긴 것이겠죠. 선화는 노랫말을 잘 짓는다고 
했는데요. 이 노랫말도 물론 한문으로 짓는 시의 일종입니다. 선화는 외모가 아름답고 한문으
로 된 시를 잘 짓는 여성인 거죠. 애정전기소설의 여성 주인공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는 선화가 지은 노랫말의 일부를 주생에게 들려주는데요. 이 노랫말을 듣고 주생은 선
화의 글재주에 감탄합니다. 그렇지만 배도에게 내색을 하지는 않았죠. 선화를 보고 난 뒤 주
생의 마음이 어땠는지 <주생전>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생은 선화를 본 뒤로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식어 버렸다. 말을 주고 받을 때에도 억지
로 웃음 지으며 기뻐하는 척할 뿐 마음속엔 온통 선화 생각뿐이었다.

이 대목을 보시고, 사랑이 저렇게 쉽게 변하다니! 또 사랑이 식은 것을 배도에게 숨기다니! 
하면서 주생을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생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화에 대한 주생의 사랑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주생전>을 계속해서 읽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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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선화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국영(國英)입니다. 부인은 주생이 글을 잘 
짓는 사대부라는 것을 알고, 주생을 아들 국영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주생에게는 선화와 가까
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주생은 속으로 아주 기뻐했습니다. 선화와 가까워지기 위
해서 주생은 국영의 집으로 가서 국영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배도는 주생이 국영의 집, 다시 말해서 선화의 집으로 들어가서 가정교사를 하기로 했다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주생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주
생은 국영의 집에 3만 권의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독서와 공부를 위해 국영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배도를 설득합니다. 사실 주생의 진짜 의도는 국영의 집에 거처하면서 선
화를 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생의 속마음을 알 리 없는 배도는 주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
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주생을 보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배도가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배도가 좀 안타깝습니다.

주생은 국영의 집에 들어갔지만, 열흘 동안 선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선화의 가문은 명문
가이고 예절을 중시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집에 있다고 해도 선화가 가족이 아닌 주생을 
만나볼 수는 없었죠. 남녀가 유별한 것이 귀족의 예절이었습니다. 주생은 결국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온 건 본래 선화를 만나보기 위해서였건만, 지금 좋은 봄날이 다 지나가는데 아
직도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 차라리 깊은 밤에 선화의 
방으로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 (…) 안 되면 죽기밖에 더하겠어?’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며 애를 태우느니 차라리 선화의 방에 뛰어들겠다고 생각합니다. 남
몰래 선화의 방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화를 만나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조금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생은 몇 개의 담장을 넘고 구불구불한 
복도를 지나 드디어 선화의 방 앞에 도착합니다. 선화는 노랫말을 읊고 있었는데요. 선화가 
지은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주렴 밖에서 그 누가 문을 밀치나 / (…) / 누군가 했더니 / 대숲에 부는 바람소리네.”

노랫말을 살펴보면, 선화는 자신의 방 앞에 누군가 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죠? 주
생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바람소리라 하지 마오 / 진짜 님이 오셨으니.”

선화는 주생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모르는 척하고 방에 불을 끄고 누웠습
니다. 그러자 주생은 선화의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서는 아직 사랑이 깊어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고전소설에서는 남녀주인공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 바로 잠자
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 속의 설정입니다. 현실이 
그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화와 주생은 동침을 하면서 지극한 기쁨을 느낍니다. 새벽이 되어 주생은 선화의 방에서 
나오는데요. 선화는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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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한국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사랑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주생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생과 선화의 사랑은 남자 주인공 주생
이 주도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생이 깊은 밤에 몰래 선화의 방에 뛰어들어서 사랑이 이루어지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생과 선화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한시(漢詩)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화가 지은 노랫말에 주생이 화답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하는 마
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생과 선화는 비밀스런 만남을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선화는 어머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남몰래 주생과 사귀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선화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몸은 늘 근심과 함께 살아가지요. 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나게 되기만 바라고, 만나
고 난 뒤에는 헤어질까 두려워해요. 그러니 여자의 몸이 어디 간들 근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서방님께선 남의 집 처녀를 엿보는 잘못을 범하셨고 저는 부정하게 남자를 만나는 치
욕스러운 일을 저질렀어요. 하루아침에 불행한 일이 생겨 우리의 일이 드러나고 만다면 친척
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고, 마을에서도 천시당하겠지요. 그러고 나면 서방님과 손잡고 평
생을 함께하고자 한들 어찌 그리될 수 있겠습니까?”

선화는 주생과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를 함께 했지요? 전근대에 중국이나 한국 여
성들에게는 정조 관념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선화는 주생과 잠자리를 함께 한 일이 들통나서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걱
정을 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주생은 선화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고 말합니다.

“사내대장부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소? 중매를 통해 혼약을 맺고 
모든 예를 갖추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테니 걱정할 것 없소.”

주생은 정식으로 모든 절차를 갖추어 선화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말하죠. 선화는 비로소 
안도를 합니다. 선화는 반으로 쪼갠 거울과 부채를 주생에게 정표로 주지요. 이후로 주생과 
선화는 밤마다 비밀스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밤에 만났다가 새벽에 헤어지는 일을 계속했습니
다. 

주생의 사랑은 온전히 선화만을 향해 있지요. 배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생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으니, 배도가 의심하지 않을
까?’ 그래서 주생은 배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선화는 주생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뒤
지다가 예전에 배도가 주생에게 써주었던 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배도에 대한 질투심 때문
에, 배도의 시가 적힌 종이에 검게 먹칠을 해 버립니다. 그다음 선화는 자신이 쓴 시를 주생
의 가방에 넣어둡니다. 선화의 질투가 앞으로 어떤 사건을 불러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계
속해서 <주생전>을 읽어보겠습니다. 

 
5. 현실 속의 사랑과 이별

지금까지 주생과 선화가 어떻게 사랑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생이 처음에
는 배도를 사랑했지만, 그 마음이 변해서 선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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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과 이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도는 주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생전>
에 그려진 사랑은 주생, 배도, 선화 세 사람의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삼각관계가 된 것입니다. 
세 주인공의 사랑이 어떻게 전개될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선화의 어머니인 부인이 잔치를 열어서 배도를 집으로 부릅니다. 배도가 선화의 집
에 오게 되었습니다. 배도는 우연히 주생의 가방을 열어보았는데요. 자신이 예전에 주생에게 
써 주었던 시에 먹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배도는 그것이 선화의 소행임을 알아차리
죠. 배도는 화가 나서 선화가 주생에게 써 준 노랫말을 몰래 챙겨둡니다. 이제 배도가 선화와 
주생의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배도는 이제 어떤 행동을 보여줄까요? <주생전>의 한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배도가 천천히 물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영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해서 그렇지.”
“처남을 가르치자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주생은 무안해져 얼굴과 목덜미가 벌겋게 되었다.

주생은 배도에게 선화와의 관계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국영을 가르친다는 것은 핑계이고, 
선화를 만나기 위해 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다음 장면을 읽어보겠습니
다.

 
배도는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주생 앞에 던지며 말했다.
“담을 뛰어넘어 정을 통하고, 담장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몰래 만나는 것이 군자(君子)가 할 

일입니까? 들어가 부인께 모든 사실을 아뢰렵니다.”
배도가 몸을 일으키자 주생은 허둥지둥 배도의 몸을 껴안았다. 주생은 그간의 일을 사실대

로 말한 뒤 머리를 숙이고 애걸했다.
“그대는 나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면서 나를 사지(死地)로 몰아넣으려 하는가?”
배도는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돌아가세요. 그러지 못하겠다면 서방님이 이미 약속을 저버

렸는데, 제가 맹세를 지킬 수 있겠어요?”

이 장면 어떠십니까? 마치 오늘날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재미를 주지 않나요? 
연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배도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배도는 주생에게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내놓습니다. 배도는 주생과 
선화가 몰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게 된 거죠. 배도는 주생과 선화가 몰래 사랑에 빠진 
일을 선화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당황한 주생은 배도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걸하지
요. 

주생의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은 지금 배도에게 선화와의 사랑
을 지켜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주생은 배도에 대한 신의(信義)를 저버렸습니다. 배도에 대
한 사랑이 식었으면,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닐까요? 주생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을 좇을 뿐, 의리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배도는 여전히 주생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생이 애원을 하자 마음이 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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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요. 배도는 주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생은 배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배
도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속상해 하고요.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듭니다.

얼마 후에 선화의 동생 국영이 병들어 죽고 맙니다. 국영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국영의 죽음은 주생에게 더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이
상 선화의 집에 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국영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선화의 집에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배도가 병에 걸립니다. 주생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
하게 했기 때문일까요? 배도는 죽음을 앞두고 주생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제가 죽은 뒤 선화를 아내로 맞으시고, 서방님이 자주 오가는 길가에 제 뼈를 묻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죽어도 산 것과 다름없을 거예요.” 

배도는 죽어가면서도 주생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주생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배
도의 죽음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주생은 배도의 장례를 치러주고 결국 전당을 
떠나는데요. 마지막으로 멀리서 선화의 집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고는 배를 타고 
전당을 떠납니다. 

전당을 떠난 주생은 친척인 장노인(張老人)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가 임진년, 바로 임
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생은 선화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날로 초췌해졌습니다. 장노인이 그 이유를 물었고, 주생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장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진작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아내는 노승상(盧丞相)과 성씨가 같아 대대로 집안
끼리 잘 알고 지냈다. 내가 혼사를 추진해 보마.”

주생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장노인은 자기 아내가 선화의 부친과 잘 아는 사이이니, 
주생과 선화의 혼사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장노인은 그 다음날 하인을 전당으로 보내 
혼사를 의논하게 합니다.

그러면 선화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선화는 주생과 헤어진 뒤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
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선화의 어머니는 주생 때문에 선화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주생과 
선화의 인연을 이어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생이 이미 떠나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노인이 주생과 선화의 혼인을 청한 겁니다. 부인이 선화와 
주생의 혼사를 거절할 이유가 없겠지요. 선화의 집에서는 1592년 9월로 혼례 날짜를 정했습
니다. 

이제 주생과 선화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화는 주생에게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변
하지 않은 사랑을 편지에 써서 보냈습니다. 주생은 선화와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결혼
할 날짜를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화에게 답장을 썼지요. 선화에게 보낼 편지를 써놓
고 아직 보내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임진
왜란입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강의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지요? 1592년 4월에 일본군이 조선의 부산
을 침입했는데요. 일본군이 북쪽으로 진격해 오는 속도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서는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명나라 황제는 “조선은 지성으로 명나라를 섬기는 나라
이니 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에 구원병을 보내기로 합니다. 만일 일본군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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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조선이 무너지고 명나라의 국경을 넘어온다면, 명나라 입장에서도 큰일
이 아니겠습니까. 

명나라 황제는 이여송(李如松)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가서 왜적
을 토벌하라고 합니다. 조선으로 가게 된 명나라 장군 중에 주생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주생을 부하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주생은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조선으로 온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황해도 개성의 어
느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요. 개성의 여관에서 <주생전>의 작가 권필을 만납니다. 주생이 권필
에게 들려준 사랑 이야기가 바로 소설 <주생전>이 된 것입니다. 주생은 권필에게 배도, 그리
고 선화와 주고받은 시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생의 이야기를 듣고, 또 주생과 배도, 선
화의 시를 보고 권필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주생전>이라는 소설로 창작한 것이죠.

작가 권필은 <주생전>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생은 나이가 스물일곱이었는데, 얼굴이 수려해서 바라보면 마치 그림 같았다.

주생은 외모가 그림처럼 수려했다고 하지요. 게다가 시를 짓는 재주가 아주 훌륭했으니 재
자(才子) 중의 재자입니다. 애정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이 될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지
만 주생은 이전에 읽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들과는 다릅니다. 한 여인만을 사랑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생은 처음엔 배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배도를 배신하고 선화를 사랑했습니다. 주생이 
배도와 헤어진 뒤에 선화를 사랑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주생은 배도에게 거
짓말을 하고, 배도를 여전히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선화를 사랑했습니다. 배도에게 사
랑은 주생 뿐이었는데, 주생은 배도를 배신했습니다. 배도가 죽으면서 결국 주생과 선화의 사
랑만이 남게 되었지만, <주생전>은 세 사람의 사랑, 즉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
른 애정전기소설과 아주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주생, 배도, 선화의 관계는 어찌 보면 현대인의 삼각관계 같습니다. 현대의 드라마나 영
화, 노래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사랑과 배신의 형태 같지요. 다시 말해서 주생, 배도, 선화의 
사랑은 현실 속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애정전기소설은 단 하나의 사랑, 상당
히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을 그려냈는데요. 이와 달리 <주생전>은 현실 속의 사랑과 이별을 그
려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권필의 <주생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주생전>은 주생, 배도, 선화라는 세 사
람의 사랑과 이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보통의 한국 애정전기소설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
에 있었던 단 하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려내는데요. <주생전>은 다릅니다. <주생
전>은 세 남녀 사이의 사랑과 이별, 즉 삼각관계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이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
리가 읽어보았던 한국 애정전기소설과는 달리 <주생전>에는 초현실성과 환상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생전>에는 천상의 신선이나 귀신 같은 초현실적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의 사랑과 이별만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진왜란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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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생전>은 상당히 현실성이 강화된 애정전기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생전>에는 사랑의 낭만성만이 남은 것이죠. 

여러분께 주생의 사랑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
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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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주생은 글재주가 뛰어나 태학(太學)에 들어가 과거에 급제하였다. (O/X)
정답: X

2. 주생과 배도는 어린 시절에 전당(錢塘)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이다. (O/X)
정답: O

3. 주생은 조선에 와서 선화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었다. (O/X)
정답: O

4. 주생은 임진왜란 때 자원하여 명나라 구원병으로 참전하였다. (O/X)
정답: X

5. 주생과 권필은 필담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작가 권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권필은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② 권필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다. 
③ 권필은 <주생전>을 지어 자신의 문집인 <석주집>(石洲集)에 수록하였다.
정답: ①

2. 다음 중 주생과 배도의 사랑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생은 소설을 지어서 배도에게 마음을 전달하였다. 
② 주생은 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③ 배도는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주생의 행복을 빌었다. 
정답: ①

3. 다음 중 주생과 선화의 사랑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화는 주생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노랫말을 읊었다. 
② 선화는 반으로 쪼갠 거울과 부채를 주생에게 정표로 주었다. 
③ 주생은 친척 장노인의 도움으로 선화와 결혼식을 올렸다.
정답: ③

4. 다음 중 주생·배도·선화의 삼각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선화는 주생과 배도의 관계를 알고 주생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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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화는 배도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배도의 시가 적힌 종이에 검게 먹칠을 했다.
③ 주생은 배도와 선화 사이에서 결국 배도와의 사랑을 선택했다.
정답: ②

5. 다음 중 <주생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주생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에 한문으로 창작된 애정전기소설이다.
② <주생전>은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초현실성, 환상성, 낭만성을 잘 보여준다.
③ <주생전>은 <답사행>(踏莎行)이라는 노래에 담겨 있는 사연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③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권필은 주생을 ○○의 여관에서 만나 그의 사연을 듣고 <주생전>을 지었다.
정답: 개성

2. <주생전>에는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 세 가지 중 ○○○만 남아있다. 
정답: 낭만성

3. 배도는 주생에게 높은 벼슬에 올라 권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 신분을 ○○ 신분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했다.

정답: 기녀 - 평민

나. 토의(30분)
주생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들과 달리 일평생 단 하나의 사랑을 

하지 않고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하였다. 주생의 사랑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토의해 봅
시다. 

다. 과제(60분)
권필의 <주생전>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애정전기소설이

다. <이생규장전>이나 <운영전>과 <주생전>을 비교하는 글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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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권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임진왜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KBS 역사저널 그날 - 임진왜란 원군 요청, 명의 선택은? (영상 보기)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7124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7674
https://www.youtube.com/watch?v=cDPjpsP6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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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6차시> 사랑과 자유 - 기생의 사랑

▪ 학습목표

1. 조선의 기생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2. <소를 탄 여자>를 감상하고 주인공인 평양 기생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기생 황진이의 삶과 사랑에 대해 알아본다.
4. 기생 황진이와 계랑의 시조를 감상한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평양 기생의 사랑 - <소를 탄 여자>
3. 황진이의 사랑
4. 기생의 사랑 노래
5.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3번의 강
의를 통해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주생전>이라는 소설을 함께 감상했던 
것 기억하시죠? <주생전>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은 배도(裵桃)라
는 기생(妓生)이었습니다. <주생전>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도는 중국 
기생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전문학 작품 중에는 기생이 주
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 문학 작품이 많습니다. 기생이 지은 시도 여러 편이 전해지고요. 기
생은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 특수한 여성이죠. 그렇기 때문인지, 기생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
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기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 작품들과 기생이 지은 시를 몇 편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생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겠죠? 기생은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기녀(妓女)라고도 부릅
니다. 기생은 지금은 없지만요. 전근대 시기에 잔치나 큰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
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흥을 돋우는 일을 했던 여성을 말합니다. <주생전>을 다시 떠올려볼
까요? <주생전>의 여자 주인공 배도는 기생이었지요? 배도는 승상의 부인이 여는 잔치에 불
려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배도는 주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면 자신의 이름을 기생 명부에서 지워 달라고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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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배도는 왜 주생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전근대 시기에는 국가가 기생 명부를 
만들고, 기생을 모두 명부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주생전>은 중국 명나라 시
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중국 명나라에서도 기생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것 같습
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전근대 한국에서 기생은 국가가 특별하게 관
리하던 계층이었습니다. 

전근대 한국에서 기생은 신분상으로는 천민(賤民), 즉 가장 낮은 신분에 속했는데요. 기생이
라는 신분은 세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일 경우 그 딸은 당연히 기생이 되었습니다. 기생
이 아들을 낳으면 천민인 노비가 되었고요. 이때 아버지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의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물려받아서 천민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생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한반도
에 존재했던 나라인데요. <고려사>(高麗史)라는 역사서에 보면 11세기 초에 고려에는 기생들
을 가르치는 교방(敎坊)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방에서는 기생들에게 춤과 노래, 또 음악 연주 
등을 가르쳤는데요.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인 큰 행사에 기생들을 동원해서 춤과 노래를 공연하
게 했습니다. 또 왕조시대에는 왕이나 왕자, 공주를 위해 잔치를 여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잔치에도 기생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 음악 연주나 가무(歌舞) 공연만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도 했는데요. 고려의 제32대 임금인 우왕(禑王)은 
기녀에게 푹 빠져서 정치를 게을리했다고 합니다. 밤이면 기생들을 불러놓고 유흥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 고위 관리들이 아름다운 기생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생은 이렇게 신분과 지위가 높은 남성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여성이었습니
다. 기생은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기생은 국가에 의해 관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천민 신분이었고요. 조선시대
에도 기생은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을 배워서 공연을 했습니다. 물론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을 위해 공연을 했죠. 기생은 주로 신분이 높은 남성들이 노는 자리에 가서 흥을 
돋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관리하던 기생과 지방 관청에서 관리하던 기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생을 관리
하는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가 되면, 더이상 국가에서 기생을 
관리하지 않게 됩니다. 기생 제도가 폐지된 것이죠. 

앞서 기생은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을 배워서 공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기생 중에 
시를 잘 짓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신분이 높은 남성들과 주로 
어울렸으니까요. 신분이 높은 남성들의 취향에 맞춰서 시 짓는 법도 배우고 그림 그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생은 한편으로 고급 예술을 전수하는 계층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신윤복(申潤福)의 풍속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윤복은 조선 후기의 화가인데요. 신윤복은 기생이 잔치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그
림으로 그렸고요. 또 남성들이 유흥을 즐기는 자리에서 기생이 악기 연주를 하는 모습을 그림
으로 그렸습니다. 신윤복은 기생의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기생은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은 신분으로 보면 가장 낮은 천민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남성을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서 자유롭게 남성을 만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에게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조선은 유교(儒敎) 국가였습니다. 유교적 원리에 따라 국가 체제가 마련되었고요. 조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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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결혼 역시 유교적인 가
르침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양반 신분인 유학자(儒學者)들은 유교 경전(經典)인 
<소학>(小學)을 중시해서, 남녀 관계도 <소학>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에 대표적인 것이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남녀칠세부
동석’은 남자와 여자는 일곱 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선
의 지배계층인 양반들은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자유롭게 사랑하다가 결혼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여겼던 겁니
다. 

그런데 남녀칠세부동석은 양반, 중인, 평민 계층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었습니다. 기생에게는 
이러한 규범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생은 유교적인 규범 같은 것은 지킬 필요도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여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생은 남성의 요구에 언제나 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기생은 남성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남성과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남성을 골라서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꾼 거죠. 조선시대의 문학 작품 중에는 기생의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바람을 보여주는 작품들
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자유로운 사랑을 꿈꾼 기생을 소재로 한 작품
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고전문학에는 기생의 사랑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저와 
함께 감상해보시겠습니다. 

2. 평양 기생의 사랑 - <소를 탄 여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소를 탄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문으로 쓰인 
단편 서사인데요. 이륙(李陸)이라는 분이 이 작품을 지었습니다. 이륙은 조선 초기의 인물입니
다. 물론 신분은 양반이고요. 1438년에 태어나서 149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거에 급제해
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륙은 누군가로부터 어느 평양 기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
고,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를 탄 여자>라는 작품을 지은 것 같습니다. 

<소를 탄 여자>라는 작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박온(朴溫)이라는 사람이 평양(平壤)에 
갔다가 대동강(大同江) 근처에서 소를 타고 가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평양은 지금 북한의 수도
죠. 평양은 조선시대에도 큰 도시였습니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지요. 박온은 대동강 가에
서 소를 타고 가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은 40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고왔습니다. 박온
은 그 여인이 왜 소를 타고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노인도 아닌 여인이 걸어가지 않고, 왜 하
필이면 소를 타고 갈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왜 소를 타고 가는지 물었
습니다. 여인은 “저는 본디 평양의 기생입니다. 젊은 나이에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를 타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한다고 하니 여인의 처지가 안타깝지요? 여인은 사실 
발가락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평양의 기생이었던 여인은 어쩌다가 발가락을 모두 잃게 
된 것일까요? 평양 기생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적에 꽤 미모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손님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동
찰방(大同察訪)은 한 번도 가까이하지 못했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동찰방이 새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성은 강씨라고 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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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시는 찰방은 놓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지요.”

앞에서 조선시대에 기생은 국가에서 관리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던 기생이 있었고, 지방 관청에서 관리하던 기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를 탄 
여자>의 주인공은 평양 관아에 소속된 기생이었습니다. 지방 관아에 소속된 기생들도 물론 높
은 신분의 관원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과 잠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으로 부임해 오는 관원들은 대부분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
고, 혼자 부임을 합니다. 그렇게 부임해 온 남성 관원들의 시중을 들고, 남성 관원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지방 관청의 기생들이 담당했는데요.

<소를 탄 여자>의 주인공 평양 기생은 외모가 아름다워서 여러 관원들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동찰방이라는 관직을 맡은 남성은 모셔보지 못했다고 했죠. 대동찰방은 지금으로 말
하면 대동역(大同驛) 역장입니다. 대동역은 평양 부근에 있었던 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기차
가 없었죠? 조선시대의 역은 기차 정류장이 아니고요.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공문이나 물품 같
은 것을 말에 실어서 전달을 했지요.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고속도로 같은 간선도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선도로 중간중간에 역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에서는 공문을 
전달할 때 쓰는 말을 관리했습니다. 찰방은 역을 관리하는 역장을 가리키는데요. 대동찰방이
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는 대동역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평양 기생은 새로 부임하는 대동찰방과 꼭 잠자리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
정을 나눌 상대를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기생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
다. 실제 조선시대에 평민 이상의 신분에 속한 여성은 자유롭게 사랑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
씀드렸지요. 남녀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있었지요.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을 해야했고
요. 반면에 기생은 내가 어떤 남성과 사랑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
다. <소를 탄 여자>의 주인공인 평양 기생이 기생의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평양 기생은 대동역장과 사랑을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때마침 대동역장이 새로 부임
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바라보니 대동강 동쪽 언덕에 말이 달려 먼지가 일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새로 
부임한 대동찰방의 행차라고 합디다. 저도 모르게 뱃속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겉으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 작은 체구에 붉은빛이 도는 수염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는데 사람을 감동시키
는 용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두고 있었던 까닭에 그에게서 시
선을 잠시도 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대동역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평양 기생은 대동역장이 온다는 말만 듣고도 몹시 동
요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리던 대동역장이니까요. 창자가 뒤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들떴습
니다. 사실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대동역장의 외모는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문학으
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감상했던 문학 작품의 남자 주인공은 대부분 외모가 출중하고 글재주
가 훌륭했었죠? 그런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평양 기생에게 
대동역장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대동역장이라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래서 
평양 기생은 대동역장을 모시게 됩니다. 밤이 되어 대동역장과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
음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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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밤새도록 잠만 자고 제게 말 한마디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날도, 또 그다음 
날도 그랬지요. 저는 혼자 속으로 제 외모가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
끄럽고 한스러운 생각에 눈을 붙이지 못하고 사흘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에야 
그분은 저를 불러서 드디어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한두 달이 지나도록 저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를 지경이었답니다.”

평양 기생은 꿈에 그리던 대동역장과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역장은 기
생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 기생에게 말조차 걸
지 않았다고 하죠. 평양 기생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나? 왜 나
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지? 기생이 옆에 있는데 어째서 성적인 욕구를 표출하지 않지? 이런 
걱정들을 했겠죠. 기생은 걱정을 하느라 사흘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이 간절하
게 사랑을 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대동역장은 기생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양 기생은 드디어 간절하게 원하던 남성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밥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평양 기생은 이렇게 자신이 원하던 사랑을 이
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대동역장이 휴가를 갔기 때문인
데요. 모친에게 병환이 생겨서, 대동역장은 휴가를 얻어 본가에 갔습니다. 대동역장이 평양에 
없는 사이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은 기생이죠? 평양 관아에 소속된 기
생입니다. 관청에서 지시를 하면 기생은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이때 서울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대감 한 분이 평양에 오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특별한 지
시가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러 평양에 온 것인데요. 평양 관아에서는 이 기생에게 대감을 모
시라는 명을 내립니다. 새로 모시게 된 대감은 나이가 많았지만, 대동역장보다 훨씬 관직도 
높고 권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대감은 이 기생을 아주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인 평양 기생은 마지못해서 대감을 모실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대동역장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어느날 기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에 이 늙은이가 불행하게도 너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면 네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감은 이 기생을 굉장히 사랑하
고 아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나는 너와 영원
한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마음은 어떠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평양 기생은 대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감께서 돌아가신다 한들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감이 돌아가시든 말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대
답을 한 겁니다. 평양 기생의 마음에는 오직 대동역장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
한 사랑에 너무나 깊이 빠져버려서 평양 기생은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자신이 국가에 예속된 
존재이자, 남성에 예속된 존재인 기생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것입니다.

감히 일개 기생이 신분도 높고 관직도 높으며 연세도 높은 대감께 무례한 대답을 하고 말았
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생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층이었습니다. 남녀칠세부
동석이라는 규범을 지킬 필요도 없는 계층이었습니다. 기생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여성으로 여
겨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생에게는 신분이 높은 남성을 극진히 모셔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
다. 남성 관원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기생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무
였습니다. 그런 기생이 양반 대감의 질문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더구나 대
감은 이 평양 기생을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대감의 사랑을 거부하고 대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이 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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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사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평양 기생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 기생은 평양 관아에 소속되어 있었지요. 그래

서 평양 관아에서 형벌을 내립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
니다. <소를 탄 여자>의 배경이 된 시대는 조선 초기입니다. 신분제 사회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분이 높은 관원을 화나게 한 기생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래서 기생은 매를 맞았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아서 발가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평양 기생
은 매를 맞은 뒤에 그 후유증으로 1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기생은 소를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평양 기생이 대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사건은 기생을 처벌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
니다. 기생을 관리하던 평양 관아의 관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노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대동역장 또한 해고되었습니다. 기생이 사랑에 푹 빠져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평양 기생은 자신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대동역장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
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 같은 미천한 기생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
에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본래 사랑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자유
롭게 사랑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노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 기생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대동역장을 사랑하다가 처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자유를 꿈꾸다가 벌을 받은 기생의 이야기 <소를 탄 여자>를 감상해보았
습니다. 

3. 황진이의 사랑

다음으로는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 가
장 유명한 기생, 짐작하셨습니까? 바로 황진이(黃眞伊)입니다. 황진이가 정확히 언제 태어나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천민이다 보니 출생 기록 같은 것은 없습
니다. 그렇지만 16세기에 살았던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16세기에 활동했던 학자 중에 서경덕
(徐敬德)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서경덕은 1489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
경덕은 당대에 아주 저명한 학자였는데요. 황진이가 젊은 시절에 서경덕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황진이가 16세기에 살았던 기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황진이는 황해도 개성(開城)에서 활동한 기생입니다. 개성에는 유명한 것이 세 가지 있었다
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박연폭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경덕이라는 학자, 그리고 기생 
황진이입니다. 이 정도로 황진이는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황진이가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기 
때문에 황진이에 관한 일화가 많이 전해집니다. 

황진이는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소박한 옷을 입었지만 워낙 타고난 자태가 고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
았다고 하죠. 그리고 황진이는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이덕형(李德泂)이라는 양반 사대부가 
황진이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이덕형은 황진이보다 한 세대 
뒤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덕형은 황진이의 친척에게서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덕형의 글에 보면 황진이의 노래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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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가 용모를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소리가 탁 트였으면서도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아 하늘의 구름까지 올라가 닿을 듯했다. 가락이 맑고 고와 보통의 노래 솜씨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황진이의 노래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싶습니다. 노랫소리가 맑고 고운
데다, 호흡이 아주 길어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황진이의 노래 솜씨
를 하늘이 내린 재주라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또 황진이는 기생이기는 했지만, 성격이 고상했습니다. 방탕하게 노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
니다. 선비들과 교유하는 것을 좋아했고 문학에 대한 교양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직접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황진이가 당대의 저명한 학자인 서경덕을 찾아간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일화를 소개
해드릴까 합니다. 황진이와 서경덕의 일화는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
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이 인품이 고결하고 학문 수준이 매우 높은 학자라는 말을 듣고, 서
경덕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황진이가 서경덕을 시험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황진이
는 당대 최고의 기생이었죠.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서 서경덕이라는 학자를 유혹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성은 없었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황진
이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서경덕을 유혹해 보려고 한 겁니다. 

황진이는 <대학>(大學)이라는 유교 경전을 들고 서경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경덕에게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제가 학문에 뜻이 있어서 선생님께 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서경덕은 친절하게 웃으면서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진이는 밤이 되면 여
성으로서 서경덕을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서경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 일
화는 황진이와 서경덕 두 사람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기
생으로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배포가 큰 인물로 그려지죠. 서경덕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를 
유혹해 보겠다는 생각을 평범한 기생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특출나고 비범한 기생이
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겠죠. 서경덕은 황진이 같은 미인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황진이를 제자로 여기고 글을 가르쳐 주었죠. 서경덕이라는 학자의 비범함을 이 
일화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황진이와 서경덕은 개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황진이는 자신의 인생을, 또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주도하는 기생이었습니다. 황진
이의 이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유몽인(柳夢寅)이 지은 <어우
야담>(於于野談)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몽인은 1559년에 태어나서 1623년에 세상
을 떠났습니다. 황진이보다 조금 후대의 인물이죠. 유몽인은 높은 관직을 두루 역임한 관리이
기도 하고,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지은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우선 <어우야담>이라는 책 제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담’은 한국 고전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한문으로 쓰인 짧은 서사물입니다. 야담은 대부분 조선의 양
반층이 썼습니다. 한문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양반층이 야담을 썼는데요. 양반층의 작
가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서사의 양식으로 구성해서 한문으로 기록한 작품을 
야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담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
긴 것이지만, 들은 이야기를 서사물로 구성을 할 때 작가의 창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작가
의 창작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야담은 소설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유몽인의 작품 중에도 
소설에 가까운 작품들이 있는데요. 황진이에 대한 작품은 사실의 기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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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어우야담>에 실린 황진이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이
와 이사종(李士宗)이라는 남성의 계약 동거 이야기입니다. 작품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
다. 

선전관(宣傳官) 이사종(李士宗)은 노래를 잘 불렀다. 일찍이 임금의 명을 받아 송도(松都)를 
지나간 적이 있었다. 천수원(天壽院) 시냇가에 말을 세우고 쉬다가 모자를 벗어 배 위에 올려
놓고 드러누워 노래 몇 곡을 소리 높여 불렀다. 황진이는 마침 갈 곳이 있어 나왔다가 역시 
천수원에서 쉬고 있었다. 

 
이사종은 선전관(宣傳官)이라고 했지요. 선전관은 무관(武官)의 한 관직입니다. 임금을 곁에

서 호위(護衛)하거나 임금의 명령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관직입니다. 이사종은 
당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개성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송도는 개성을 말합니다. 이사종은 개
성 동쪽에 있는 천수원이라는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원’(院)은 교통의 요충지에 설치했던 
공간인데요. 여행객들이 길을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사종은 천수원에서 쉬
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때마침 황진이도 천수원에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우연히 이사종
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의 다음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황진이는 노랫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다가 혼자 말했다.
“이 노래는 솜씨가 범상치 않구나. 결코 시골구석의 노랫가락이 아니다. 서울에서 풍류(風

流)를 즐기는 사람 중에 이사종이라는 이가 당대의 명창이라고 하더니, 그 사람임에 틀림없
다.”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탐문해 보았더니 과연 이사종이었다. 이에 즉시 자리를 옮겨 이사종
과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날을 함께 지냈다.

황진이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이는 노래를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황진이가 대단한 명창이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대단한 명창의 노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마도 이사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은 
이사종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최고의 예술가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가수
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사종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신의 집으로 데
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황진이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일반적인 여
성이 가족도 아닌 남성에게 말을 붙인다든지, 남성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행동
은 할 수 없었습니다. 

황진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당대 최고의 가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6년 동안 동거하도록 하지요.”
황진이는 그 다음날 바로 이사종의 집에 3년 동안 먹고 살 재산을 옮겨 놓았다. 이사종의 

부모와 처자식의 생계까지 모두 황진이가 맡았다. 그리고 황진이는 직접 작업복을 걸치고 아
내의 도리를 다했으며, 이사종의 집에서는 조금도 돈을 쓰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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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년을 마치고 나서 이번에는 이사종의 집에서 황진이 일가를 먹여 살렸다. 모든 것
을 황진이가 이사종의 집에 했던 것과 똑같이 보답하였다. 3년을 다 채우자 황진이는

“이제 이미 서로 약속을 다 지켰고 기한도 찼습니다.”
하고 드디어 작별하고 떠났다.

황진이는 대뜸 이사종에게 6년 동안 동거를 하자고 합니다. 말하자면 계약 동거입니다. 이
것은 황진이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가수에 대
해 동거를 하자는 말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황진이의 모습을 보면 현대의 여성 예
술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황진이는 자유분방했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와 살아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
다. 아주 적극적이고 대담한 애정 표현이죠. 물론 황진이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애정 표
현이 가능했습니다. 

황진이는 또 상당히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사종과 동거를 하면서 3년 동안 
이사종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지요. 또 직접 집안일을 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도 했다
고 합니다. 그렇지만 헤어질 때는 정말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속한 기한이 되었으니 이
제 이별합시다, 이렇게 말하고는 떠났다고 하지요. 황진이의 행동을 보면, 오늘날의 아주 자의
식이 강한 여성 예술가의 행동이라고 해도 별로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황진이는 이렇게 특별한 여성이었고, 또 특별한 기생이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아주 빼
어났고요.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대담했습니다. 노래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 잘 지었는데
요. 잠시 후에 황진이가 지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
성이죠. 거리낌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여성이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받았습니다. 황진이가 죽은 뒤에도 황진이에 대한 글이 여러 편 쓰였
고요. 황진이의 삶과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 또 영화가 여러 번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황진
이를 소재로 한 현대소설도 있습니다. 

황진이는 여러 측면에서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기생으로서 대담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자유
분방하게 사랑을 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선 시대에 이런 여성도 있었다는 점
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의 사랑에 관한 일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4. 기생의 사랑 노래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기생의 사랑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을 감상해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생의 사랑 노래 두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시대의 
기생이 지은 시조 가운데서, 사랑 노래 두 편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時調)
이고요. 다른 하나는 계랑(桂娘)이 지은 시조입니다. 시조는 한국 고전문학의 한 장르인데요. 
한국 고전문학에만 있는 고유한 장르입니다. 시조는 한글로 지은 시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
는데요. 보통 세 줄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 수가 45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기생은 천민이었지만 양반 사대부 남성들과 어울려야 했지요? 양반 남성들은 연회를 열어 
노는 자리에서 시를 지어 흥을 돋우고는 했습니다. 양반 남성들이 즐기는 연회에는 기생이 함
께했지요. 이때 시를 지을 줄 아는 기생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생
들도 시 짓는 법을 배우고 실제 시를 창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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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기생이었죠. 황진이는 시조도 여러 편 지었고, 한시도 여러 편 지었
습니다. 황진이가 지은 시조 중에 사랑을 표현한 시조가 세 편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
을 감상해보겠습니다. 시조를 한 번 읽어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동짓달은 음력으로 11월을 말합니다. 양력으로는 12월에서 1월이 되겠지요. 한겨울입니다. 
동지는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러니 동짓달에는 밤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황진이
는 기나긴 동짓달 밤의 일부를 잘라내겠다고 말합니다. 밤을 잘라서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겠다고 합니다. 춘풍은 봄바람을 뜻하는데요. 겨울과 봄은 상당
히 대조적이죠. ‘서리서리’는 무언가를 둥글게 말아 놓은 모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긴 밤의 
일부를 잘라서 이불 밑에다 둥글게 말아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겨울밤의 일부
를 베어서 봄밤에 붙여가지고 봄밤의 길이를 늘리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요? 겨울밤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는 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기나
긴 밤을 말합니다. 황진이는 길고 지루한 밤의 일부를 잘라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밤에 붙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론님’은 사랑하는 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밤의 길이를 늘리고 싶다는 내용의 시조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
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또 솔직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황진이는 기생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긴 밤을 잘라 짧은 밤에 붙여서, 짧은 밤의 길이를 늘리겠다. 참신한 발상
이지요? 황진이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시를 통해서도 솔직하고 대담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시조는 계랑의 시조입니다. 계랑은 전라북도 부안에서 활동한 기생입니다. 
호가 매창(梅窓)이고요. 1573년에 태어나서 16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진이보다는 조금 
후대의 인물이죠. 계랑은 살아생전에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노래를 잘 불렀고, 가야금 연주
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를 잘 짓고, 또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
아서 유명해졌는데요. 허균(許筠)과도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계랑은 한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계랑이 지은 한시를 모아서 <매창집>이라는 시집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
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계랑이 지은 시조입니다.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화우(梨花雨)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秋風)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은 오락가락한다

 시조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화우’는 배꽃이 흩날리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나무 
꽃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모습을 형용한 말이죠. 배꽃이 흩날리는 봄에 계랑은 사랑하는 사람
과 이별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계랑은 연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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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하며 그도 나를 생각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인은 계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모
양입니다. 연인과 나 사이의 거리가 천 리나 되는 것처럼 멀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별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잘 느껴지시나요. 이 시조는 계랑이 유희경(劉希
慶)이라는 시인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유희경은 1545년에 태어나서 1636
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신분은 천민으로 낮았지만 한시를 잘 지었습니다.

계랑의 시조 또한 기생이 지은 시조이기 때문에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에는 보통의 평범한 여성이 연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몹시 어려운 일이었죠. 기생은 사회적으로 수많은 제약을 받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남성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여성 계층이었죠. 그래서 남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문학작품을 통해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와 계랑이 지은 사랑 노래 두 편을 함께 감상해보았습니다. 

5. 요약 및 정리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기생의 사랑이 그려진 문학 작품을 감상해보았
습니다. 기생은 전근대 시기에 잔치나 큰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
하면서 흥을 돋우던 일을 했던 여성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감상한 작품들은 조선시대의 기생
을 소재로 했거나, 조선시대의 기생이 지은 작품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기생은 신분상으로는 
천인이었고요. 국가에 예속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 중인, 평민 여성은 남성들
과 가까이 지내기가 어려웠죠.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규범을 지켜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이외의 남성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은 
이 규범에서 예외적인 존재였죠. 기생에게는 오히려 수많은 남성들과 가까이 지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남성과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
다. 오늘 강의에서 감상해 보았던 <소를 탄 여자>의 주인공이 그러했죠. <소를 탄 여자>의 주
인공인 평양 기생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대동역장을 사랑했습니다. 대동역장을 너무도 깊이 
사랑한 나머지, 기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발가락이 모두 뽑히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조선시대에 기생은 본래 사랑에 대한 의
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랑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기생이 사랑의 자
유를 꿈꾸다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에 대한 일화를 감상해보았습니다. 황진이는 특별한 여
성이었고, 또 특별한 기생이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아주 빼어났고요.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대담했습니다. 황진이는 기생으로서 대담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자유분방하게 사랑을 했지요. 
이 점이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생이 지은 사랑 노래 두 편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기생은 사실 남성들과 가
까이 지내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여성 계층이었죠. 그래서 남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문학작
품을 통해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감상한 두 편의 시조에는 기생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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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기생은 전근대 시기에 잔치나 큰 행사에서 노래, 춤, 악기연주 등을 통해 흥을 돋우는 

일을 했던 여성을 말한다. (O/X)
정답: O

2. 기생은 신분과 지위가 높은 남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위치에 있었으나, 지나치게 부당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O/X)

정답: X

3. <어우야담>(於于野談)은 유몽인(柳夢寅)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서사 양식으로 구성해 
한문으로 기록한 야담집으로,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다. (O/X)

정답: O

4. 기생은 남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문학작품을 통해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었는데, 실
제로 기생의 시조를 보면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O/X)

정답: O

5. 조선시대에는 남녀 간의 만남이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기생의 경우에는 신분적 조건으로 
인해 제약이 많았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기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근대 한국에서 기생은 국가가 특별하게 관리하던 계층으로, 기생 명부를 만들어 체계

적으로 관리했다.
② 기생은 신분 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賤民)에 속했으나, 자식에게까지 신분이 세습

되지는 않았다.
③ 기생은 신분이 높은 남성들의 취향에 맞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등, 고급 예술을 전

수하는 계층이기도 했다. 
정답: ②

2. 다음 중 <소를 탄 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륙(李陸)이 지은 한문 단편 서사로, 어느 평양 기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글이다.
② 평양 기생은 대동역장과 사랑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③ 평양 기생은 대동역장이 휴가를 떠난 동안 모시게 된 양반 대감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하게 매를 맞았고, 결국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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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황진이(黃眞伊)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6세기에 살았던 인물로, 황해도 개성(開城)에서 활동한 기생이다.
②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노래와 시에 능했으며, 거리낌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자유분방한 

여성이었다.
③ 개성의 유명한 학자 서경덕(徐敬德)을 유혹하여 시험해 보고자 했으며, 서경덕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은 기생들에게 춤과 노래, 음악연주 등을 가르치던 기관으로, 이곳에서 훈련된 기생
들을 동원해 각종 국가행사에서 공연을 하도록 했다.

정답: 교방(敎坊)

2. 황진이는 천수원에서 ○○○의 빼어난 노랫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6년간의 계
약 동거를 제안했다.

정답: 이사종(李士宗)

3. ○○은 전라북도 부안에서 활동한 기생으로 호가 매창(梅窓)이며, 시를 잘 지어 허균(許
筠) 등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았고, <매창집>이라는 시집이 간행되기도 했다.

정답: 계랑(桂娘)

나. 토의 (45분)
기생은 신분으로 보면 가장 낮은 천민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일반 여성들에 비해 자유롭게 

남성을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적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의 형
태를 만들어냈으며, 그것이 문학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다. 과제 (45분)
본 강의에서 다룬 문학작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각 작품들이 ‘기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사랑에 관해 어떠한 점들을 알게 해주는지, 또 그것이 당시 일반 여성들의 사랑과 어
떻게 같고 다른지 서술해 보십시오.



- 109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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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7차시>  춘향전 - 사랑, 인간의 권리

▪ 학습목표

1. 조선시대 신분제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2. <춘향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3. 춘향의 기생 아닌 삶에 대한 의지를 이해한다.
4. 춘향에게 사랑은 인간 권리의 실현임을 이해한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춘향전>의 역사
3.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4.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과 이별
5. 춘향의 저항과 사랑의 완성
6. 춘향 사랑의 의미
7.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좌에서는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춘향(春香)과 이몽룡(李夢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로 <춘향전>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
다. 어린아이들도 동화책으로 만들어진 <춘향전>을 읽어 보았을 겁니다. 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도 소재로 쓰였습니다. <안녕 자두야>라는 아동
용 만화영화에서 춘향의 이야기를 다룬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남
녀노소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다양한 장르의 서사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판
소리 형식, 소설 형식, 장편 시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설로 만들어진 작품을 <춘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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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부르고요. 판소리 형식의 작품은 <춘향가>라고 부릅니다. 판소리에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노래 가(歌) 자를 붙여서 춘향에 대한 노래라는 뜻으로 <춘향가>라고 부릅니다. 조
선시대에 만들어진 소설 <춘향전>은 한글로 된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한문으로 된 작품도 
있습니다. 장편 시 형식의 춘향 이야기는 모두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소설과 판소리 장르로는 계속해서 만들어졌고요. 영화, 희곡, 창극(唱劇), TV 드라마 등으로도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으로
도 만들어졌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300년 전쯤 창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말은 춘향
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한국인들에게 300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죠. <춘향전>
은 어째서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신분을 초월한 사
랑 이야기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춘향전>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사랑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남자 주인공인 이몽룡과 여자 주인공인 춘향은 신분이 다
르지만 사랑을 이룹니다. <춘향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 사회의 신분 구성을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있고요. 그 아래에 왕
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포함된 양반 계층이 있습니다. 양반은 원래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을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문관 집단, 그리고 군인 장교
에 해당하는 무관 집단을 합해서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양반은 어쨌든 조선 시대의 지배층이
었습니다. 양반 아래에는 중인(中人) 계층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
리들이 중인이었고요. 중인 아래에 평민(平民)이 있습니다. 평민은 농사를 짓거나 상업에 종사
했습니다.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해내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가장 낮은 신
분인 천민(賤民)이 있습니다. 기생이나 노비가 천민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춘향전>의 주인공은 신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남자 주인공인 이몽룡의 신분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인 춘향의 신분은 천민입니다. 춘향이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춘향의 어머니는 월매(月梅)라는 기생입니다. 춘향의 아버지는 이본에 따라서 차이
가 있습니다. 춘향의 아버지가 양반으로 설정된 작품이 있는 반면에, 춘향의 아버지가 누구인
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춘향의 법적인 신분은 기생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선시대에는 종모법(從母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식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
는 조항인데요. 자식의 법적인 신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춘향 아버지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춘향의 법적인 신분은 기생이고 천민입니
다.

법적인 신분은 기생이고 천민이지만, 춘향의 의식 속에서 춘향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춘
향은 기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으로 설정된 작품들에서 춘향은 자신
을 보통의 여성으로 생각합니다. 춘향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작품들에서도 춘향은 누군가의 
첩실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기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생은 주로 신분이 높은 남성들이 
노는 자리에 가서 흥을 돋워주는 역할을 하는 여성들입니다. 또 국가에서 명단을 만들어서 관
리하는 특수한 계층이기도 했고요. 또 기생은 신분과 지위가 높은 남성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만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기가 몹시 어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기생이 한 남



- 112 -

성과 결혼을 해서,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
다. 그런데 춘향은 신분이 기생이고 천민이지만, 기생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기생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닌 인물인 춘향이 양반 신분의 이몽룡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결국 사랑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춘향전>의 주요한 내용
인데요. 조선과 같은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에
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문학 속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춘향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해 드렸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가장 
낮은 신분의 춘향과 가장 높은 신분의 이몽룡이 만들어 간 사랑 이야기인 <춘향전>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춘향전>의 역사

<춘향전>을 감상하기에 앞서서 <춘향전>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
다. <춘향전>의 역사라는 말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춘향과 이몽룡
의 사랑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좌에서 감상한 작품들은 한문으로 쓰인 작품이 대부분이었지
요? 한문은 일반적으로 신분이 높은 남성들이 사용하던 문자입니다. 우리가 감상해보았던 작
품의 작가 중에는 양반 남성들이 많았죠? 김시습이나 신광한, 권필, 유몽인 같은 사람들은 모
두 양반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소리는 하층민들이 만들어낸 장르입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도 처음에 하층민이 창작해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하층민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습니다. 또 판소리 <춘향가>도 계속해서 
공연이 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영화로, 드라마로, 음악극으
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춘향전>은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야기입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1754년에 유진한이라는 선비가 지은 장편의 한시가 있는데요. 아주 길이가 긴 한시입니다. 
제목이 <가사 춘향가 이백구>(歌詞春香歌二百句)입니다. 유진한은 원래 충청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전라도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전라도에 가서 당시에 판소리로 공연이 되던 
<춘향가>를 듣고, 그 <춘향가>의 내용을 시의 형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유진한은 판소
리 <춘향가>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1750년대는 조선시대죠. 지금처럼 신문이나 
TV가 없었죠. 인터넷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진한도 충청도의 고향에 있을 때는 판소리를 직접 들어보
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라도에 여행을 가서야 판소리 <춘향가>를 직접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춘향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유진한이 기록을 남긴 덕분에 우리는 지금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3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754년 이전에 판소리 <춘향가>가 공연되고 있
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300여 년 전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 진 것
은 분명합니다. 

그 이후에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판소리로도 공연이 되었지만요. 소설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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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으로 베껴 쓰거나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소설을 생산해 냈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소설 <춘
향전> 가운데 지금 전해지는 것이 3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춘향전>이 생산되
었던 것이죠.

조선후기에 나온 소설 <춘향전>은 그 특징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서
울에서 인쇄한 경판본(京板本)과 전라도 전주에서 인쇄한 완판본(完板本)으로 구분을 할 수 있
습니다. 또 춘향의 아버지가 양반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품들과 춘향의 아버지를 명확하게 제
시하지 않은 작품들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춘향전>의 역사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20세기가 되면 <춘향전>이 신문에 연재
가 됩니다. 또 20세기가 되면 한국에도 근대적인 인쇄기술이 널리 퍼집니다. 그래서 <춘향전>
이 출판이 됩니다. <춘향가> 공연의 방식도 다양해지는데요. 전통적인 판소리의 방식으로도 
공연이 되었지만, 창극(唱劇)의 형식으로도 공연이 됩니다. 판소리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
지만, 전통적인 판소리 공연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명창(名唱) 한 사람이 춘
향 역할도 하고 이몽룡 역할도 하고, 춘향의 어머니 월매 역할도 하지요. 반면 창극에는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춘향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고, 이몽룡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는 거죠. 
판소리 <춘향가>가 음악극으로 변모를 한 겁니다.

20세기의 <춘향전>을 말씀드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 <춘향
전>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20세기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춘향전>은 모두 16편
에 이릅니다. 1920년대부터 <춘향전>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23년에 제작된 <춘향전>이 
최초의 춘향 영화입니다. 감독은 하야카와 고슈(早川孤舟)라는 일본인이었고요. 이 영화는 무
성영화였다고 합니다. 1935년에는 이명우 감독이 영화 <춘향전>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는 
한국 최초의 발성영화입니다. 

그 이후에도 <춘향전> 영화는 계속해서 만들어졌고요. 1961년에는 거의 같은 시기에 두 편
의 영화 <춘향전>이 개봉을 했습니다. 하나는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
상옥 감독의 <성춘향>인데요. 두 영화 모두 당시로서는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고요.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첨단의 영화 제작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아주 공
을 많이 들인 영화죠. 두 영화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지만, 흥행 성적은 달랐습니다. 신상
옥 감독의 <성춘향>이 흥행에서 완승을 했습니다. 75일 동안 3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해요.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극장에 갈 수 있고, 관객이 천만 명이 넘는 영화들도 여러 작
품 있지만, 극장이 별로 없었던 1961년에 3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는 것은 대단한 흥행이
었습니다.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과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모두 한국 영화의 고전으로 인정을 
받아서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한국고전영화”(Korean Classic 
Film) 채널에서 누구나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감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영화 <춘향전>은 계속해서 만들어졌는데요. 2000년에 개봉된 영화 <춘
향뎐>이 주목됩니다. 임권택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손꼽히는 
명감독이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작
품성을 인정받아서 칸영화제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도 한국영상자료
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영화”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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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는 TV 드라마로 여러 번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KBS에서 2부작으로 제작한 
드라마 <춘향전>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김희선이라는 배우가 춘향 역을 맡
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도 유튜브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춘향전>은 300년 동안 계속해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지금도 매년 판소리 <춘향
가>가 공연되고 있고요. 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지금부터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자세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는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춘향은 남원 기생 월매의 
딸이고요. 이몽룡은 남원 부사(南原府使)의 아들이었습니다. 벼슬이 높은 양반의 아들이니 도
련님입니다. 원래 이몽룡은 서울 출신이지만 아버지가 남원이라는 지방의 지방관으로 부임을 
해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봄날 이몽룡은 경치 구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춘향전> 이본에서 이몽
룡이 경치를 구경하러 나가는 날을 단오(端午)로 설정을 합니다. 단오는 한국의 명절인데요. 
음력으로 5월 5일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겠죠. 초여름이고 풀과 나무
들이 푸릇푸릇한 계절입니다. 단오 풍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젊은 여성들은 단오에 그
네를 탔습니다. 여성들이 단오에 그네를 타는 풍습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아주 오래
된 풍습이죠. 그리고 단오에 남성들은 밖에 나와서 씨름을 하죠. 단오는 젊은 남녀들이 집 밖
으로 나와서 그네 타고 씨름하면서 놀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도령이 경치 구경을 하러 나왔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도령이 간 곳은 바로 광한루
(廣寒樓)입니다. 광한루는 실제로 전라남도 남원에 있는 누각이죠.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건축
물입니다. 여러분께서 광한루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한루는 사방이 트여있는 건물입니
다. 광한루에 올라가면 남원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는 지금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이몽룡은 광한루에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경치에 대한 소감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그네 타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장면
을 <춘향전>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도령이 이리저리 구경하여, 산천도 구경하며 글귀도 생각하다가, 문득 녹음(綠陰) 간 어떤 
한 미인이 그네 뛰는 모양 보고 심신이 황홀하여 급히 방자(房子) 불러 묻는 말이,

“저 건너 저것이 무엇인고?” 
방자 대답하되
“어디 무엇이 보이나이까?”
“저 건너 보이는 것이 무엇인고? 아마도 선녀가 하강하였나보다.” (경16)

도령은 그네를 타는 여인을 보고 마음이 황홀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여인
을 보고 넋이 나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인인 방자에게 저 여자가 누
구인지 묻습니다. 방자는 저 여인이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이 몽룡은 
춘향이 기생의 딸이라면 춘향도 기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몽룡은 양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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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생각, 일반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방자를 시켜서 춘향을 데려오게 
합니다. 춘향은 신분이 천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몽룡의 명령을 따르죠.

그래서 춘향이 광한루에 와서 인사를 올립니다. 이몽룡은 춘향을 가까이에서 보고 더욱 정
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은 절세미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몽룡은 그런 미
인을 보고 푹 빠져버린 겁니다. 더구나 춘향과 이몽룡은 열여섯 살로 나이가 같았습니다. 이
몽룡은 춘향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춘향전>은 이몽룡과 춘향의 만남을 청
춘남녀의 사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춘향에게 나랑 인연을 맺자고 말을 합
니다. 이몽룡은 아예 백년가약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춘향은 이몽룡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양반이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오
기는 했지만, 이몽룡을 직접 보고 춘향은 사실 마음속으로 감탄을 합니다. 이몽룡을 슬쩍 보
니까 만고의 영웅호걸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기상(氣像)도 씩씩하고 활달해 보였습니다. 또 
관상을 보니까 훌륭한 신하가 될 것 같아 보였어요. 춘향도 이몽룡이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
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양반이고 춘향은 천민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신분의 격차가 크다고 말씀드
렸죠? 그래서 춘향은 이몽룡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녀의 몸이 비록 창가(娼家) 여자이오나, (…) 남의 별실(別室) 되지 말자 맹세하였사오니 
도련님 분부가 이러하시나 이는 봉행(奉行)치 못하리로소이다.” (경16)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춘향전>은 한글로 쓰인 작품입니다. 한글 <춘향전>이지만 작품에 
한자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요. ‘창가’는 기
생 집안이라는 말입니다. 춘향은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그 신분을 물려받아서 기생입니다. <춘
향전>은 수백 종의 버전(version)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버전에 따라서 춘향의 신분에 대한 
설정이 좀 다른데요. 춘향의 법적인 신분이 원래 기생이고 천민인 것은 다 같습니다. 그렇지
만 어린 시절에 국가에 돈을 많이 바치거나, 자기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구해서 기생 신분을 
벗어난 것으로 설정을 한 버전이 있고요. 이몽룡과 인연을 맺은 뒤에,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기
생 신분을 벗어난 것으로 설정한 버전이 있습니다. 춘향의 신분 문제는 <춘향전>을 창작하는 
사람에게나 감상하는 사람에게나 모두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춘향의 신분이 법적으로는 기생입니다. 그렇지만 춘향은 기생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실’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별실은 정실부인이 아
니고요. 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생이 한 남성의 정식 아내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춘향은 나는 첩으로는 살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몽룡에게 나를 
기생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아내로 삼을 것이 아니라면 인연을 맺지 않겠다
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뒤에 춘향은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인연을 맺은 뒤에 남원 부사의 임기가 끝나서, 
도련님이 서울로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몽룡은 원래 서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남원 부사로 임명이 되어서 따라온 것인데요. 남원 부사는 지금으로 치면 남원 시장
이죠.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부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
선시대에 지방관의 임기는 만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다른 관직으로 발령을 냅니
다. 그러니까 이몽룡은 남원에서 2년밖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향이 이몽룡이 서
울로 돌아간 다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도련님은 서울로 가서 좋은 집안의 양반 여성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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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텐데, 결혼한 뒤에 나를 생각이나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내 신세는 개밥에 도토리처
럼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춘향은 걱정을 합니다. 춘향은 자신과 이몽룡이 신분이 다르다는 것
을 아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몽룡의 사랑을 자꾸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몽룡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결국 춘향은 이도령과 연인이 되기로 하는데요. 이때 이몽룡에게 증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증서를 써 달라고 하죠. 이 증서는 불망기(不忘記)라고 부르는데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춘향이 증서를 요구하고, 이몽룡이 증서를 써주
는 모습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에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춘향
이 증서를 써 달라고 하자, 이몽룡은 춘향의 치마폭에다가 붓글씨로 증서를 써 줍니다. 저에
게는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춘향과 이몽룡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춘향이 이몽룡의 얼굴을 보고 속으로 
감탄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춘향도 사실 이몽룡에게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몽룡과 연인이 
된 것이죠. 신분의 차이라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춘향은 이몽룡과 사랑을 하기로 합
니다. 사랑은 역시 빠져드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춘향전>도 보여주고 있다
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전개될지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과 이별

춘향과 이몽룡은 광한루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
다. 그리고 밤에 춘향의 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는데요. 이몽룡은 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왜 이리 가지 않느냐는 내용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큰 소리로 춘향이 보고 싶다고 외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 꾸중을 듣는데요. 이몽룡은 아버지께 “책을 보고 싶다고 
외친 것입니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이몽룡은 양반이지만 아직 열여섯 살이라서 그런지 
좀 미숙하고 치기 어린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들 기억하십니까? 애정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들도 젊고 신분이 높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만, 이몽룡처럼 철없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춘향전>의 남자 주인공인 이몽룡은 이
렇게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드디어 밤이 되어서 이몽룡은 춘향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감상했던 많은 작품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춘향과 이몽룡
은 만난 첫날에 동침을 하는데요. 사실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는 부분은 
상당히 에로틱합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하는 판소리 한 대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
데요.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대목입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라는 구절은 두 사람
의 에로틱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이죠. <춘향전>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원앙
새가 물 위에서 노는 모습에 비유하기도 하고 연평도 바다에 얽혀 있는 그물에 비유하기도 합
니다. 모두 두 사람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깊어져만 갑니다. 청춘 남녀의 깊고 깊은 사랑이 <춘향전>에는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깊고 진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예견된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몽룡은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몽룡은 아버지의 승진 소식을 듣고 춘향의 집에 와서 엉엉 웁니다. 좀 전에 이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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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없는 소년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몽룡은 춘향에게 아버지께서 승진을 하셔서 서울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춘향은 그러

면 나도 서울에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춘향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몽룡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을 사또께는 못 여쭈고 대부인(大夫人)께 여쭈오니 꾸중이 대단하시며 양반의 자식이 
부친 따라 지방에 왔다가 기생 작첩(作妾)하여 데려간단 말이 앞길에도 괴이하고 조정에 들어
가 벼슬도 못한다더구나. 어쩔 수 없이 이별이 될 수밖에 없다.” (완84)

여기서 대부인은 이몽룡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이몽룡은 아버지께는 혼이 날까 봐 무서워
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머니께 춘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춘향이라는 기생을 서울로 데려
가도 될지 여쭌 것이죠. 이몽룡의 어머니는 화를 크게 내셨죠. 지방관으로 부임하신 아버지를 
따라와서 기생을 첩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어린 양반이 기
생과 사귀었다는 소문이 나면, 앞길을 망치고 벼슬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결혼도 하
지 않은 젊은 양반 남성이 기생과 어울린다는 것은 당시에도 망신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
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생은 본래 유흥을 위한 존재죠. 양반 남성들이 술자리를 
가질 때 그 자리에서 흥을 돋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적인 요구를 한다면 응해야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몽룡의 어머니는 양반 신분이죠. 그러니 기생을 천한 여성으로 보았
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이몽룡이 기생 춘향을 데리고 서울로 간다면, 사람들은 이몽룡
을 공부는 안 하고 기생과 유흥을 즐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이몽룡의 어머니는 이 점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몽룡은 춘향을 데리고 서울로 갈 수 없습니다. 

춘향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춘향은 신분제도의 
문제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던 기생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격차라는 장애를 뛰어넘어서 이몽룡
과 연인이 된 기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순하게 이별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춘향은 
입고 있던 치마를 찢고, 머리카락도 쥐어뜯고, 거울도 던져 버리면서 이별에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춘향은 자신을 버리고 가는 이몽룡을 원망합니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을 때를 다시 떠올려 
보죠. 연인이 되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이몽룡입니다. 춘향은 그때에도 이별이 찾아오면 어떡
하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몽룡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영원
한 사랑을 약속하는 증서도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춘향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춘향은 정말 슬프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이몽룡은 사실 맹세를 저버린 거죠. 

그리고 춘향은 이별의 원인이 결국 신분의 차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애고애고 내 신세야. 모질도다 모질도다, 도련님이 모질도다. 독하도다 독하도다, 서울 양
반 독하도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존비귀천(尊卑貴賤) 원수로다. (…) 여보 도련님, 춘향 몸이 
천하다고 함부로 버리셔도 그만인 줄 알지 마오.” (완84)

춘향은 존비귀천이 원수라고 말합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나누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나누는 이 세상이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춘향은 자신의 신분이 천민이지만 함부
로 버려도 그만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춘향전>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죠. <춘
향전>의 주제는 신분제의 문제가 개입된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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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령이 서울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도
령에게 왜 춘향을 버리느냐고 따져 묻죠. 월매는 이몽룡을 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
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을 행했을 때 뿐인데, 춘향을 왜 버리냐고 따
집니다. 모든 <춘향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춘향전>에는 월매가 춘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니로 나타납니다. 월매는 딸이 남편과 헤어져 혼자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퍼부
었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 춘향은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춘향이 이몽룡을 따라 서울에 가서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춘향은 남원에 남아서 이도령이 다시 찾아올 때를 기다리기
로 합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이별의 슬픔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961년에 만들어진 영화 <성춘향>에서는 춘향과 이몽룡
의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으로 또 평등한 사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성춘향>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랑인지 이별 대목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도령의 상경(上
京)이 정해진 뒤에 춘향과 이도령은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몽룡은 
장가도 들지 않은 젊은 양반 남성이 기생을 첩으로 삼은 일이 알려지면 집안 제사에 참석도 
못 한다고 하면서 춘향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자신이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
났기 때문에 춘향과 이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춘향 역시 신분의 격차 때문에 이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도령이 자신을 속
였다고 울먹입니다. 그러자 이도령은 자신의 사랑은 한 인간에 대한 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말
합니다. 이몽룡의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몽룡: “춘향아, 네가 모르는 소리. 당초에 우리가 서로 인연을 맺은 것은 내가 양반의 자
식이라는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너와 꼭 같은 일개 인간의 신분에서 맺어진 것이다. 그런 내가 
너를 속이고 너를 버리려고 하다니 정말 천벌 받을 소리 말아라.” (신상옥, <성춘향>)

이몽룡은 춘향과 사랑을 시작할 때 양반 신분의 남성으로서 기생 신분의 여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평등한 인간으로서 사랑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춘향
이 말을 하는데요. 춘향은 자신이 남원 부사의 아들이자 양반인 이도령을 사랑한 것이 아니
라, 인간 이몽룡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춘향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춘향: “서방님, 나도 그러하였소. 내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친 것은 사또 자제 이몽룡이가 
아니었소. 양반도 아닌, 글방 도령님도 아닌, 서방님만을, 서방님만을 좋아서 사랑하였고 모든 
것을 바쳤던 거요.” (신상옥, <성춘향>)

보시다시피, 영화 <성춘향>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평등한 두 남녀의 순수한 애정으로 
표현합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는 격차가 있죠. 그렇지만 춘향과 이몽
룡이라는 두 사람의 사랑은 상호 평등한 관계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떠십니까? 영화 <성춘향>은 1961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는 조선시대를 배경으
로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여성들은 비녀를 꽂고 남성들은 
갓을 쓰고 등장을 해요. 또 조선시대의 관청 건물이 등장을 하고, 등장인물들은 말을 타고 다
닙니다. 영화는 조선후기라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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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현대적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 위에서 이
루어진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분으로 평가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 그 자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 <성춘향>은 신분제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의 사
랑을 보여줍니다. 신상옥 감독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그런 사랑, 평등한 관계에서의 사랑
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
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영화 <성춘향>이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렸
죠. 수많은 관객들이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에 대한 신상옥 감독의 해석에 공감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다시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1961년에 나온 영화이지만 재
미가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요. 굉장히 몰입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영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감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춘향의 저항과 사랑의 완성

지금부터는 춘향이 이별한 뒤에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그리고 결국 사랑을 어
떻게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해서 남원 부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새로운 남원 부사가 임명되
었는데요. 그 이름은 변학도입니다. 변학도는 남원에 부임을 한 뒤에 곧바로 기생을 점검합니
다. 조선시대에 기생은 모두 국가나 지방 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생은 
원래 공적으로 관리하던 집단입니다. 변학도는 남원 부사로 부임을 하자마자 관청에 소속된 
기생들을 모두 불러서 점검을 하는데요. 여기서 변학도가 유흥을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탐하
는 양반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학도는 기생 점검을 한 뒤에 왜 춘향이 기생 명단에 빠져 있는지 묻습니다. 남원의 아전
은 춘향이 속량(贖良)을 해서 기생 명부에 이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춘향전>에는 춘향
이 “대비정속”(代婢定贖)을 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대비정속”은 속량을 가리키는 말이
고요. 나라에 돈을 바치거나, 혹은 자기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관청에 바치고 천민의 신분
을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일부 <춘향전>에서는 “월매는 기생이지만 춘향은 기생이 아닙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요. 그래서 춘향의 신분이 이미 평민인데 변학도가 평민 여성을 기생으로 여기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물려받는 종모
법(從母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춘향의 신분은 기생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춘향의 신분을 
두고 해석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춘향전>은 역사 기록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더구나 작가도 알 수 없고요. 버전도 
여러 가지가 전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향전>에 나타난 설정이나 표현을 역사적 사실
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법과 제도를 있는 그대로 <춘향전>에 적
용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은 문학이지 
사실(事實)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춘향전>은 역사서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어쨌든 <춘향전>에서 춘향은 이미 기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이도령을 위해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학도는 춘향을 여전히 기생으로 여깁니다. 기생으로 태어났
으면 평생 기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춘향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남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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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남원의 최고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원 땅 안에서 변학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춘향은 결국 잡혀옵니다.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守廳)을 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춘향에게 자신의 잠자리 시중을 들
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춘향이 그 명령을 따를 리가 없죠. 춘향이 광한루에서 이도령
과 인연을 맺을 때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춘향은 이도령에게 나는 기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첩(妾)으로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오직 이
도령이라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던 춘향입니다. 그런 춘향이 다른 남성
의 잠자리 시중을 들 리가 없겠죠. 아무리 남원의 최고 권력자가 명령을 한다고 해도 춘향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춘향은 변학도에게 저항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춘향의 말은 <춘향전>의 이본 중
에 하나인 남원고사에 나오는 것인데요. 한글로 쓰여 있지만 참 어렵죠? 표기를 한글로 했
지만, 실은 한자어가 많아서 고전소설 <춘향전>을 원문 그대로 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춘향은 남원 부사 변학도에게 이런 논리로 저항을 합니다. 사또는 나라에서 봉급을 받는 신
하인데, 만약에 난세(亂世)가 닥쳐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반역을 꾀하는 세력이 점령을 
한다면 투항을 하시겠냐고 묻습니다. 투항을 해서 다른 임금을 모시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
니죠? 이러한 반역 행위는 국가와 임금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춘향은 충성심 있는 
신하가 한 사람의 임금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도 이도령이라는 남편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열녀는 두 사람의 남편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충신불사이군(忠臣不事二君),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라는 말은 전통이 있는 말입니
다. 원래 중국 한(漢) 나라 때의 역사가인 사마천(司馬遷)이 쓴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입니
다. 동아시아적 전통에서 “충신불사이군, 열녀불경이부”는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춘향
은 이런 원칙을 근거로 해서 저항을 합니다. 나는 열녀로서 두 남편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인
데, 왜 나를 위력으로 겁탈하려고 하십니까라고 저항을 하는 거죠. 춘향은 ‘보아하니 사또는 
충성심이 없는 신하이시군요, 그런 사또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
게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또 다른 버전의 <춘향전>에서는요. 춘향이 신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저항을 합
니다. 변학도에게 “충효열녀(忠孝烈女) 상하(上下) 있소”라고 말하는데요. 충, 효, 열과 같은 
윤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만 지키는 것이냐는 말이죠. 신분이 낮은 나도 ‘열’이라는 윤리, 그러
니까 한 남성만을 사랑하고, 그 남성을 위해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를 실천하겠다는 겁니
다. ‘열’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윤리죠.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여성에
게 부과한 의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춘향의 행위를 해석해 보면요. 춘향
은 성적 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학도는 춘향의 저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감히 충성심 없는 신하라고 
욕하다니. 변학도는 화가 났습니다. 변학도는 양반 관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양반 관료에게 저항을 하는 춘향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립니다. 춘향은 매를 맞으면
서도 저항을 하죠. 이 상황에서 춘향은 <집장가>(執杖歌)를 부릅니다. <집장가>는 매를 맞으
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장가>는 아주 슬프고 아픈 노래이지만 언어유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맞고 나서는 ‘일’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언어유희를 활용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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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로 아뢰리다. “일편단심 먹은 마음 일시일각에 변하리까?”
‘이’자로 아뢰리다. “이부불경(二夫不更) 이내 심사, 이도령만 생각하니” (…)
넷째 낱을 붙여놓으니, “사대부 사또님은 사기사(事其事)를 모르시오? 사지를 찢어서 사대

문에 걸더라도 가망 없고 안 되지요.” 

한 대를 맞고 나서 춘향은 이도령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요. 두 대를 맞고 나서는 다시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네 대를 맞고 
나서는 “사대부(士大夫)이신 사또가 어떻게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줄 모르십니까”라고 말하고
요. “내 팔과 다리를 찢어서,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해서 내 시체를 사대문에 걸어 놓는다고 
해도 사또의 명령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집장가>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를 ‘딱’ 치니, “오매불망(寤寐不忘) 우리 낭군 잊을 가망이 전혀 없소.” (…)
여덟째 낱을 붙여 놓으니, “팔도감사 수령님네 치민(治民)하러 보내셨지, 위력공사(威力公

事) 웬일이오?”

다섯 대를 맞고 나서는 “남편 이도령을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요. 여덟 대를 맞
고 나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조선은 여덟 개의 도(道)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8도입니다. 도(道)는 큰 규모
의 행정 구역이고요, 나라에서 한 도를 관장하는 관원을 임명했습니다. 한 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감사(監司)라고 합니다. 8도의 감사나 지방관에게는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남원 부사 변학도를 보세요. 지방관으로 임명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업무가 기생 점검이었습니다. 또 춘향에게 잠자리 시중을 들라고 명령했죠.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위압적인 명령을 내린 겁니다. 조선 시대에도 기생을 가까이하고 유흥을 즐기는 지
방관은 좋은 관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세금으로 잔치나 벌이는 지방관이니, 
좋은 관리일 수가 없죠. 

춘향이 매를 맞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동정을 보냅니다. 남원의 피지배층 백성들은 춘향의 
처지를 자기와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사실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지방관들
이 백성들의 재물이나 곡식을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학도 역시 부정부패가 심한 관
리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변학도에게 저항하는 춘향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
게 됩니다. 

춘향은 매를 맞은 뒤에 감옥에 갇힙니다. 변학도는 자기 생일날 크게 잔치를 열고, 그 자리
에서 춘향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이 낮은 백성이 양반 관리를 능욕하는 
일은 사실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야만 신분제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춘향은 감옥에
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몽룡이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되어서 남원에 내려오죠. 암행어사는 조선 시대
의 관직입니다.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관의 공적이나 비리를 조사하던 관
직입니다. 또 지방 백성의 어려움을 조사해서 임금님께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는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방관의 잘못을 탐문 수사
할 수가 있었겠죠.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원에 내려왔지만,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모
두에게 숨겼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춘향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변학도의 생일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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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등장을 해서 변학도의 죄를 응징하고 춘향을 구해내죠. 굉장히 통쾌한 결말입니다.
결국 이몽룡과 춘향은 재회를 하고요. 춘향은 이도령의 정식 아내가 됩니다. 춘향은 변학도

의 핍박에 저항해서 결국 사랑을 완전하게 이룬 것입니다. 또 신분을 뛰어넘어서 양반의 정식 
아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분 상승을 이룬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말은 실제로 있기는 어렵
죠. 춘향과 같은 피지배층의 꿈을 담은 판타지적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춘향이 보여준 사랑의 의미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춘향 사랑의 의미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춘향 사랑의 의미

‘사랑’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문학 작품의 보편
적 주제가 되죠. 그런데 춘향의 사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향의 사랑은 인간
의 보편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사랑의 성취 과정에 신분제도가 결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된 사랑이기도 합니다. 춘향이 보여준 사랑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춘향전>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죠. <춘향전>
이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해져 오면서 조금씩 변화된 측면들이 있는데요. 춘향 사랑의 의
미는 신분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가 신분제 사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실제 사회의 제도였을 당시에는요. 춘향의 사랑에 나타난 저항성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에 <춘향전>은 기생 춘향이 자신을 핍박하는 양반에게 저
항을 해서 사랑을 성취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남원고사>는 <춘향전>의 한 버전이고, 1860년대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남원고사>에서 춘
향은 이도령을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물론 <남원고사>에서도 춘향이 이
도령을 찾아간 것은 아니고요. 이몽룡이 춘향을 부른 겁니다. 그렇지만 춘향은 이몽룡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사랑은 인간으로서 근원적이며 순수한 감정의 발현이
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남원고사>가 만들어진 때는 1860년대입니다. 아직 조선 시대였고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춘향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해야만 했습
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조선 후기에 기생은 여러 명의 남성이 공유하는 
여성이었죠. 또 남성의 성적인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해야 하는 계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사실 불가능한 계층이었습니다. 또 기생은 사실 천민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대를 받을 만큼, 신분제 사회의 최하위에 있는 계층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
으로 기생은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기생이 한 사람의 남성과 독점적인 사
랑을 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문제였을 겁니다. 보통의 기생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
의 인간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였던 겁니다. 춘향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부정합니다. 춘향에게 사랑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춘향은 사랑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몽룡에게 증서를 요구합니다. 이 증서는 이몽룡과 
춘향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또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라는 이몽룡과 춘향의 약속을 증명해주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단 하나의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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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894년이 되면 신분제라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갑오개혁(甲午改革)에 대해서 들어보
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를 한국
의 근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세기에 들어 창작된 <춘향전>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말씀드리면요. 1912년에 이해조(李海朝)가 지은 <옥중화>(獄中花)가 있고요. 1925년에 
이광수가 지은 <일설춘향전>(一說春香傳)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신분제가 폐지된 후에 창작된 작품들이죠. 그렇다 보니 신분제에 대한 
생각이 그리 첨예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일설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과 인연을 맺을 
때 신분 문제를 투철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설춘향전>에서는 이몽룡이 편지를 보내 고백을 
하고요. 춘향이 답장을 보내면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서사적으로 보면 <남원고사>보다 세련된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설춘향전>은 춘향이 이도령을 직접 보고 첫눈에 사랑을 느끼게 되는 장면을 소거했습니
다. 그렇다 보니 춘향의 사랑에 담긴 순수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원고사>를 보면 
춘향이 이도령을 흘깃 보고 반하게 되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있는데요. 이 장면이 <일
설춘향전>이나 <옥중화>에는 없습니다. 또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의 작품이다보니까요. 춘향이 
이도령에게 사랑을 느끼고 인연을 맺어 가는 과정에 춘향의 자기 신분에 대한 부정이 잘 보이
지 않습니다. 춘향의 사랑은 한 사람의 여성과 한 사람의 남성 사이의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보편적인 애정 서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춘향의 사랑에서 신분의 부정을 통한 인간 권리
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좀 옅어지는 것이죠. 

조선후기의 <춘향전>에서 춘향의 사랑은 신분의 문제가 개입된 사랑이었습니다. 계층의 문
제로, 또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된 사랑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춘향은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억압하는 지배권력에 저항을 했죠. 그 과정에서 현실 전복적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 춘향의 사랑은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근대의 <춘향전>
은 두 남녀가 애정 성취 과정에 나타난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사랑을 이루는 보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애정서사로 변모를 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춘향전>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 전복
적 성격은 축소가 됩니다.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은 <춘향전>을 보편적인 애정서사로, 다시 말해서 멜로 드라
마로 잘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영화 <성춘향>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평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으로 그려냈다고 말씀 드렸지요? 또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결혼한 남녀의 사랑으로 보
여줍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해서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춘향의 이
몽룡을 위해 정절을 지킨 것은 아내의 도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몽룡 또한 춘향에게 신의
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몽룡은 춘향과 다시 만나기 위해 과거 시험 공부를 열심
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성춘향>에서는 변학도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사랑을 지킨 춘향을 이몽룡이 칭찬해 
줍니다. 춘향의 행동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한 여성의 저항으로 해석된 것입니
다. 근대 이후에 춘향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한 사랑, 남편을 위한 사랑으로 해석되었는데요. 
그래서 춘향 또한 기생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여성에 가까워집니다. 또 그러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춘향에게 자기 감정을 이입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춘향의 사랑
에 담긴 의미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7.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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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인 <춘향전>
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녀노소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춘향전>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춘향은 전라도 남원 기생 월매의 딸이고요. 
이몽룡은 남원 부사(南原府使)의 아들이었습니다. 춘향의 법적인 신분은 기생이었지만, 춘향의 
의식 속에서 춘향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춘향은 기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닌 인물인 춘향이 양반 신분의 이몽룡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결국 사랑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춘향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하층민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300년 전인 18세기 초에 창작되
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생
산되고 있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다양한 장르의 서사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판소리 형식, 소설 형식, 장편 시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20세기에 들어서는 
소설과 판소리뿐만 아니라 영화, 희곡, 창극(唱劇),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춘향전>
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춘향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강의를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깊고 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해서 서울로 가면서 춘향과 이몽룡은 이별을 하죠. 새로 부
임한 남원부사 변학도는 춘향에게 잠자리 시중을 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춘향은 한평생 
이몽룡만을 사랑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춘향은 변학도의 핍박에 저항을 하고 결국 사랑을 
완전하게 이룹니다. 또 신분을 뛰어넘어서 양반 이몽룡의 정식 아내가 됩니다. 신분 상승을 
이룬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말은 실제로 있기는 어렵습니다. 춘향과 같은 피지배층의 꿈을 
담은 판타지적 결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또 춘향의 사랑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문학 작품의 보편적 주제가 됩니다. 춘향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부정합니다. 춘향에게 사랑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춘향의 사랑은 두 가지 의미를 갖
게 됩니다. 춘향의 사랑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사랑의 성취 
과정에 신분제도가 결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된 사랑이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조선 후기의 <춘향전>에서 춘향의 사랑은 신분의 문제가 개입된 사랑이었
습니다. 계층의 문제로, 또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된 사랑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춘향은 인간
으로서의 사랑을 억압하는 지배권력에 저항을 했죠. 그 과정에서 현실 전복적 면모를 보여주
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제 폐지된 이후에 춘향의 사랑은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근대의 <춘향전>은 두 남녀가 애정 성취 과정에 나타난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사랑을 이루는 
보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애정서사로 변모를 해 갑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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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춘향전>은 조선 후기에 하층민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O/X)
정답: O

2. <춘향전>의 모든 이본에서 춘향의 아버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O/X)
정답: X

3. 춘향은 변학도에게 저항한 죄로 매를 맞으면서 <집장가>라는 노래를 불렀다. (O/X)
정답: O

4. 춘향은 열녀로서 남편을 위해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를 근거로 변학도에게 저항했
다. (O/X) 

정답: O

5. 근대에 들어 춘향전은 보편적인 애정 서사에 가까워진다. 
(O/X) 
정답: O

선택형(5분)
1. 다음 중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시대에는 판소리 형식, 소설 형식, 장편 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② 소설 형식의 <춘향전>은 모두 한글로 지어졌으며 수백 종의 버전이 있다. 
③ 판소리 형식에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어 <춘향가>라고 부른다. 
정답: ②

2. 다음 중 판소리 <춘향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진한은 전라도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판소리 <춘향가>를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 

춘향가 이백구>라는 한시를 지었다.
② 전통적인 판소리 공연에서 <춘향가>는 한 명의 창자가 여러 인물의 역할을 맡아 노래하

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③ 20세기 이후 판소리 <춘향가>는 전통적인 방식이 사라지고 여러 명의 창자가 등장하는 

창극의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정답: ③

3. 다음 중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과 이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춘향은 이도령과 만날 때 신분의 격차를 자각하고 있었다. 
② 이도령은 미래를 걱정하는 춘향을 위해 먼저 불망기를 써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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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춘향과 이도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이도령의 부모는 크게 화를 내며 둘을 갈라놓았다. 
정답: ①

4. 다음 중 <춘향전> 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하야카와 고슈 감독의 <춘향전> 영화는 1923년에 제작된 한국 최초의 발성영화이다. 
③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은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과 이별 장면에서 신분 격차 문제

를 부각했다.
③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은 2000년에 개봉된 후에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칸영화제에 

진출했다.
정답: ③

5. 다음 중 춘향의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춘향은 자신의 법적인 신분은 기생이지만 별실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② 춘향의 변학도에 대한 저항은 부패한 관리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춘향은 양반의 정식 아내가 되는 신분 상승을 이루어 신분제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정답: ③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춘향과 이도령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이다.
정답: 광한루

2. 이도령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왔다. 
정답: 암행어사 

3. 조선후기에 나온 소설 <춘향전>은 서울에서 인쇄한 ○○○과 전라도 전주에서 인쇄한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경판본 - 완판본

나. 토의(30분)
조선후기에 창작된 <춘향전>에서 춘향이 이몽룡과의 이별에 저항하는 장면과 변학도의 핍

박에 저항하는 장면에 반영된 사회적 문제와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다. 과제(60분)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다양한 장르의 서사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습니다. 조선후기에 창작된 <춘향전>과 근대 이후에 창작된 이해조의 <옥중화>나 이
광수의 <일설춘향전>, 또는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 등을 비교하면서 <춘향전>이 오랫
동안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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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춘향서사의 전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서울대 도서관 원문 보
기)

정하영, 춘향전, 신구문화사, 2006.
신상옥 감독(1961), <성춘향>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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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EC%B6%98%ED%96%A5%EC%84%9C%EC%82%AC%EC%9D%98%20%EC%A0%84%EB%B3%80&tab=all&search_scope=ALL&vid=82SNU&lang=ko_KR&offset=0
https://snu-primo.hosted.exlibrisgroup.com/primo-explore/search?query=any,contains,%EC%B6%98%ED%96%A5%EC%84%9C%EC%82%AC%EC%9D%98%20%EC%A0%84%EB%B3%80&tab=all&search_scope=ALL&vid=82SNU&lang=ko_KR&offset=0
https://www.youtube.com/watch?v=saJITTdCv-8&t=10s
https://www.youtube.com/watch?v=PvG8y3bNmgg
https://www.youtube.com/watch?v=oUiu-Jf-W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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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8차시> 야담 속의 사랑

▪ 학습목표

1. 야담 장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2. 야담에 반영된 사회상을 이해한다.
3. 여성의 사랑에 대한 욕망이 나타난 야담 작품을 감상한다.
4. 야담 속 사랑이야기의 특징을 알아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환처> - 내시 아내의 사랑
3. <청상> - 청상과부의 사랑 
4. <천변녀> - 평민 소녀의 사랑
5.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역사서에 실려있는 이야기나 주로 소설 속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
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야담(野談) 속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야담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야담은 문학 장르의 하나입니다. 조선 후기인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장르인데요. 형식적으로 보면 한문으로 쓰인 짧은 서사물입니다. 
이전의 강의에서 읽어보았던 소설 중에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은 단
편 소설에 속하는데요. 야담은 그 분량이 이런 단편 소설보다도 훨씬 짧습니다. 

야담이 한문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야담은 대부분 조선의 양반층이 썼습니다. 한문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양반층이 야담을 썼는데요. 양반층의 작가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
기를 듣고 그것을 서사의 양식으로 구성해서 한문으로 기록한 작품을 야담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야담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지만, 들은 이야
기를 서사물로 구성을 할 때 작가의 창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작가의 창작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야담은 소설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야담이 세상에 떠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야담에는 당시의 세태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당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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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 바라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당시 세상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이런 
점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담은 조선의 지배층이 한문으로 지은 작품들인데, 오히려 백성
들의 바람이나, 민간의 동향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읽어볼 야담 작품들도 당시 백성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작품
들입니다. 그리고 야담 속의 사랑은 신분제라는 사회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은 왕조 국가입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1392년에 건국해
서 1910년까지 지속되었던 나라죠. 이성계의 자손들이 대대로 조선의 왕을 지냈습니다. 

조선 사회의 신분 구성을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있겠고요. 그 아래에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포함된 양반 계층이 있습니다. 양반은 원래 문관(文官)과 무관(武官)
을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양반에서 ‘양’(兩) 자는 ‘둘’이라는 뜻이고요, ‘반’(班) 자는 원래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큰 집단에서 나누어져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문관 집단, 그리고 
군인 장교에 해당하는 무관 집단을 합해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반은 어쨌든 조선 
시대의 지배층이었습니다.

양반 아래에는 중인(中人) 계층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들이 
중인이었고요. 중인 아래에 평민(平民)이 있습니다. 평민은 농사를 짓거나 상업에 종사했습니
다.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해내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가장 낮은 신분인 천
민(賤民)이 있습니다. 기생이나 노비가 천민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사회의 신분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야담에는 조선 후기의 신분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신분제와 관련한 당대의 
현실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중인이나 평민, 나아가서 천민까지
도 신분 상승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이용해 신분 상승에 성
공한 평민들도 등장을 하고요. 반대로 신분은 양반이지만 가난해서 양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원래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요. 그런데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가 되면 신분제도가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현실이 야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평민들의 소망이 야담에는 반영이 됩니다. 평민들도 더이상 지배계층에 순종하면서 욕망
도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평민들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요. 어떤 평민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요. 또 어떤 평민은 진정한 사랑을 찾습니다. 특히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 있어서는 사랑을 성취하는 평민이 중요하겠습니다. 평민은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야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사람의 욕망을 긍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욕망을 버리고 유교적인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 보통 
사람의 순수한 욕망을 나쁘게 보지 않는 시각이 나타납니다. 이런 욕망에 대한 긍정이 야담에
는 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읽었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재자(才子)와 가인(佳人)으
로 설정되었었죠. 남자 주인공은 글재주가 빼어나고 여자 주인공은 아름다웠습니다. 남자 주
인공의 신분은 모두 양반이거나 사대부여서, 신분이 높았지요. 여자 주인공들은 양반도 있었
고 궁녀도 있었고, <주생전>의 배도 같은 기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 주인공들은 
모두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한시를 잘 짓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
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담의 주인공들은 재자가인이 아닙니다. 주인공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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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평민인 경우도 많아서, 주인공의 신분이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재자가인이 아닌 사람들
은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야담 속의 사
랑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수업에서 소개할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야담은 한문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지요. 야담 중에서 흥미로운 작품들은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들은 <이조한문단편집>(李朝漢文短篇集)과 <한
문서사의 영토>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야담에 관심이 생기
신 분이 있다면 두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해 보겠습니다.

2. <환처> - 내시 아내의 사랑

지금부터 읽어볼 작품은 <환처>(宦妻)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임매(任邁)입니다. 물론 양
반 남성입니다. 임매는 1711년에 태어나서 17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후기의 인물이
지요. 임매는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거주했고, 집안이 꽤 명문가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수준 
높고 세련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매는 <잡기고담>(雜記古
談)이라는 야담집을 남겼습니다. <환처>는 물론 이 <잡기고담>이라는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습
니다.

<환처>라는 제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에는 따로 제목이 붙어있지 않았
습니다. 오늘날의 연구자가 이 이야기의 내용을 고려해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환처>라는 
제목은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면 ‘내시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내시는 환관(宦官)을 가리키는데
요. 내시는 전근대 왕조 국가에서 임금의 시중을 들던 남성이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
지만 내시는 거세를 합니다. 남성으로서 성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
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시에게도 아내는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내시의 아내가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부터 감상해보시겠습니다. 

주인공 여성은 원래 신분이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
십니다. 그래서 외숙모가 이 여성을 길러 주었는데요. 외숙모는 이 여성을 가엾게 여기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열여섯 살 때 내시에게 시집 보냅니다. 내시와의 결혼은 여성에
게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작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시는 혼인한 첫날부터 아내의 옷을 벗긴 뒤에 아내의 몸을 만졌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어
렸고, 처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으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 여
성은 성적 욕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의 행동이 아주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내
시는 거세를 했기 때문에 아내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죠. 이 여성은 괴로움이 점
점 심해져서 내시와 동침을 할 때면 원한과 분노가 가슴에 차올라 울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합
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비단이불에 맛있는 음식이 넘쳐난들 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허름한 집에
서 진짜 대장부와 함께 반쪽짜리 이불을 덮고 나물만 먹는다 해도, 그야말로 인생의 지극한 
즐거움이 아닌가. 내 몸은 아직 처녀이니, 다른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절개를 잃었다 할 수 
있겠는가.



- 131 -

이 여성은 내시에게 시집가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래서 이 여성은 도망칠 결심을 합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진짜 남자 대장부와 함께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결혼을 했지만 실제로는 처녀
였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정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도망칠 결심을 했지만, 진짜로 도망을 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만일 도망을 치
다가 붙잡힌다면 죽은 목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성의 괴로
움은 더 심해졌겠죠. 결국 여성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백 년을 살아간들 무슨 낙이 있겠는가. 비록 발각되어 죽임
을 당한들 이런 집에서 생으로 말라 죽는 것보다 어찌 통쾌하지 않으랴.

이 여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시의 아내는 불행으로부터 탈출하기로 합니다. 도망을 가다
가 잡혀서 죽더라도 내시의 아내로 괴롭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은 사람으
로 태어난 이상 행복과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탈출을 준비합니다. 비단과 보석, 
은 같은 귀중한 것들을 챙겨서 짐을 미리 싸 놓고요. 내시가 숙직을 하러 궁궐로 들어가서 집
을 비운 날, 담장을 넘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큰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서 여성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생각합니다. 여성의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비록 처녀지만 머리에 비녀를 꽂았으니 누가 나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겠는가. 첩밖에 
될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정실부인의 질투를 받기 마련이라. 이런 일은 내가 결코 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할까?’

이 여성은 혼인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처녀의 몸이었죠? 그렇지만 혼인이라는 절차를 
이미 치른 적이 있어서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머
리카락을 묶어서 올리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이 머리 모양이 기혼 여성임을 표시해주었죠. 이 
여성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총각인 남성의 정실부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혼한 남성의 첩이 되자니, 첩이 되는 것도 내키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신분이 평민이었죠. 천민이나 기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첩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여성이 상당히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이 여성은 고민 끝에 길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남성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길
을 가다가 남자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용모가 깨끗했고, 나이도 여성과 비슷해 보였습니
다. 여성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님의 뒤를 계속 따라
갔습니다. 뒤를 따라 가면서 여성은 스님에게 어느 절에 사는지, 부모님은 살아 계신지 등등 
질문을 합니다. 스님은 마지못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스님은 여성이 뒤따라오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모르는 여성이 자
꾸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으니까요. 더욱이 조선시대에 스님에게는 여성을 가까이하면 안 된
다는 계율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금욕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은 
절대 스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걸으면 따라 걷고, 스님이 뛰면 따라서 뛰고, 스님이 
쉬면 따라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스님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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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을 걸어서 스님이 원래 살고 있던 절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은 숲속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스님 옆에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스님이 한번 절간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을 것 아닌가. 지금 이 틈을 타서 
억지로 혼사를 맺지 않으면 일이 영영 이뤄질 수 없겠다.’

이 여성은 스님이 절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혼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
의 손목을 꼭 잡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서 놓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스
님을 타이릅니다.

“스님, 앉으세요. 내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중노릇하기가 정말 좋나요? 나와 부부
가 되어 살아가면, 내 보따리 속에 수백 냥의 재물이 있으니 스님은 아내도 얻고 재물도 얻는 
게 아닙니까? 이보다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작품에서 애정은 전적으로 여인이 주도합니다. 이 여성의 판단력, 그리고 애정을 실현하
기까지의 추진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성의 판단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의 여주인공과는 상당히 다르지요? 애정전기소설의 여자 주
인공들은 오직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목숨마저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처>의 여자 주인공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을 이룹니다. 이승에서, 즉 현실 속에
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도 하는 겁니다. 애정전기소설 속의 사랑이 낭만적이었다면, 야
담 속의 사랑은 현실적입니다. <환처>의 여자 주인공이 스님에게 나와 결혼하면 아내도 얻고 
재물도 얻는다고 말하는 것에서, 이 사랑이 현실적인 사랑이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님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행하고 구도(求道)하는 사람입
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스님들이 구도를 하기 위해서 스님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스님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면 일단 식사와 
의복이 해결되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던 가난한 집에서는 자식을 스님
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환처>에 나오는 스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
처>에 나오는 스님은 구도를 위해서 스님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스님이 되
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스님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하고 묻자 눈물을 흘렸던 거죠. 자
기 신세가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스님은 눈물로 여인의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림으로써 스님으로 사는 게 좋지 
않다는 표현을 한 거니까요. 여인은 그런 스님의 모습이 안쓰럽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끌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님의 
몸을 꼭 끌어당겼습니다. 스님은 정욕(情慾)을 느꼈고, 두 사람은 교합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바로 <환처>라는 작품이 남녀의 정욕, 특히 여
성의 성적 욕망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야담이라는 
문학 장르는 보통 사람들의 욕망, 평민의 욕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여인과 스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환속을 한 셈이죠. 두 사람은 스님의 본가
로 함께 갑니다. 스님의 집으로 가서 여인은 스님의 노모에게 인사를 하죠. 며느리가 왔다고
요. 그런데 노모는 걱정을 합니다. 스님이 살았던 절에서, 그동안 스님이 먹었던 밥값과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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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었던 옷값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몹시 걱정을 합니다. 이런 노모의 반응은 스님
의 본가가 원래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게다가 스님의 노모는 절에서 돈을 빌린 상
태였습니다. 이제 곧 절에서 빚 독촉을 할 텐데, 무슨 수로 빚을 갚을지 노모는 걱정이 태산
이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나섭니다. 여인은 재물을 이용해서 스님의 노모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아야겠다
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짐 꾸러미 속에서 좋은 옷을 한 벌 꺼내서 노모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지고 온 짐 속에는 상당한 물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의 
스님이 와서 갚으라고 하더라도 제가 다 상대할 겁니다.”

노모는 이 말을 듣고 옷을 받은 뒤에, 여인을 며느리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혹 누군가는 노
모의 태도를 좋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재물이 있다고 하니까 며느
리로 받아들이는군 하면서요. 그렇지만 노모가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노모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재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노모의 태도는 재물이나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 먹고 계절에 맞는 
옷을 갖춰 입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돈과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민의 
물질에 대한 절실한 욕망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스님과 여인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
고 있는지 작품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석양이 되어 나는 부엌에 들어가 비로소 새색시의 직분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다. 
이날 밤에 그와 더불어 밤이 다하도록 정답게 지냈다. 그는 난생처음 맛보는 인생의 즐거움에 
거의 미칠 듯이 기뻐했다.

이 부분은 여인의 시점에서 서술된 것인데요. 여인은 이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식사 준비
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남편과 함께 정다운 시간을 보내지요. 남편은 스님으로 살면서 
그동안 여성에 대한 사랑과 성적 욕망을 억제해 왔겠죠. 남편은 아내를 얻어 사랑을 나누게 
되자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환처>는 보통 사람들의 욕망을 긍정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랑을 이루어 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가난하지 않게 살고 
싶은 욕망. <환처>는 이런 보통 사람의 소박한 욕망과 보통 사람의 사랑을 긍정하고 있는 작
품입니다. 

그럼 다시 여인과 스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보통 남자가 입는 
옷을 마련해 줍니다. 갓도 씌워주고요. 이제 남편은 어엿한 신랑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
고 여인은 남편에게 절에 가서 작별을 고하고 오라고 합니다. 남편은 절에 가서 작별을 고합
니다. 나는 이제 스님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겠죠. 그랬더니 그 절에서는 그동안 스님이 
쓴 비용을 내놓으라고 닦달을 합니다. 어떤 스님이 집까지 찾아와서 닦달을 합니다. 절에서 
빌려 간 돈도 당장 갚으라고 협박을 하죠. 이때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인은 스님에게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썩 물러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심지어 스님의 뺨까지 때리는데요. 오늘
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여인의 행동이 상당히 과격하고, 스님에 대한 비난이 지나치다고 생각



- 134 -

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스님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던 조선 시대에 
창작된 것입니다. 또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스님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이 되겠죠.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작품을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스님을 쫓아낼 정도로 대담한 사람입니다. 배
짱이 아주 대단하지요. 그렇지만 이만큼 대담한 여성이었기에 내시의 집을 탈출해서 스님을 
만나 혼인을 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인과 남편은 그 후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낳았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인과 남편은 50년 이상 해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잡기고담>에 실려있는 야담인 <환처>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특
히 여성 주인공의 성격이 돋보이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되어 내시에게 시집가서 불
행한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복
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내시의 집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스님 남편을 만나서 남편
을 환속시키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운명을 극복했지요. 스스로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사랑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자식도 많
이 낳았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혼인, 경제적 풍요, 자손의 번창. 이런 것들은 바로 조선시대 평민의 꿈이었
습니다. <환처>는 평민의 소박한 꿈과 사랑을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나아가서 여성의 성적 
욕망까지도 긍정을 하고 잘 표현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 사랑을 이루어낸 
여인의 이야기 <환처>를 감상해보았습니다.

3. <청상> - 청상과부의 사랑

다음으로 읽어볼 작품은 <청상>(靑孀)입니다. <청상>은 <청구야담>(靑邱野談)이라는 책에 
실려있습니다. <청구야담>이라는 책 제목에서 ‘청구’는 조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
구야담이라는 책 제목은 ‘조선의 야담 모음집’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청상>이죠. 원래 <청
구야담>에는 이 이야기의 제목이 ‘재상이 홀로된 딸을 안타깝게 여겨 궁핍한 무관에게 맡기
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 그렇지만 원제목이 길기 때문에 보통은 줄여서 <청상>이라고 부릅니다. ‘청상’은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된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상과부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결혼과 재혼이 자유롭지만, 조선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혼과 재혼에 있
어서 남녀 차별이 있었는데요. 남자는 결혼을 해서 살다가 만일 아내가 일찍 죽어서 사별을 
했다면 재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재혼을 해서 자식을 더 많이 낳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생각
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성은 평생에 한 번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
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다면, 그 여성은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했고, 다른 
남성을 만나서도 안 되었습니다. 여성에게만 남편에 대한 정조를 의무화했죠. 이것은 국가에
서 권장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여성은 평생 과부로 혼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도 과부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을 잃었습니
다. 이 여인은 재상의 딸이었어요. 재상은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합니다. 여인의 신분
은 당연히 양반이었고요. 아버지가 재상이니 최고 명문가의 규수였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잃
고 친정으로 돌아와서 지냈는데요. 여인의 아버지인 재상이 어느 날 슬퍼하는 딸의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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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됩니다. 작품의 한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재상이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랫방에서 딸이 곱게 단장을 하고 있었다. 거
울을 앞에 놓고 바라보다가 이내 거울을 던지고 얼굴을 가리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닌가. 재상
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재상은 사랑방으로 나와 앉아서 한참 동안이
나 아무 말이 없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짧지만 아주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인은 시집간 지 1년도 안 돼서 
과부가 되었다고 했지요? 조선 시대에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 여성은 말 그대로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곱게 단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
까? 젊고 아름다운 자신을 사랑해 줄 남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인은 자기 신세가 너무 원
통해서 거울을 던지고 웁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물론 과부가 되었다면 재혼을 하
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사회의 규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상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
문에 이런 사회의 규칙을 더욱 잘 지켜야 했겠죠. 그렇지만 딸이 과부가 되어서 서글퍼하는 
모습을 보니 재상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딸이 가여웠습니다. 딸의 서글픈 마음을 아버지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재상의 집에 젊은 무관(武官)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재상의 수하에서 일을 하던 
무관이었습니다. 그 무관은 젊고 건장했지만, 집도 없고 아내도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좀 
가난했던 겁니다. 재상은 무관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상은 사람들을 전부 물리치고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자네 신세가 지금 곤궁한데, 나의 사위가 되어주지 않으려나?”
그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어찌 그런 분부를 하시는지요. 소인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

이다.”
“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닐세.”
그러고는 상자 속에서 은화(銀貨) 주머니를 꺼내주며 말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튼튼한 말과 가마를 빌려 오늘 밤 파루(罷漏)가 친 뒤에 우리 집 뒷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게. 절대로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되네.”

재상은 무관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어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청상과부가 
된 딸을 무관에게 다시 시집보내겠다는 말이지요. 재상은 딸이 평생 혼자서 자기 운명을 한탄
하면서 살아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딸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
죠. 그래서 딸에게 새로운 남편을 찾아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서 일을 하던 무관을 
사윗감으로 정합니다. 

무관은 재상의 제안을 듣고 당황하죠. 조선에서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재
상이 사위가 되어 달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물론 재상의 딸이 과부라는 것을 무
관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관은 가난해서 
아내를 얻을 처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관에게는 살 집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보잘것없
는 자신에게 재상이 사위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 무관은 재상의 부탁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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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은 무관에게 가마와 말을 빌려 파루(罷漏)가 친 뒤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파
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밤에 통행금지제도가 있었습니다. 밤 8
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서울의 성문을 닫았고요.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계가 흔하지 않았으니까, 종을 쳐서 통행금지 시각을 알렸습니
다. 새벽 4시쯤에 종을 쳐서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일을 파루라고 합니다. 파루를 
알리는 종이 친 뒤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은 파루가 친 뒤에, 그
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무관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읽어보겠습
니다.     

무관은 반신반의하여 우선 은화를 받아 물러났다. 그리고 재상의 말대로 가마와 말을 준비
해 뒷문에서 기다렸다.

그날 밤이 깊어서 어두운데 재상이 딸을 데리고 나와 가마에 타게 한 다음, 무관에게 이렇
게 당부를 했다.

“지금 곧장 함경도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나의 집에 발을 디딜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라.”

무관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가마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가 먼 길을 떠났다.

무관은 어쨌든 말과 가마를 빌려서 재상의 집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면 아직 깜깜하고, 사
람들이 별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겠죠. 이렇게 이른 새벽에 재상은 딸을 데리고 나와 
가마에 태웁니다. 그리고 무관에게 함경도에 가서 살라고 합니다. 재상은 앞으로 절대 다시는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딸과 무관을 함경도로 보냅니다. 함경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북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재상의 집은 아마도 서울이었을 텐데요. 아주 먼 곳으로 딸과 무관을 
보냅니다. 재상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딸이 재혼한 사실을 알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에 여성은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재혼
을 하는 것은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재상의 집안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딸이 재혼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재상은 더이상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벼슬
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인의 재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상의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진행이 되는데요. 재상은 무
관을 사위로 삼아서 딸과 사위를 아주 먼 함경도로 보낸 다음에,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
니다. 딸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상은 딸
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손수 장사를 치릅니다. 재상은 가족들에게도 딸이 재혼한 일을 철
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딸의 행복을 위해서 재상은 이런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
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재상의 아들이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되어서 함경도에 갑니다. 함경도에 
도착해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자기 가족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
상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어떤 부인이 와서 암행어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
인은 바로 암행어사의 누이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누이가 살아서, 아들을 둘이나 낳고 
살고 있다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부인은 남동생에게 아버지가 꾸몄던 일을 말해줍니다. 
암행어사가 보았던 어린아이는 바로 조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상의 딸은 무관과 함께 행복
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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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의 딸에게 행복이란 무엇이었을지 생각을 해 볼까요. 재상의 딸에게 행복은 남편의 사
랑을 받고, 자식을 낳아 오손도손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재상의 딸이라는 최고 상류층 여
성에게도 남편이 없는 삶은 불행이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
지도 못하는 삶은 비극입니다. <청상>이라는 야담은 이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함경도
라는 외딴곳으로 가서 상류층의 생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남편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재
상의 딸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재상은 아버지로서 딸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아버지 아닌가요? 딸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고 딸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
와준 아버지라니, 멋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딸의 행복한 삶이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아버지는 끝내 비밀을 지킵니다. 아들이 함
경도에서 돌아와 누이를 만났던 일을 말하려고 하자,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딸의 재혼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청상>이라는 야담 작품에서도 여성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
이든 남성이든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행복하
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관점을 <청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상>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재상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재상은 조선 사회에
서 임금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죠. 조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상은 조선 
사회의 규범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이겠죠. 원래는 과부가 된 딸이 평생 혼자 살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상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재상은 딸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딸의 사랑
하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재상은 인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딸을 재혼시킨 
겁니다. 물론 사회의 규범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딸을 몰래 재혼시켰죠.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재상은 상당히 융통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당시 사
회에 확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상>이라는 작품 속의 재상과 딸은 모두 허구
의 인물일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점점 생겨났기 때문에 <청상>과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얻은 여인의 이야기이자, 딸의 사랑과 행복을 이루어 준 아버
지의 이야기인 <청상>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4. <천변녀> - 평민 소녀의 사랑

마지막으로 읽어볼 작품은 <천변녀>(川邊女)입니다. 이 이야기도 <청구야담>이라는 야담집
에 실려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이 왜 <천변녀>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변녀’는 
‘시냇가에 사는 소녀’라는 뜻인데요. 이 작품이 원래 <청구야담>에는 다른 제목으로 실려있습
니다만, 작품의 여자 주인공에 주목을 해서 <천변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시냇가에 살고 있어서 ‘시냇가에 사는 소녀’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여자 주인공에 주목을 해
서 작품의 이름을 지었으니, 여자 주인공이 어떤 인물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작품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는 우선 남자 주인공에 대
해 소개를 합니다.

어느 고을의 읍내에 한 양반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의지할 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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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외로웠다. 그는 한문을 약간 해독할 수 있어서, 고을의 이방(吏房) 집에 가서 장부를 대
신 써주는 일을 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다.

<천변녀>의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단 이 남성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삶이 고
단합니다. 양반이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남성은 양반
이니까 한문을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
다. 이방은 지방의 관청에서 사무를 보던 하급 관리입니다. 신분은 중인이었고요. 이방은 관청
에서 사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주인공 남성은 이방의 문
서 작성을 도와주었는데요. 원래 중인은 양반보다 신분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에서
는 양반 남성이 중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경제력이 없으면 신분에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조선 후기에는 가난 때문에 양반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남성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소녀는 평민입니다. 시냇가에 
집이 있었고요. 이 소녀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정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부모가 친척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소녀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소녀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양반 소년이 이 소녀를 한번 보고 마음속으로 못내 사모하다가, 그날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남몰래 소녀의 집으로 가서 처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내 도련님의 뜻을 잘 알아요. 내가 양반과 혼인하는 것이 평민에게 시집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내가 이미 마음으로 허락했으니까 부모
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서 혼인을 의논하고 좋은 날을 택해 혼례를 올려도 늦지 않으니 우
선 기다리세요.”

여기서 소년 소녀의 첫사랑을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녀의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
는 것을 알고, 평소 좋아하던 소녀의 집을 찾아가 수줍게 사랑을 고백하는 소년의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소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뒤에 결혼하자고 
말하는 소녀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꽤 아름답게 그
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한 말을 살펴보시면, 소녀가 상당히 의젓하지요. 영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사랑을 이루자고 소년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결국 소녀는 부모님이 
돌아오신 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혼인 허락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여자 주인공
이 결혼을 주도합니다. 

혼인할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두 주인공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소녀에게 구혼
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먼 친척이 소녀의 외모에 반해서 여러 번 혼인을 청했었
는데요. 소녀의 집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 친척이 소녀가 양반 소년과 혼인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먼 친척은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
랑을 빼앗아 간 양반 소년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 친척은 양반 소년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짚더미 속에 소년을 거꾸로 박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너무 심하지요? 소년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139 -

이 소년은 평소에 매일 같이 소녀의 집 앞을 지나갔는데요. 소년이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소
녀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겠지요. 그런
데 이 사건이 있던 날에 소녀는 소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년이 보이지 않자 소녀
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가 쪽의 먼 친척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소녀는 그 친척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소년이 이 친척의 집에 갇혀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친척집 사람들은 소년이 없다
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장면을 읽어보겠습니
다.

그 집에서는 큰 소리로 변명을 하며 욕설까지 퍼부었다. 소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집안
을 샅샅이 뒤졌다. 뒷마당으로 들어가서 짚더미를 헤쳐내고 그 안에 처박혀 숨이 끊어질 지경
이 된 소년을 찾아냈다. 급히 소년을 끌어내어 우선 입속에 박힌 버선을 빼내고,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끈을 풀었다. 그리고 소년을 업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주인공 소녀의 활약 어떠십니까. 먼 친척은 양반 소년을 잡아다가 손발을 끈으로 묶어 움직
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입속에 버선을 쑤셔넣어서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짚더미 속에 거꾸로 박혔으니 소년은 숨을 쉬기도 어려웠겠죠. 소녀는 질식해서 거의 숨이 끊
어질 지경이 된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었죠. 
소녀는 소년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
니다.

소녀는 소년을 집에 두고 어머니에게 간호하게 한 다음, 곧바로 관청에 들어가 이 사실을 
고발했다. 관청에서는 소녀를 크게 칭찬하고, 소녀의 먼 친척을 잡아들여서 엄하게 벌을 내려 
귀양을 보냈다. 또 소녀에게 혼수를 넉넉하게 지급해 주었다.

온 고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소녀를 칭찬했다고 한다.

소녀는 소년의 목숨을 구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청에 범죄자를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주인공 소녀는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주 용
감하고 대담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소녀를 크게 칭찬합니다. 

이 소녀는 평민이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용감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완성하지 않습니
까. 소년의 사랑 고백을 받고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결혼 허락을 받았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소년에게 문제가 생기자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멋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랑도 완성할 수 있었
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야담에는 당시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백성들이 바라
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당시 세상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이런 점들이 잘 나
타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천변녀>라는 작품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용감하게 이루어내는 
평민 소녀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천변녀>의 여자 주인공은 신분이 높지도 않고요. 
엄청난 미인도 아니고 시를 지을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평민 소녀가 만들어가는 사랑은 
굉장합니다. 평민 중에서도 이렇게 똑똑하고 용감한 여성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멋진 소
녀이기에 용기 있게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천변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



- 140 -

지 평민 소녀가 만들어 간 사랑 이야기인 <천변녀>를 읽어보았습니다. 

5. 요약 및 정리

이번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야담
이라는 문학 장르는 양반층의 작가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서사의 양식으로 
구성해서 한문으로 기록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담은 세
상에 떠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야담에는 당시의 세태가 
반영이 됩니다. 당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백성들이 바라는 삶이 어떤 모
습인지, 당시 세상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이런 점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
씀드렸습니다.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야담의 주인공들은 재자가인이 아
닙니다. 주인공의 신분이 평민인 경우도 많아서, 주인공의 신분이 다양해집니다. 야담 속의 사
랑 이야기는 재자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징은 <환처>와 <천변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작품의 여성 주인공
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두 작품의 여성 주인공은 모두 평민이었는데요. 두 여성은 사랑을 이
루는 과정에서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처>의 여자 주인공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
해 담장을 넘어 도망을 쳤고요. <천변녀>의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상황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담한 용기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사랑
을 이루고, 사랑을 통해 행복도 얻었습니다. 

또 <환처>와 <청상>에서는 여성의 사랑에 대한 욕망과 여성의 성적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
라보는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청상>의 여주인공은 대단한 명문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
만 그 여성은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였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부유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사
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그 여성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딸의 마음을 이해한 아버지가 딸
을 재혼시켜 주었습니다. <환처>의 여자 주인공은 행복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내시의 아내가 
되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는 삶은 불행했지요. 그래서 내시의 아내는 스스로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평생 동안 함께 살면서 이 여성은 행
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읽어본 야담 작품들에서는 특히 여성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긍정하는 시각이 나타났습
니다. 또 사랑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타났습니다. 세 작품은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요. 물론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가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
닙니다. 비극적으로 끝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에서는 전부 
사랑과 행복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어보았던 애정전기소설은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습니다. 사랑을 지
키기 위해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담 속의 사랑은 애정전기소설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야담 속의 사랑은 화려한 배경 위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크게 낭만적이지도 않습
니다. 실제로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소박한 사랑과 소박한 행복이 오늘 소개해 드린 야담 작품
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작품에는 사랑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
각, 즉 보통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지 않은가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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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야담(野談)은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문학 장르의 하나로, 양반층의 작가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서사 양식으로 구성해 한문으로 기록한 작품을 가리킨다. (O/X)
정답: O

2. 야담에는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당대의 현실과, 그러한 현실 속에서 평민들이 품
었던 소망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O/X)

정답: O

3. <환처>(宦妻)에서 애정은 전적으로 남성이 주도하며, 사랑을 이뤄가는 현실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이 돋보인다. (O/X)

정답: X

4. <청상>(靑孀) 속 여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재혼한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겨 주변 사
람들에게 딸이 죽었다고 말하고 다녔다. (O/X)

정답: X

5. <천변녀>(川邊女)의 주인공 남성은 양반이지만 가난하여 중인인 이방의 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환처>(宦妻)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매(任邁)가 편찬한 <잡기고담>(雜記古談)이라는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
② 내시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몹시 괴로

워하다가 결국 탈출하여 자신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진짜 대장부’를 찾아 떠난다.
③ 스님은 내시 아내의 협박에 의해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혼인하여 환속한

다.
정답: ③

2. 다음 중 <청상>(靑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인은 그녀를 가엾게 여긴 아버지의 주선으로 새로운 남편을 맞게 된다.
② 여인은 새로운 남편과 함경도로 떠난 후로 두 번 다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다.
③ 과부가 되어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삶은 비극이라는 생각, 즉 행복한 삶을 위해

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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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천변녀>(川邊女)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천변녀’란 ‘시냇가에 사는 소녀’라는 뜻으로, 여주인공에 특히 주목하여 작품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② 질투심에 눈이 먼 소녀의 친척으로 인해 소년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위기를 감지한 

소녀가 친척의 집으로 찾아가 직접 그를 구해낸다.
③ 소녀가 친척의 범죄 사실을 관청에 고발했으나, 관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은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을 합해서 부르는 말로, 더 큰 집단에서 나누어져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을 가리킨다. 이들은 조선시대의 지배층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답: 양반(兩斑)

2. 조선 후기가 되면 보통 사람의 순수한 ○○을 긍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야담에도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나 있다.

정답: 욕망

3. <청상>(靑孀)과 <천변녀>(川邊女)는 ‘조선의 야담 모음집’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책 
<○○○○>에 실려 있다.

정답: 청구야담(靑邱野談)

나. 토의 (45분)
1) <환처>(宦妻)에 조선시대 평민들의 어떠한 소망이 담겨있는지, 구체적인 대목을 들어가며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2) <청상>(靑孀) 속 여인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진 인물인지, 무엇을 중요시하는 사람
이었는지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3) <천변녀>(川邊女)의 주인공 소녀가 사랑을 이뤄가는 방식이 어떠한지,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다. 과제 (45분)
지난 강의들에서 다룬 애정전기소설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것이 본 강의에서 다룬 야담 속 

사랑의 모습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술해 보십시오.



- 143 -

§ 참고자료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1, 창비, 2018.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 태학사, 2012.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2019.
야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255


- 144 -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9차시> - 동아시아 속의 한국 애정서사

▪ 학습목표

1. 베트남 애정전기소설에 대해 알아본다.
2. <여랑전>과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
3. 17~19세기 일본 애정서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4. 일본 애정서사와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차이를 알아본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베트남의 전기소설
3. 죽음보다 깊은 사랑 - <여랑전>
4. 17~19세기 일본 애정서사
5. 주인과 하인의 비극적 사랑 -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6.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 - <아오야 모노가타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양
한 사랑 이야기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역사서를 통해서 삼국시
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해 보았고요. 신라 시대에 창작된 <수이전>이라는 책에 실린 
사랑 이야기도 감상해 보았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창작된 애정전기소설도 감상해 보았고요.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도 감상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녀의 사랑 이야기와 판소리로 그
려진 사랑 이야기인 <춘향전>도 감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외국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과 베트남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전기소설이 창작되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한문을 쓰지 않지만, 전근대 시대에 베트남에서 한문을 썼습니다. 베트남 역시 전통적으로는 
한자문화권에 속합니다. 한문으로 많은 문학작품이 창작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베트남
의 애정전기소설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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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창작된 일본 애정서사 두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문화의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많지요. 애정서사 또한 한
국의 작품들과 다른 면모를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렇게 동아시아의 애정 서사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국의 
애정서사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
의를 통해서 한국 애정서사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 베트남의 전기소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에서는 한국의 애정전기소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감상해보았습
니다. 애정전기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애정전기
소설은 전기소설(傳奇小說) 가운데 특히 남녀의 사랑을 중심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먼저 전기소설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전기’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요. 전할 전(傳)자와 기이할 기(奇)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전기라는 말은 ‘기이한 것을 
전한다, 기이한 일을 기록해서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전기라는 장르의 기원은 중국 문학에 있습니다. 전기는 중국 당나라 때에 발생을 했습
니다. 또 중국 당나라 때 아주 성행을 해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고, 전기소설이라는 장르
가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글을 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전파가 되어서 한국에서도 
전기소설이 창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정전기는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문학 장르입니다. 전근
대 시기에 한문(漢文)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했던 중국, 한국, 베트남 등에서 애정전기가 활발
하게 지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전기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또 신라의 문인(文人)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공
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당나라에서 발생한 전기가 자연스럽게 신라로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전기소설이 여러 편 창작되었는데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한국의 대표적인 전기소설집입니다. 그런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영향을 준 중국 작품이 있
습니다. 바로 <전등신화>(剪燈新話)라는 전기소설집입니다. <전등신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
개를 하겠습니다. <전등신화>의 작가는 구우(瞿佑)입니다. 구우는 1347년에 태어나서 1433년
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시습이 1435년에 태어나서 1493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구우는 김
시습보다 1세기 전의 인물입니다. <전등신화>는 1378년에 창작이 되었습니다. 명(明)나라 초
기에 창작이 된 것이고요. <전등신화>에는 모두 스물한 편의 전기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문인들과 지식인들은 <전등신화>를 애독하였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금오신화>는 중국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오신화>에 중국 작품의 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오신
화>가 독자적으로 이룩한 성취가 많이 있습니다. 두 소설집을 비교하는 연구가 여러 편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등신화>는 베트남 문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전기만
록>(傳奇漫錄)이 창작되었는데요. <전기만록>의 작가는 완서(阮嶼)입니다. <전기만록>은 16세
기에 창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만록>은 한문 소설집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옛날 베트남
에서는 한문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전기만록>에는 전기소설 20편이 수록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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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렇게 전기소설은 중국 당나라에서 발생한 장르이지만,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학 장
르가 되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에서도 전기소설을 한문으로 여러 편 창작했
다는 사실이 이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는 베트남 전기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만록>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제목은 <여랑전>(麗娘傳)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전기만록>에 수록된 20편의 소설 모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은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 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죽음보다 깊은 사랑 - <여랑전>

<여랑전>은 완여랑(阮麗娘)과 이불생(李佛生)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의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주인공이 여랑이고요. 남자주인공이 이생입니다. 
여랑은 완씨염(阮氏琰)의 딸입니다. 완씨는 베트남어 발음으로는 응우옌(Nguyễn)씨인데요. 이 
강의에서는 편의상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완씨염은 상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는 이씨 여인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런 설정을 조선시대의 상황과 한 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여인
들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했죠. 특히 신분이 높은 여성들은 규방(閨房)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가 장사를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
다. 그런데 완씨염과 이씨는 모두 여성으로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제활동을 하
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신분이 낮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완씨염은 진갈진(陳渴眞)
의 외사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진갈진은 실존 인물이고요. 베트남의 장군입니다. 진갈진의 
집안은 당시 베트남에서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14세기에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사회활
동이 가능했다는 점을 이 소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완씨염과 이씨 여인은 모두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완씨염은 호공동(壺公洞)이라는 곳에 가서 신령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이씨 여인을 만났습니다.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니
었는데 말이죠. 이씨 여인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러 온 것이었는데요. 이씨 여
인은 완씨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둘은 성시(城市)에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약속하지도 않았건만 오늘 똑같이 여기에 
왔어요. 혹 신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 자식을 점지해 준다면 꼭 서로 혼약(婚約)을 하
도록 합시다. (…) 산신령께 맹세컨대 이 약속을 꼭 지키겠어요.”

이씨는 만일 산신령이 자식을 점지해 주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자기 자식을 완씨염의 자
식과 혼인을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친한 친구 두 사람이 각각 자식을 낳으면 서로 결혼을 시
키자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지 않습니까. <여랑전>에도 이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
습니다. 이제 작품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 태기가 있어 완씨는 딸을 낳아 여랑(麗娘)이라 이름 짓고, 이씨는 아들을 
낳아 불생(佛生)이라 이름지었다. 장성한 두 남녀는 모두 글을 좋아했다. 부모가 서로 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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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서 두 사람 또한 왕래하며 스스럼없이 지냈다. 둘은 늘 시를 지어 읊으며 서로 화답했다. 
비록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몰래 서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부부나 진배없
었다.

기도를 드린 후에 완씨와 이씨 여인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산신령이 기도를 들어주신 모양
입니다. 완씨는 딸을 낳아서 이름을 여랑이라고 지었고요. 이씨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불생
이라고 지었습니다. 완씨와 이씨는 이미 여랑과 이생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했었죠? 이런 사이
이다 보니 여랑과 이생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왕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랑과 이생
은 모두 시 짓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시를 지어주기도 했습니
다. 

한국 애정전기소설에는 남녀 주인공이 지은 시가 여러 편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시들
에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베트남 전기소설인 <여랑전>에
는 한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시 짓기를 좋아하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지
만, 시는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데에 한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랑전>에는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랑과 이생은 사실 정혼을 한 사이죠. 부모가 이들의 결혼을 미리 결정하
지 않았습니까? 여랑과 이생은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진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
터 자연스럽게 만나던 사이였죠. 한국 애정전기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은 모두 자유연애를 했는
데요. <여랑전>에는 남녀주인공의 자유연애 모티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애정전기 소설
과 <여랑전>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랑과 이생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왔죠.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을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여랑이 궁녀가 된 것입니다. 작가 완서는 베트남의 
역사적 사건을 작품에 끌어왔습니다. 여랑은 진갈진이 관련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궁녀가 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베트남의 역사적 상황에 대
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던 왕조는 진 왕조(陳
王朝)입니다. 그런데 14세기에 들어서 진 왕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실에서 왕위 계승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요. 일부 지배층이 부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왕조나 몰락해 가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트남에서는 호계리(胡季犛)라는 신하가 권력을 키
워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습니다. 완씨염의 사촌인 진갈진을 
비롯해서, 진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호계리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렇지만 
실행하기 전에 발각되어서, 진갈진 등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호계리는 진갈진 집안의 여
자들을 모두 노비로 삼았습니다. 여랑이 진갈진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궁녀가 된 것입니다. 이
렇게 <전기만록>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가져와서 소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랑이 궁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생과 여랑은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생이별을 해야 했던 것이죠. 참으로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심정일 겁니다. 두 사람은 
계속 만나지 못했고,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서 그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갑자
기 이생의 집 앞에 화려한 수레가 100대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집 난간에 편지가 한 
통 던져져 있었는데요. 이생이 그 편지를 열어보니 바로 여랑의 글씨였습니다. 아마도 연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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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궁중의 사람들과 궁녀들이 수레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했던가 봅니다. 그렇게 이동
하는 길에 여랑이 이생의 집 앞을 지나간 거겠죠. 그때를 타서 여랑이 이생에게 편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아, 저는 얼마나 오래 당신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 제 마음을 옛날에 이미 당신께 주
었건만 지금 이렇게 헤어져 그리워하고 있군요. (…) 궁궐을 돌아 흐르는 도랑물은 궁녀의 애
를 끊는군요. 수심은 쌓이고 쌓여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평소의 소원이 어그러짐을 슬퍼
하고 인생을 헛되이 보냄에 쓴웃음을 짓습니다. 다시 돌아가겠노라 다짐하지만 다시 만나기란 
기약하기 어렵군요.”

여랑은 이생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이생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생과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궁녀가 되어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생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안타깝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 애정전기소설인 <운영전>을 읽으면서 궁녀의 삶에 대해 알 수 있었습
니다. 궁녀는 주군에게 예속된 존재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
다. 궁녀가 된 여랑의 슬픔이 느껴지는 편지입니다. 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라건대 당신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셔서 다른 데 장가들도록 하세요. 한때의 사랑으로 
평생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해요. 그립고 보고픈 마음을 어찌 글로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
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을 먼저 전합니다.”

여랑은 이생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권합니다. 자신과 이생이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으니,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랑은 너무
도 슬프지만 진심으로 이생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생은 여랑의 편지를 보고 상심을 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
리고 여랑과 다시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쪽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
니다. 그렇지만 이생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생은 여랑의 마음을 생각해서 
차마 다른 여성과 결혼할 수가 없었다고, <여랑전>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국 명나라가 베트남을 침공한 것인데
요. 실제로 1406년에 명나라는 군인을 40만 명이나 동원해서 베트남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407년에 당시 베트남의 정권을 잡고 있던 호계리와 그의 아들은 명나라 군대의 포로가 됩니
다. 호계리 부자는 명나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베트남은 명나라의 지배를 받
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여랑전>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호계리와 그의 아들이 명나라로 붙잡혀 갔으니 여랑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랑은 
호계리와 그의 아들을 모시는 궁녀였죠. 여랑 또한 명나라 군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생은 
여랑을 구하기 위해 계책을 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군대와 싸워 
여랑을 구해내기 위해서 베트남 군인이 된 겁니다. 이생은 여랑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런데 그곳에 갔더니 이미 명나라 군대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생은 본래 여랑
을 구하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었죠. 전쟁에서 공을 세우겠다는 뜻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
서 베트남 군대에서 나와 여랑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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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을 찾아다니던 이생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이생은 노파에게 완씨 성의 여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파가 이생이 찾는 여인은 불행하게도 한을 품고 죽었다고 말
합니다.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일 전이겠군요. 명나라 군대가 떠날 채비를 할 때 완씨가 다른 두 부인에게 이
렇게 말했답디다. ‘우리들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운명이 기구하여 나라와 집안이 망해 여기
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제 명나라 군대와 함께 북쪽으로 간다면 그곳은 낯선 타향입니다. 고
향이 가까운 이곳에서 죽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죽어 외로운 영혼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요?’ 그 뒤 세 사람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명나라 장군이 세 여인의 절개를 동정
하여 산등성이에 묻어주었다는구려.”

여랑은 명나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자결을 했습니다. 목숨을 끊어서 정절을 지킨 겁니다. 
이생은 여랑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멀리서 왔소. 꿈속이라도 좋으니 제발 나를 찾아와 한마디 말이라도 해 
주오.”

그랬더니 여랑의 혼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랑의 혼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임에도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부부의 정을 다하지도 못했건만 
기박한 팔자 때문에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지요. (…) 명나라의 침략을 막지 못해 궁녀들은 
적에게 몸을 더럽히게 될 것을 걱정했지요. 저는 신세의 기구함을 한탄하고 액운이 거듭 다가
옴을 탄식했어요. 끝내 목숨을 끊지 못하고 적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답니다. (…) 당신을 찾아
가자니 적군이 지키고 있어 안 되겠고, 명나라로 끌려간다면 고향이 그리워 안되겠더군요. 그
래서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여랑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궁녀가 된 것도 기박한 팔자인데, 명
나라 군사에게 정절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랑은 이생을 찾아가고 싶었지
만 명나라 군사가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명나라로 끌려간다
면 고향이 몹시 그리울 것 같아서 수건으로 목을 매 자결을 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저항하
다가 죽은 <이생규장전>의 최씨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생규장전>에서도 최씨가 혼령이 
되어 나타나 남편과 사랑을 나누었었죠. <여랑전>에서도 죽은 여랑의 혼령이 나타나서 남편과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여랑은 남편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저승으로 떠납니다. 다음날 이
생은 여랑과 함께 자결한 두 여인의 장례를 정식으로 치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랑전>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생은 아내와 다시 정을 나누고 싶었지만 아내의 모습은 홀연 보이지 않았다. 이생은 마침
내 슬픈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 다시는 장가들지 않았다.

이생은 평생 여랑에 대한 신의를 지켜서,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랑
전>에 그려진 사랑도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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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생은 다시 베트남의 군인이 되어서 명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데 상당한 공을 세웠습니다. 
명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으니, 명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여러 측면에서 <금오신화>에 수록된 <이생규장전>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자주인
공이 외국 군대의 침입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죽은 아내의 혼령이 나타
나서 남편과 사랑을 나눈다는 설정도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작품이 비극적 결말
을 맞는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이생규장전>의 두 주인공은 자유연애를 했지만요. <여랑전>의 
두 주인공은 정혼한 사이였죠. 부모가 맺어준 인연입니다. <이생규장전>의 남자주인공은 아내
의 혼령이 저승으로 돌아간 뒤에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어 죽죠. 그렇지만 <여랑전>의 
남자 주인공은 아내의 혼령이 저승으로 돌아간 뒤에,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명나라 군대와 
싸웁니다. <여랑전>은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 부각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
금까지 베트남의 애정전기소설 <여랑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4. 17~19세기 일본 애정서사

지금부터는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일본에서 창작된 애정서사 두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야마다 교코(山田恭子) 선생님의 <한국과 일본의 17~19세기 서사문
학에 나타난 남녀 애정관계 비교연구>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한국 고전소설은 지은 이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습니다. 작가가 밝혀진 경우를 보면, 작가가 양반 사대부인 경우가 많았
지요? <이생규장전>의 작가인 김시습, <하생기우전>의 작가 신광한, <주생전>의 작가 권필은 
모두 양반 사대부였습니다.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지어서 황진이 이야기를 남긴 유몽인도 물
론 양반 사대부입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한문으로 지어졌고요. 네 사람의 작가는 한문으로 
글을 짓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작가는 한문으로 소설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한시도 많이 지었고요. 요즘으로 치면 논설문이나 수필에 해당하는 글도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고전 서사문학의 작가들은 대부분 상인 계층이거나 서민 계층에 속한다고 합니
다. 그래서인지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일본 애정서사는 모두 일본 고유 문자인 가나로 쓰
였습니다. 일본 애정서사의 작가층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근대 일본의 신분 구성에 대
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에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17~19세기의 일본의 신분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상층에는 귀족(貴族)
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무사(武士), 그러니까 사무라이 계급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평민(平民) 
계급이 있었습니다. 평민 계급 안에서도 차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평민 중에는 농민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장인(匠人)이었습니다. 상인이 평민 중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
지만 상인이 가장 부유했기 때문에 평민 계급 안에서 신분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전근대 시기에 일본의 평민들은 대부분 자기 출신 지역에
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평민들은 출신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금
지되었습니다. 

한국 고전 애정서사와 일본 고전 애정서사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문학으로 읽
는 사랑> 강의에서 읽어보았던 한국 고전소설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은 양반 신분인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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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요? 일본 고전 서사문학의 남자 주인공은 대부분 조닌(町人) 계층, 다시 말해서 평민 계
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전 서사문학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해서 창작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일본 작품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글재주가 별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과거 시험이 있었고, 문장을 숭상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일본에는 과거 시험
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계급은 사무라이, 무사 계급이죠. 
그런데 사무라이가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 고전 서사
문학의 작가가 평민 출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무라이가 연애 
결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드렸고요. 이제 작
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주인과 하인의 비극적 사랑 -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우리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에서 감상했던 작품들에서, 남녀 주인공은 대부분 우연한 
계기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생규장전>에서는 이생이 학교에 가던 길에 최씨
를 만났고요. <운영전>에서는 수성궁에서 열린 연회(宴會)에서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춘향전>에서는 이몽룡이 그네 타는 춘향을 우연히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
습니다. 일본 고전 서사문학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만요. 한국 고전소설에서의 만남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고전소설, 특히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만남을 재자(才子)와 가인(佳人)의 
만남으로 묘사했었죠? 남녀 주인공의 만남을 상당히 운명적인 만남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주인공은 대개 시를 주고 받았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시를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고전 서사문학에서는 이러한 만남의 패턴이 잘 나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작품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친척 관계이거나,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
니다. 이런 설정은 한국 고전소설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일본 고전 서사문학에
만 나타나는 만남이 있는데요. 바로 한 집안의 주인과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사랑에 빠지
는 경우입니다. 

남녀 주인공이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있는 일본 작품을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다모토노 시라시보리>(袂の白しぼり)이고요. 1711년에 쓰인 작품입니다. 작가는 키노카이온
(紀海音)이라는 분입니다. 이 작품은 아부라야(油屋)라는 전당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의 외동딸 오소메는 하인인 히사마쓰(久松)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히사마쓰는 전당
포에서 7살부터 일을 하면서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히사마쓰가 
주인의 딸과 연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소메와 히사마쓰의 법적인 신분이 다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적인 신분이 평민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가게의 주인과 그 가게에서 일하는 하인
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차이가 크겠죠. 가게의 하인이라고 해서 천민이나 노비는 아니라는 점
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소메의 아버지인 전당포 주인은 딸이 히사마쓰와 사랑에 빠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소메의 아버지는 오소메가 시집갈 곳을 정해 놓았습니다. 오소메의 어머니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걱정했습니다. 또 오소메의 어머니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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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관해서 죽음을 택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히사마
쓰가 도망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오소메의 어머니는 딸에게 돈을 주면서 “돈이 연명
(延命)의 묘약이니 소중히 여기고 늘 몸에 지니고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돈
을 가지고 히사마쓰와 도망가라고 말은 못했고요. 언젠가 도망을 쳐서 이 돈으로 살아가라는 
뜻에서 미리 돈을 준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소메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소메는 어머니
가 준 돈으로 히사마쓰와 유모들의 옷을 삽니다.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 
사랑의 도피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소메의 아버지가 오소메와 히사마쓰의 관
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고 있으니 발각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겁니다. 오소메의 아버지는 히사마쓰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이 이야
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전당포지요. 전당포 주인인 오소메의 아버지는 히사마쓰에게 전당포
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결국 히사마쓰는 창고 안에서 자살을 합니다. 동
시에 오소메는 창고 밖에서 자살을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주인과 하인이 연애를 하는 것은 범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고전 서사
문학 가운데 주인과 하인의 사랑이라는 설정이 등장하는 작품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이 납니
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 고전 서사문학에는 주인의 딸과 남자 하인이 연애를 하는 이
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의 지위가 더 높은 것이죠.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역시 
그러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보았던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대부
분 남자 주인공의 신분이 더 높았습니다. <운영전>도 그러했고요. <춘향전>에서도 남자 주인
공의 신분이 더 높았습니다. 한국 작품과 일본 작품 사이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에서는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딸이 연인과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야담 속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에, 제가 <청상>(靑孀)이
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청상>을 한 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청상>의 여주인공은 대단한 명문가의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재상(宰相)이었습
니다. 재상은 조선 시대에 가장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공 여성은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였기 때문에 불행했죠. 부유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그 여성
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딸의 마음을 이해한 아버지가 딸을 자기 휘하에 있던 군인과 재
혼시켜 주었었죠. 그래서 재상의 딸과 군인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도피를 해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죠. <청상>에서는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딸의 
사랑에 한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에서는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딸의 사랑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딸이 연인과 사랑의 도피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두 작품의 결말은 
아주 다릅니다. <청상>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 <다모토노 시라시보리>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청상>이 보여준 사랑 이야기는 사실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랑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판타지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 <다
모토노 시라시보리>에는 실제 현실의 사회가 좀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
과 하인의 사랑이 범죄에 해당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덧붙여서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의 결말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은 같은 시각에 동반자살을 했죠. 이런 결말은 한국 고전 서사문학 작품에서는 찾
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통해 감상해 본 작품 중에서 주인
공이 죽음을 맞는 작품들은 여러 편 있었습니다. 먼저 <이생규장전>이 있습니다. 홍건적(紅巾



- 153 -

賊)이 고려에 침략을 했고, 여주인공 최씨는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했었죠? 그 후에 남자 주인
공 이생은 아내 최씨를 그리워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운영전>의 주인공도 죽음을 맞았습
니다. 운영은 안평대군이라는 주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궁녀의 처지였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자결을 했습니다. 운영이 자결을 한 뒤에, 연인 김진사는 운영을 
그리워하며 스스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곧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자결
을 한 것이죠. 한국 고전소설에도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지만, 일본 
작품과는 달랐습니다.

일본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일본에서는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동반자살을 하는 것
을 정사(情死)라고 부릅니다. 현실에서 사랑을 완성할 수 없는 연인이 함께 죽음을 택하는 것
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남녀의 동반자살이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정사 사건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사 사건을 일으킨 여성들은 
대부분 유녀(遊女)였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당시의 일본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위해 목
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사 사건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18세기에 치카마쓰 몬자에몬(近
松門左衛門)이라는 작가는 실제로 일어났던 정사 사건을 소재로 해서 문학 작품을 지었는데
요. 모두 10편이 넘는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치카마쓰는 조루리(淨瑠璃)라는 인형극의 대본을 
많이 썼는데요. 치카마쓰의 작품은 극장에서 물론 공연이 되었고요. 동시에 책으로 출간되어
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치카마쓰의 작품 중에서 
특히 남녀가 애정행각 끝에 동반 자살하는 정사 이야기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카마쓰의 작품에서 정사는 남녀의 순수하고 진지한 애정의 결과로 그려집니다. 남
녀가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택했다고 본 것인데요. 동반자살을 택한 
남녀 주인공은 죽은 뒤에 극락정토(極樂淨土)에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의 연꽃 위
에 함께 태어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다모토노 시라시보리>는 치카마쓰가 쓴 작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사 
이야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오소메와 히사마쓰는 오소메의 아버지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것이 발각된 이상 처벌은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래서 두 사람은 함께 죽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모습을 작품에서는 이렇게 서술
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의 하얀 얼굴을 보면 두 사람은 하나의 연꽃 위에 같이 앉아 있는 부처와 같다.”
이 작품에서도 정사를 실행한 남녀 주인공을 하나의 연꽃에 앉아 있는 부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는 일본적 불교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사 모티프는 한국 고전
문학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고전 서사문학의 독특한 면모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고전 서사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
기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6.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 - <아오야 모노가타리>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성 주인공이 사랑을 주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생규장전>의 최씨는 이생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시를 먼저 들려주었고요. <운영전>의 운
영도 김진사에게 먼저 편지를 건네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야담의 여주인공들도 애정에 적극
적이었습니다. 일본 고전 서사문학에도 이런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아오야 모노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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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八百屋物語)라는 작품의 여주인공이 바로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입니다. 이 작품은 1688년
에 창작되었습니다. 작가는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라는 분입니다.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야채가게 주인의 딸 오시치입니
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도 평민 계급이죠.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해서 오시치의 가게가 불타버
립니다. 그래서 오시치 가족은 절로 피난을 갔는데요. 오시치는 절에서 기치사부로(吉三郞)이
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았고요.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시치와 기치사
부로는 편지를 주고 받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렇지만 오시치의 어머니가 딸이 연애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시를 하게 됩니다. 두 남녀
는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거센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던 날 밤에, 다른 사람들
이 없는 틈을 타서 오시치는 기치사부로를 찾아갑니다. 기치사부로는 이 만남이 남들에게 알
려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시치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도합니다. 오시치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주도하는지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벼락이 심하게 치니 오시치가 “참 무섭네요”라고 하며 기치사부로를 붙잡고 있다. 기치사부
로 또한 자연스레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생겨 “당신의 손발이 차갑네요”라고 말하며, 오시치의 
몸을 끌어당긴다. 오시치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서 연애편지를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내 몸을 차갑게 만든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목덜미를 
붙들고 껴안았다.

어떠십니까? 여주인공 오시치가 먼저 적극적으로 애정 행위를 주도하지요. 이어서 두 사람
은 동침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저는 <이생규장전>이 떠오릅니다. 여주인공 최씨가 이생
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사랑을 나누었죠. 오시치와 최씨 모두 사랑
을 주도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날이 밝자, 오시치의 어머니가 찾아와 
오시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시치와 기치사부로의 만남을 금지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 
편지를 주고 받지만,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애를 태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요. 

어느 겨울 밤에 기치사부로가 상인(商人)으로 변장을 하고 오시치의 집에 찾아옵니다. 오시
치는 그 상인이 기치사부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오시치와 기치사부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종
이에 글을 써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슬픔이 느껴지는 장면인데요. 두 주인
공은 이렇게 글로 대화를 나누며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또 헤어집니다. 그 후에 오시치는 기
치사부로를 그리워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집에 불이 나
서 피난을 가게 된다면 기치사부로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결국 오시치는 건물에 
불을 붙입니다. 오시치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기치사부로를 너무도 사랑해
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오시치는 방화죄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만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
고 만 겁니다. 당시에 일본에는 목조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방화죄를 아주 엄하게 처벌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치사부로도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시치의 부모가 기치사부로
에게 오시치의 유언을 전해줍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스님이 되어서 영혼
을 위로해 달라는 오시치의 유언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치사부로는 자결하지 않고 중이 되었
고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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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죠. 사랑에 너무 깊이 몰입을 한 나머지, 이성적인 판
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 불을 지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도 오시치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생규장전>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최씨와 이생의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왔었죠? 
바로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의 연애를 반대해서 먼 지방으로 아들을 보내버린 일이 있었습니
다. 최씨는 이생을 그리워하다 상사병이 났고요. 결국 최씨가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생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이생규장전>은 홍건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끝
이 났습니다. 

이렇게 최씨와 오시치는 모두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사랑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만, 한국 애정전기소설의 여주인공과 오시치를 비교해 보시
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고전 서사문학 작품인 <아오야 모노가타리>의 줄거
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애정서사 세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의 사랑 이야기와 어
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
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56 -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여랑전>은 베트남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O/X)
정답: O

2. <여랑전>에서 완씨염과 이씨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 신령님께 기도를 올리러 
호공동(壺公洞)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O/X)

정답: X

3. 일본 고전 서사문학의 남자 주인공은 대부분 조닌(町人) 계층이다. (O/X)
정답: O

4.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작품에서 죽은 남녀 주인공을 하나의 연꽃에 앉아 있는 부처에 
비유를 하고 있다. (O/X)

정답: O

5. 키노카이온이 창작한 <아오야 모노가타리>는 사랑을 주도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베트남 <여랑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랑과 이생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부부라고 생각했다.
② 이생은 궁녀가 된 여랑의 편지를 보고 다시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③ 죽은 여랑은 혼령으로 나타나서 이생에게 다른 여자와 만나 결혼을 하라고 권했다. 
정답: ③

2. 다음 중 일본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오소메의 어머니는 딸을 걱정해서 딸에게 돈을 주고 히사마쓰와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 
② 딸의 연애관계를 알게 된 오소메의 아버지는 히사마쓰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③ 오소메와 히사마쓰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사랑을 이룰 수 없어 죽음을 택했

다.
정답: ①

3. 다음 중 일본 <아오야 모노가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센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던 날 밤에 오시치는 기치사부로에게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

현했다.
② 오시치의 어머니가 오시치와 기치사부로의 관계를 금지해서 둘이 편지를 주고받지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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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직접 만나지도 못했다.
③ 기치사부로는 자결하려고 했지만 오시치의 유언에 따라 스님이 되어서 오시치의 영혼을 

위로했다. 
정답: ②

4. 다음 중 17~19세기 일본 애정서사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작가들은 대부분 상인 계층이거나 서민 계층에 속한다.
② 작품 속에서 무사 계층과 평민의 신분적 격차를 잘 보여준다.
③ 남자 주인공의 글재주가 별로 언급되지 않는다.
정답: ②

5. 다음 중 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여랑전>에서 이생은 명나라 군대의 포로가 된 여랑을 구하기 위해 군인이 되어 여랑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② <다모토노 시라시보리>에서 오소메와 히사마쓰는 함께 죽기로 결심을 하고 창고 안에서 

동반자살을 했다.
③ <아오야 모노가타리>에서 기치사부로는 상인으로 변장을 하고 오시치의 집에 자주 찾아

갔다. 
정답: ①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아오야 모노가타리> 이야기에서 오시치와 기치사부는 ○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정답: 절

2. 일본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동반자살을 하는 것을 ○○라고 부른다.
정답: 정사

3. <○○○○>은 중국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은 베트남 전기소설집이다. 
정답: 전기만록

나. 토의(30분)
베트남 <여랑전>과 일본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아오야 모노가타리>는 모두 비극적인 결

말이 나타나는 사랑 이야기이다. 각각의 작품들의 결말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
해 토의해 봅시다. 

다. 과제(60분)
베트남 <여랑전>과 일본 <다모토노 시라시보리>, <아오야 모노가타리> 소설 3편 중 하나를 

택하여 한국 <이생규장전>과 결연과 이별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태도를 각각 비교해 봅시



- 158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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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10차시> 시와 산문으로 읽는 부부의 사랑

▪ 학습목표

1. 조선시대의 결혼관과 결혼 풍속을 알아본다.
2. 신혼의 기쁨을 노래한 한시를 감상한다.
3. 부부의 해로를 노래한 한시를 감상한다.
4.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슬픔을 담은 시와 산문을 감상한다.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조선시대의 결혼
3. 신혼의 사랑
4. 해로의 기쁨과 슬픔
5. 사별 뒤의 그리움
6. 요약 및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강의 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지금까지 아홉 
번의 강의를 통해 한국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감상해보
았는데요. 오늘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고전
문학 작품 중에서 부부의 사랑을 소재로 한 시와 산문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지난 시간까지 감상했던 작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강의 첫 시간에는 삼국시대 역사서에 나온 사랑 이야기와 삼국시대
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감상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
로 한 문학 작품들을 감상해보았는데요. 장르로 보면 소설이 많았지요? 애정전기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드렸고,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도 읽어보았습니다. 또 조선 후
기에 등장한 야담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사랑 이야기는 
주로 소설과 같은 서사문학 장르에 속했는데요. 역사책 속에 실린 사랑 이야기는 아무래도 실
존 인물의 사랑 이야기였겠지만, 소설 속의 사랑 이야기는 대부분 허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
다. 그렇지만 허구적인 소설이라고 해도 현실의 사회와 현실 속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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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마지막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사랑 이야기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

입니다. 오늘 감상할 작품들은 실제 부부 사이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옛사람
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 또 자기 남편에 대해 어떤 말로 사랑을 표현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학 작품이 쓰인 시기는 조선시대인데요. 조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
을 드렸습니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무려 600년 이상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가장 높은 신분은 양반이었고요. 그 아래에 
중인(中人)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평민 계층이 있었고, 가장 낮은 계층은 천민(賤
民)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유교(儒敎) 국가였습니다. 유교적 원리에 따라 국가 체제가 마련되었고요. 조
선 사람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결혼 역시 유교
적인 가르침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양반 신분인 유학자(儒學者)들은 유교 경전(經
典)인 <소학>(小學)을 중시해서, 남녀 관계도 <소학>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남녀칠
세부동석’은 남자와 여자는 일곱 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덟 살에 입학하는 
초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입니다. 한국 초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급식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소학>이라는 책에서는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七年, 男女不同席, 不共食)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말을 아주 중시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지배계
층인 양반들은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자유롭게 사랑하다가 결혼하는 것을 아주 부정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여겼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는 자유로운 연애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롭게 연애
를 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은 중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리고 이 중매는 결혼 당사자의 부모가 주관을 했죠. 

우리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에서 읽어보았던 소설 속의 사랑 이야기, 또 야담 속
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자유롭게 사랑을 나눈 이야기가 많았지요? 이것은 아무
래도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꿈이나 바람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은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자유롭게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연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에 대한 
바람이 문학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양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 즉 부부의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에서는 우선 조선시대의 혼인 풍속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어서 부부의 사
랑을 소재로 한 시와 산문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선시대의 결혼

지금부터는 조선 시대의 결혼 풍속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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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을 하거나, 자유롭게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결혼 
당사자의 부모님이 중매를 통해 결혼할 상대를 구했는데요.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성리학자 
윤휴(尹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전적으로 혼자 장가들지 않고 여자는 전적으로 혼자 시집가지 않는다. 반드시 부모
를 통하고 중매를 필수로 한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부끄러움을 멀리하고 음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경>(詩經)에 “아내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고해야지. 아
내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중매가 아니라면 되지 않는다네”라 하였다.

윤휴는 남녀가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중매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중매는 
결혼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사람의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중매를 청합
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결혼은 단순히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가문과 
가문이 인연을 맺는다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결혼 풍속은 중국의 유교적 결혼 예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혼례와 똑같지는 않았고요. 조선의 상황에 맞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결혼
은 크게 결혼 준비 단계, 결혼식, 결혼식 이후의 의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남녀가 결혼할 나이, 그러니까 보통 10대 후반에
서 20대 초반쯤이 되면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일가친척들이 결혼 상대를 구
하기 위해 의논을 하고, 적절한 상대가 있으면 중매인을 보내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자는 신분이 같은 사람으로 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흔히 ‘혼담(婚
談)이 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결혼이 결정되면 신랑집에서 신붓집에 신랑의 사주(四柱)를 적은 종이를 보냅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도와 월, 일, 그리고 시각을 뜻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사람의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태어난 시각까지 중시했습니다. 이 사주가 사람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붓집에서는 신랑의 사주를 받은 뒤에, 신부의 사주를 적어서 다시 신랑집으로 보냈습니
다. 이것은 이 결혼을 완전히 허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교환하는 
것은 정혼(定婚)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주를 교환한 뒤에는 결혼식을 올릴 날짜를 정합니다. 이 과정을 보통 택일(擇日)이라고 부
릅니다. 결혼식 날짜는 대개 신붓집에서 결정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예물을 보냅니
다. 보통 신랑의 집에서 신부에게 예물을 보내는데요. 주로 옷감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보냈
다고 하죠.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조선시대에는 ‘대례’(大
禮)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의식이라서 대례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장이나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신붓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때 신랑은 보통 푸른
색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요. 신부는 원삼(圓衫)이라는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비녀
를 꽂은 뒤에 얼굴에 연지를 찍었습니다. 결혼식은 신붓집 마당에서 올리는데요. 신붓집 마당
에 병풍을 치고 상을 차립니다. 신랑과 신부가 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서서 절을 올리
죠. 신랑과 신부는 하나의 잔에 담긴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요. 이것은 남녀의 결합, 그리고 두 
집안의 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는 신부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결혼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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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곧장 신혼여행을 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붓집에서 며칠을 머물고 신랑과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신부는 신랑의 집, 그러니까 시댁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
니다. 자신이 나고 자랐던 친정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죠. 신부는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과 
친척들께 절을 올리고요. 간단한 의례를 치른 뒤에 신부는 평생 시댁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신부는 가끔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결혼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의 결혼 과정과는 다른 점
이 많지요? 그렇다면 조선 시대의 부부 생활은 어땠을까요?

조선은 유교 국가이고, 유교의 가르침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삼강오륜은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원칙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규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강(三綱) 중에 부위부강(夫爲婦綱)이라는 원칙이 있습
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는 오륜(五倫)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부부유별(夫婦有別)이
라는 규범이죠.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
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뜻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선 시대에는 남녀의 구별, 나아가서 남녀의 차별이 심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렇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들에는 부부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잘 표
현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부부들은 어떤 말로 사랑을 표현했는지 작품을 통해서 직접 확
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신혼의 사랑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신혼부부의 사랑이 표현된 한시입니다. 김삼의당(金三宜堂)
과 하립이라는 부부가 주고받은 한시인데요. 김삼의당이 아내이고 하립이 남편입니다. 김삼의
당에 대해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성이 김씨이고, 삼의당은 이 여성의 호(號)입니다. 김삼의당
은 조선 후기의 여성 문인입니다. 물론 양반 신분이고요. 17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23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남원에서 태어났고요. 김삼의당은 여성이지만 한
문으로 시와 산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품집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시대에 여
성이 한문으로 글을 창작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는데요. 김삼의당의 작품집에는 시와 산문이 
260여 편이나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삼의당의 남편인 하립이라는 분도 1769년에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양반 신분이고
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김삼의당의 시에 두 사람이 결혼
한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한 첫날 밤에 한시를 한 수씩 지어서 주
고받았습니다. 이 시에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같은 마을에 하씨 성을 가진 집이 있는데 비록 가난하지만 대대로 문학으로 명성을 날렸

다. 아들이 여섯인데 셋째가 립이다. 풍채가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나 부모님께서 매번 보고 
기특하게 여겼다. 매파(媒婆)를 보내 혼인을 약속하고 마침내 혼례를 치렀다. 혼례를 이룬 첫
날 밤에 남편이 연이어 절구(絶句) 두 수를 읊고 내가 이에 화답하였다>

시의 제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김삼의당이 살던 마을에 하씨 성을 가진 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마을에 사는 이웃이죠. 하씨 가문은 가난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하씨 가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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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글을 잘 지었습니다. 글재주가 있었던 거죠. 하씨 가문에는 아들이 여섯 명 있었는데, 
하립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립은 용모가 준수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삼의당
의 부모님도 하립을 기특하게 여겼다고 했지요? 아마 김삼의당의 부모님은 같은 마을에 사는 
하립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을 겁니다. 자기 딸과 동갑내기인 사내아이니까 눈여겨보았을 겁
니다. 김삼의당의 부모님은 하립을 사윗감으로 정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보아온 아이인데다 
외모도 준수하고 글재주까지 있었으니 마음에 들었겠지요. 그래서 매파, 바로 중매인을 하립
의 집으로 보내 정혼을 합니다. 이렇게 김삼의당과 하립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의당과 하립은 첫날밤에 한시를 지어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마을에 살면서 오
랫동안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김삼의당은 하립이 글재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
고 있었지요? 하립도 자기 아내가 한시를 지을 줄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밤에 신혼부부가 각자 한시를 지어서 서로에게 보여주었겠죠. 그럼 이제 두 사
람이 어떤 내용의 시를 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이 지은 시입니다.

“서로 만난 두 사람 광한전(廣寒殿)의 신선이라 / 분명 오늘밤은 옛 인연을 이은 것 / 원래 
배필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법 / 세간의 중매는 쓸데없는 짓이라네”

남편은 아내와 자신을 천상의 신선이라고 말합니다. 광한전은 달 속에 있다고 하는 궁전의 
이름입니다. 물론 상상의 공간이죠. 광한전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
립은 아내와 자신이 하늘이 정해준 부부라고 말합니다. 중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을 하기
는 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이 맺어준 부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립은 아내와의 결
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내 김삼의당이 지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열여덟 선남과 열여덟 선녀가 / 동방화촉(洞房華燭) 좋은 인연 맺었네 / 생년월일 같고 한 
마을에 살았으니 / 이날 밤 만남이 어찌 우연이리오?”

김삼의당과 하립은 생일이 같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한 마을에 같은 날 태어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다니, 분명 마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생일
이 같은 남녀가 열여덟 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 결혼을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
습니다.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삼의당과 하립은 결혼을 하여 사랑을 이룬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에서 
신혼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김삼의당과 하립 부부는 평생을 해로했습니다. 물론 함
께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 하립이 과거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
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김삼의당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한시를 지어서 표현했고요. 
집안이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부들이 그러하듯
이 이들은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가 
사랑의 기쁨을 표현한 한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4. 해로의 기쁨과 슬픔

다음으로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이 표현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부부들은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바랍니다. 백년해로는 백 년 동안 함께 늙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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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말인데요. 결혼을 할 때 백년해로하자는 다짐을 하기도 하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
께하면서 오래도록 같이 살아가자는 다짐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부부들도 이런 다짐을 했습니
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의 곁을 지켜준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시로 표현했습니
다. 함께 늙어가는 기쁨이 표현된 시 다섯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는 어유봉(魚有鳳)의 시입니다. 어유봉은 조선 시대의 문인(文人)입
니다. 1672년에 태어나서 174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관직을 역임했고, 당시에 학자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어유봉은 일흔이 넘어서 아내에 대한 시를 지었는데요. 어유봉과 그 아
내 홍씨(洪氏)가 결혼한 지 이미 50년이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
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의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
은 <9월 8일에 시를 지어 아내에게 주다>입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노랗게 국화가 피어 아름다운 가을에 / 당신이 인간 세상 내려온 것 좋은 인연이었네 / 
기쁜 일 슬픈 일 다 겪고 둘 다 백발이 되었으니 / 조강지처(糟糠之妻) 함께할 날 몇 해 남았
나”

이 시를 지은 날은 9월 8일이죠. 그런데 음력 9월 8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력을 쓰지 않
았습니다. 음력으로 9월 8일이니 양력으로는 10월에 해당하죠. 10월이면 국화가 한창 피었을 
때입니다. 국화가 피어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에 어유봉은 늙은 아내에 대한 마음을 시로 표현
했습니다. 아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과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기에 좋은 인
연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부부가 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또 어유봉은 결혼을 하고 50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아내와 자신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부부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겠죠. 조강지처는 
고생을 함께한 아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으니, 아내와 몇 
년을 더 같이 살 수 있을까. 어유봉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이지만 아내에 대한 사
랑과 애틋함이 잘 느껴지는 시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 이덕무(李德懋)는 아내를 벗으로 여겼습니다. 이덕무는 1741년에 태어나
서 179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덕무 역시 문인으로서 시와 산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중
에 <6월 23일 술에 취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네 / 한탄한들 무엇하나 / (…) / 세상 물정은 남의 약점을 캐고 / 
세상 인심은 남을 시기하고 의심하네 / 아내는 도리어 아름다운 벗 / 술을 사다 통쾌하게 따
라주네”

이덕무의 시는 6월 23일에 지은 것이죠. 한 해가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이덕무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벌써 올해도 반이나 지났네. 이런 한탄
을 여러분도 종종 하시죠? 이덕무도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약점
을 캐어 헐뜯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남을 시기하고 의심합니다. 이덕무는 250
년 전의 사람인데, 요즘 사람들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헐뜯는 것 같고, 또 나를 시기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요? 서로를 믿지 못하
는 세상을 이덕무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덕무의 마음이 울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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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아내가 이덕무를 위로합니다. 술을 사와서 이덕무에게 따라 주면서요. 요즘도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술을 사주면서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덕무의 아내는 이런 친구 같은 존
재였습니다. 이덕무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주는 아내야말로 이덕무에게 아름다운 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친구 같은 부부가 있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습
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시는 정약용(丁若鏞)의 시입니다. 한국 역사나 한국 고전문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
학자이고, 다산(茶山)이라는 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라고 알려져 있죠. 정약용
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공교롭게도 결혼 60주년 기념
일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결혼 25주년을 기념해서 은혼식(銀婚式)을 하고, 또 결혼 50주년을 기념해서 금
혼식(金婚式)을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6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결혼 60주년을 회혼(回
婚)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60주년을 많이 기념합니다. 만60세가 되는 생일을 회갑(回甲)
이라고 하는데, 회갑 때는 큰 잔치를 열어서 6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동양에서는 연도를 
간지(干支)로 표현했지요. 이 간지는 60년을 주기(週期)로 합니다. 그래서 60년을 일종의 시간
의 단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가리키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혼
을 해서 60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요? 분명 회혼은 기념하고 축
하할 만한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 시에서 아내와 함께 산 6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60년
을 부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정약용의 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결혼 60주년을 기념해>입니다.

“60년 풍상(風霜)의 바퀴 눈 깜짝할 새 굴러왔지만 / 복사꽃 화사한 봄빛은 신혼 때와 같네 
/ 생이별과 사별(死別)이 늙음을 재촉하나 / 잠깐 슬프고 오래 즐거운 건 임금님 은혜겠지 / 
오늘밤 뜻 맞는 대화가 새삼 즐겁고 / 옛날의 붉은 치마엔 먹 흔적이 남아 있네”

부부가 60년을 함께 하는 동안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았겠지요. 정약용 부부에게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약용이 벼슬을 하느라 몹시 바빠서 아내와 함께하지 못했습니
다. 그리고 정약용은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40세 때인 1801년에 유배형을 
받아 1818년에야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중년기의 대부분을 가족과 떨어져 유배지에서 보낸 
겁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갖은 고생을 했겠지만요. 정약용이 유배지에 가 있는 동안 아내
는 자식들을 홀로 기르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풍상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풍
상은 바람과 서리를 뜻하는 말이지만, 비유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생을 가
리킵니다. 정약용의 결혼기념일은 2월 22일이었습니다. 이 날짜도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환산
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복사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신혼 시절의 복사꽃을 언급한 것입니다. 신혼 때나 지금이나 결혼기념일 무렵에는 
복사꽃이 핀다고 말한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약용이 유배형을 받았기 때문에, 정약용 부부는 오랜 기간 동
안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슬픔을 시에서 언급했고요. 그래도 임금님 덕에 유배에서 
풀려나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도 적었
습니다. 붉은 치마는 정약용 부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 치마는 아내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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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올 때 입었던 것인데요. 아내는 유배지에 있던 정약용에게 이 치마를 보냈습니다. 정약용은 
치마를 보고 아내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겠지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미 치마는 낡아 있었습니
다. 결혼한 지 34년이 지나있을 때니까요. 정약용은 이 소중한 치마를 뜻깊은 일에 사용합니
다. 이미 빛이 바랜 치마를 잘라서 그 천에다가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적었습니다. 또 치마
를 자른 천에다가 그림을 그려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치마에 먹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흔적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붉은 치마는 정약용 부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결혼 60주년을 기념해>라는 시에서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정약용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다른 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
다. 

 
“하룻밤에 천 송이 꽃이 지고 / 지붕을 맴도는 건 비둘기와 어미 제비 / 외로운 나그네는 

돌아가지 못하니 / 언제쯤 안방에서 아름다운 만남 가질까 / 그리워 않노라 / 그리워 않노라, 
슬픈 꿈속의 그 얼굴”

이 시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은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난 시인데요. 
먼저 유배지의 외롭고 쓸쓸한 밤 풍경을 읊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들이 하룻밤 사
이에 져버렸다고 했고요. 지붕에는 비둘기와 제비만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지
금 정약용 옆에는 마음을 나눌 아내가 없습니다. 언제쯤이면 아내를 다시 만날까, 언제쯤이면 
내 집의 안방에서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을까.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시에 썼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참 슬프지요. 아내가 몹시 그리워서 이런 시를 쓰면서도, 정약용은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반어법을 썼습니다.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
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을까요. 꿈속에서나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정약용의 처지가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조선시대에는 벼슬을 하던 양반이 유배형을 받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유배형
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인 노수신(盧守愼)이라는 분도 젊은 시절에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노수신은 1515년에 태
어나서 1590년에 생을 마쳤는데요. 153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546년에 정치적인 격변이 발
생해서 노수신은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유배지에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를 썼습
니다. 시의 제목은 <장인과 아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입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머리 묶고 부부 되었더니 / 울음을 머금고 영영 이별했네 / 다음 세상은 어찌 될지 알기 
어려운데 / 같은 곳에 묻힐지도 기약할 수 없네 / 편지는 눈물로 글자가 번졌고 / 어지러운 
필체에 줄도 비뚤비뚤 / 편지 받은 노수신이 가련하구나 / 따라다닐 자식조차 두지 못했으
니”

맨 처음에 ‘머리 묶고 부부 되었더니’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옛날에 남자는 결혼을 하면 상
투를 틀고 여자는 머리를 틀어 올려 비녀를 꽂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기 전에는 
머리를 땋아서 길게 늘어뜨리는 댕기머리를 했는데, 결혼을 하면 머리를 묶어서 틀어 올립니
다. 결혼을 함으로써 머리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머리 묶고 부부가 되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는데, 노수신 부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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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유배형을 받은 것입니다. 정약용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유배지에 가족을 데려갈 수
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수신과 아내는 이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배형을 내리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유배를 가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
니다. 유배지의 생활 환경이나 기후가 맞지 않아서 병이 들어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유배지에서 사형을 받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수신은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형을 받았
으니,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이 어찌 될지, 다시 말해
서 아내와 내가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 부부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내가 먼저 죽으
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시에 쓴 것입니다. 

아내가 보낸 편지는 글씨가 번져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종이가 젖어 글자가 번진 것이죠. 슬픔을 억누르며 글씨를 쓰느라 아내의 편지는 글씨가 삐뚤
삐뚤했습니다. 그리고 노수신은 자식이 없음을 슬퍼합니다. 요즘은 자녀를 낳을 것인가 말 것
인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조선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수신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
다. 그 신세를 처량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시는 유배지에서 아내의 눈물 젖은 편지를 받고 
쓴 시이기에, 노수신의 격한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수신의 아내에 대
한 사랑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늙어가는 부부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한시 다섯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부
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
고, 또 함께 견딜 때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 
다섯 편의 시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 사별 뒤의 그리움

다음으로는 사별 뒤의 그리움을 담은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8년에 이응태(李
應泰)라는 사람의 묘에서 한글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응태는 1556년에 태어나서 
158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른한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응태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편지로 써서 남편의 무덤
에 묻었습니다. 이 아내의 편지가 1998년에 발견된 것인데요.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
다.

“원이 아버님께 올립니다. 자네가 항상 나에게 이르되 둘이 머리가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
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 함께 누워서 ‘이보소, 남들도 우리
같이 서로 어여삐 여기며 사랑하리? 남도 우리 같은가?’라 하여 자네에게 일렀더니, 어찌 그
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고? 자네 여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살 
방도가 없으니 어서 자네에게 가고자 하니 날 데려가소. (…) 자식 데리고 자네를 그리며 살려 
하나이다. (…) 밴 자식 나거든 누구를 아버지라고 할는고? (…) 자네는 한갓 그리 가 계실 뿐
이거니와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러울까?”

이 편지를 <원이 엄마 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편지의 첫 문장을 보시면 ‘원이 아버
님께 올립니다’라고 되어 있죠. 죽은 이응태가 원이라는 아이의 아버지이고, 편지를 쓴 이응태
의 아내는 원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원이 엄마가 쓴 편지라고 해서 <원이 엄마 편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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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릅니다.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첫 문장은 ‘원이 아버지께 올립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번

째 문장은 ‘자네 항상 나에게 이르되’로 시작하죠. ‘자네’는 남편 이응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은 남편을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16세기에는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편
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당신이 항상 나에게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함께 살자
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 버리다니!’라고 말하면서 원이 엄마가 슬픔을 토로합니
다. 이들 부부는 사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남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를 어여
쁘게 여기면서 사랑할까?’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원이 아버지와 원이 엄마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이 아버지는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원이 엄마는 너무도 슬퍼서 차라
리 나도 저승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따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이 엄마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원이라고 불렀는지, 이
미 이들 부부에게 먼저 낳은 자식이 있어서 큰 아이의 이름이 원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렇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응태의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까?’라고 말하고 있죠. 원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원이 엄마는 남편을 잃은 서러움을 절절하게 편지에 썼고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
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출토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에는 이응태의 묘에서 편
지와 함께 출토된 또다른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원이 엄마
가 마(麻)와 자신의 머리카락을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남편의 병이 깊어지자 원이 엄마는 신
발을 엮었습니다. 남편에게 저승에 갈 때 신고 가라고 신발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신
발은 상당히 온전한 형태로 출토가 되었는데요. 원이 엄마가 신발을 만든 사연은 <내셔널지오
그래픽>이라는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연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방송
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이 엄마
가 죽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이인상(李麟祥)의 <아내 제문>입니다. 이인상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고 화가입니다. 서예가이기도 합니다. 이인상의 글씨와 그림 중에 유명한 작품들이 상
당히 많습니다. 이인상은 1710년에 태어나서 17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인상은 1732년, 
그러니까 스물세 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는 이인상보다 4살이 어렸습니다. 이 부부는 형
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57년 1월 2일에 아내가 
이인상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인상은 26년을 해로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제문(祭文)
을 지었습니다. 제문은 문학 장르의 한 종류인데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한 
글입니다. 보통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낼 때 읽는 글입니다. 이인상의 <아내 제문>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부인은 나의 아내이면서 / 나의 벗이기도 했지요 / 나의 어리석음 깨우쳐 주고 슬픔을 위
로했거늘 / 얼굴빛은 순하고 말씨는 정성스러웠지요 / 아아! 부인이 부지런히 힘쓴 덕분에 / 
나는 집안일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 굶주려도 책을 팔지 않았고 / 추워도 꽃나무를 때지 않
았지요 / (…) / 아아! 여자가 훌륭한 건 / 크게 슬퍼할 일이오 / 지아비가 지혜롭지 못하니 
/ 누가 그 훌륭한 행실을 자세히 전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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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상은 자기 아내를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상의 아내는 아주 지혜롭고 어진 여성이었
다고 합니다. 이인상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진짜 속마음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
다. 그럴 때면 아내는 이인상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 당신 생각이 옳지 않다고 이인상을 
깨우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인상이 지은 글을 비평하기도 했는데요. 이인상이 쓴 글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충고를 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인상의 아내는 좋은 글을 판별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인상의 아내는 부지런하게 집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이인상은 벼슬을 별로 하지 
못해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부지런하게 살림을 해서 극심한 
가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글을 읽다 보면 당장 먹을 곡식이 없어서, 
집에 있는 책을 팔아 돈을 마련해 곡식을 샀다는 내용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인상은 아내 덕
분에 책을 팔아 곡식을 사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이인
상은 꽃과 나무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당장 땔
나무가 없다면, 기르던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써야 했겠죠. 그렇지만 아내 덕분에 그런 상황
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인상은 자신의 아내가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인상의 아내는 자식들을 잘 길렀
고,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이인상은 원래 서울에 살았습니다만, 경상도 어느 고을의 수령
이 되어서 집을 떠나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내는 이인상이 집안 걱정을 하지 않
고 공무(公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을 혼자서 잘 돌보았습니다. 이인상은 혼자서 집안일을 
돌보는 아내를 애틋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인상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내의 훌륭한 행실을 세상에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안
타까워하고 있죠. 가난한 자신에게 시집와서 고생하는 아내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진정한 벗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벗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진정한 벗으로 여길 만큼 이인상은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아내 
또한 이인상을 진심으로 존중했겠지요. 지금까지 부부의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정희(金正喜)의 시입니다. 김정희는 조선 후기의 문인(文
人)이고 서예가이지요. 화가이기도 합니다. 김정희는 1786년에 태어나서 1856년에 세상을 떠
났습니다. 추사(秋史)라는 호를 썼지요.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한국 고전문
학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추사 김정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예가이자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김정희는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書
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김정희의 서체를 ‘추사체’(秋史體)라고 부릅니다. 김정희가 그린 
수묵화인 <세한도>(歲寒圖)는 한국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김정희는 서예가이자 
화가로서, 또 학자로서 아주 명성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김정희는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1840년에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물론 아
내를 남겨두고 홀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 제주도에 쉽게 갈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너무나 멀고 외딴 섬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아내에게 한글 편
지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정이 두터웠다고 하죠. 김정희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
내서 반찬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호두나 곶감을 보내달라는 편지도 썼다고 해요. 부부 사이
가 참 가깝고 격의 없어 보이지요? 이렇게 김정희와 아내 이씨는 정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1842년에 김정희의 아내가 죽고 맙니다. 제주도에 유배를 와 있던 김정희는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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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했을까요. 그래서 김정희는 시를 지어 아내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시의 제목은 <유배지에서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다>입니다. 시를 읽어보
겠습니다.

“월하노인(月下老人) 데리고 저승에 하소연하여 / 내세에는 부부간 처지를 바꾸어 / 내가 
죽고 그대는 천 리 밖에 살아남아 / 당신도 슬픈 마음 알게 하리라”

월하노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노인이죠.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김정희는 자신과 
아내의 인연을 맺어준 월하노인을 데리고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겠다고 말합
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 부부의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하겠다고 하죠. 이번 생에
서는 아내가 먼저 죽었지만, 다음 생에서는 내가 먼저 죽고 아내는 살아남게 해 달라고 부탁
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번 생에서 겪은 슬픔을 아내도 느껴보게 하기 위
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면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배우자와의 사별
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더구나 김정희는 유배지에 와 있었기 때문
에 아내의 임종을 지켜볼 수 없었죠. 그래서 아내와의 사별이 더욱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리라
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남편, 또는 아내와 사별한 뒤에 그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렸
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사별의 슬픔도 그만큼 더 컸을 것입니다. 조선 시
대에도 부부가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 요약 및 정리

오늘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에서는 부부의 사랑을 그린 시와 산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시대에는 반드시 중매를 통
해서 결혼을 했지요. 자유로운 연애가 금기시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결
혼 상대를 만나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대부분 이렇게 중매로 결혼을 했지만, 서
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한평생 해로한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이 이런 
부부의 사랑을 증명해 주고 있죠. 

김삼의당과 하립이 주고받은 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고요. 어유봉의 시에
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덕무
는 아내야말로 내 참된 벗이라고 했고요. 정약용은 무려 아내와 60년을 해로하는 복을 누렸습
니다.

그렇지만 한 쌍의 남녀가 부부가 되어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함께 겪어나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정약용과 노수신이 유배지에서 지은 시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부부가 평생 해로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별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원이 엄마는 젊은 나이
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원이 엄마는 남편을 잃은 서러움을 편지에 썼습니다. 이인상과 김정
희는 아내와 사별을 했는데요. 이인상의 작품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었
고요. 김정희의 시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는 부부유별이라는 윤리가 관철되던 시대니까, 부부 사이가 그리 친밀하거나 다정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오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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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작품들에는 부부의 사랑, 부부 사이의 다정함, 부부 사이의 서로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는 공교롭게도 김수로왕과 허왕후 부부의 사랑 이야기로 시
작해서 김정희 부부의 사랑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
를 통해 함께 읽었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역사서 속의 사랑 이야기도 있었고
요. 귀신과의 사랑을 다룬 신비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랑에 장애를 가져다주
는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랑 이
야기도 있었지만 비극적이고 슬픈 사랑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씩씩하게 운명을 개척해 나
가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도 있었고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을 지킨 춘
향의 이야기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고, 또 문학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 고전문학 속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 편 감상해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사랑의 의미를 생각
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으로 읽는 사랑> 강의를 들어주셔
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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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조선은 유교(儒敎) 국가로,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 

(O/X)
정답: O

2. 삼강(三綱) 중의 부위부강(夫爲婦綱)과 오륜(五倫) 중의 부부유별(夫婦有別)은 모두 남편
과 아내 사이에 마땅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도덕 원칙으로, 부부가 서로를 존
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O/X)

정답: O

3. 조선시대 양반들은 유배를 떠날 때 항상 부인을 함께 데리고 갔다. (O/X)
정답: X

4. 조선시대에 남편이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글은 많지만, 아내가 죽은 남편을 그리워
하며 쓴 글은 발견되지 않는다. (O/X)

정답: X

5. 정약용은 30여 년 전 아내가 시집올 때 입었던 빛바랜 치마를 잘라 그 천에다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자식들에게 주었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조선시대의 결혼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혼 상대는 결혼 당사자의 부모가 중매를 통해 알아보고 선택했다.
② 같은 신분의 집안과 혼담(婚談)이 오간 뒤 결혼이 결정되면, 신랑과 신부의 사주(四柱)를 

교환하여 정혼(定婚)의 의미를 새겼다.
③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택일(擇日)은 대개 신랑집에서 했으며, 신부집에서는 신랑집에 옷

감이나 음식 등의 예물을 보냈다.
정답: ③

2. 다음 중 강의에서 살펴본 조선시대의 부부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김삼의당과 하립은 신혼 첫 날 밤 시를 써서 주고받으며 서로의 감정을 표현했다.
② 이덕무는 아내를 벗으로 여기며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 받는 친구로 대했다.
③ 김정희는 제주도로 유배 가 있는 동안 아내에게 한글 편지를 여러 통 보냈으며,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친히 아내의 임종을 지켰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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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이인상(李麟祥)의 부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인상은 아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은 글에 대한 비평

을 받기도 하며 친밀하게 지냈다.
② 이인상은 26년을 해로한 아내를 위한 제문(祭文)을 지으면서 자신 덕분에 아내의 훌륭한 

행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음을 자랑스러워했다.
③ 이인상의 아내는 부지런하게 집안 살림을 잘 꾸렸고, 이인상은 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은 남녀 관계에 관한 <소학>(小學)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 하나로, 남자와 
여자는 일곱 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의 유학자
들은 이 말을 아주 중시하여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정답: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2. 조선시대에는 결혼식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의식이라고 하여 ‘○○’라고 
불렀다.

정답: 대례(大禮)

3.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60주년을 ○○이라고 부르며 특별히 기념하고 축하하는 풍속이 있
었다.

정답: 회혼(回婚)

나. 토의 (45분)
강의 시간에 살펴본 부부간 사랑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조선시대의 부부 생활 혹은 부부

간의 애정 표현 방식이 현대와 같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토의해 봅시다.

다. 과제 (45분)
강의 내용을 떠올리며, 신혼, 해로, 사별이라는 삶의 각 단계와 상황마다 부부 사이의 사랑

이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서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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